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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 an Exhibition 

As this year marks ‘1,000 Years of the Name of Gyeonggi’ and ‘1,100 Years of the Foundation of Goryeo 

Dynasty; the Gyeonggi Provincial Museum exhibits specially celebrating it entitled Goryeodogyeong - A 

Visit to C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 

Goryeodogyeong was a book written in 1123 by Seo Geung, a Chinese envoy of Song Dynasty, who 

visited Goryeo and detailed the life of the capital of Goryeo. Through the book, he introduced the various 

customs of Goryeo and the artifacts and expressed them as ‘a civilized and polite country.’ 
When Seo Geung visited Goryeo in the 12th century, this country was a period of ‘crisis and prosperi까.’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was based on the superiority of power in Song Dynasty and 

Goryeo, Northern Khitan and Jurchen were competing or united depending on each other. Despite 

external difficulties, Goryeo has continuously developed the original culture by accepting the advanced 

cultural goods through active foreign trade and by selecting skilled artisans. 

Intern allκ the aristocratic culture of Goryeo reached its peak with various systems being reorganized and 

economic power increas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Goryeo Dynasty, which has been consistently 

produced since the early Goryeo period, such as ‘Tripit와ca Koreana(printing woodblocks of Buddhists 

texts): ‘Buddhist Drawings', ‘Celadons', and ‘Metalwork’ were already in its production. At the beginning 

of production, Gyeonggi Province was at the center. 

The exhibition collected about 200 artifacts related to the contents mentioned in Goryeodogyeong. The 

exhibition centered on cultural properties that developed during the post-war period including the relics 

of the first h외f of the 12th century. Not everyone is representative of Korea, but it will not be enough to 

feel the essence of Goryeo culture. We also introduced the collection of Gyeonggi Provincial Museum 

which was not open to the public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is exhibition, we can feel how Chinese people view and evaluate Goryeo and how the culture 

of Goryeo was able to embrace and fuse with diverse ideas and cultures, thus making us proud. 

We sincerely appreciate the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people concerned who cooperated with the 

exhibits and materials for the fair exhibition. 

2018.7 

Gyeonggi Provincial Museum Director Park Hee Joo 



특별전을개최하며 

올해는‘경기 정명 1000년’이자‘고려 건국 1100년’을맞는해로, 경기도박물관에서는이를기념하는 

특별전 〈고려도경高麗關￥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를 개최합니다. 

r고려도경」은 1123년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여 직접 보거나 모은 정보를 기록한 책 

입니다. 이 책에서 서긍은 고려의 풍속과 문물 등을 소개하면서 ‘문물이 발달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방문한 12세기 무렵의 고려는 ‘위기와 번영’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송나라와 

고려, 북방의 거란족과 여진족 등이 서로의 상황il 따라 대립 또는 연합을 반복하면서 복잡하고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활발한 대외무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이들이고 능력 있는 장인을 발탁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제도가 정비되고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고려의 귀족문화가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전기부터 꾸준히 제작되어온 ‘대장경’ ‘불화’ ‘비색청자 ‘금속공예’ 등 고려시대를 대표히는 문화 수준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제작의 시작점에는 경기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r고려도경」과관련된 유물 약 200점이 선보입니다. 당시 서긍이 보았던 1쩌l기 전반의 

유물을 포함하여 그 전후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로 구성하였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기도박물관 

소장품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인의 눈에 비춰진 고려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려의 문회는 어떻게 다양한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꽃피울 수 있었는지를 살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2018년 7월 

경기도박물관장박희주 



사절단의 방문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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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高麗圖經과 

경기천년京鍵千年 

박종기 국민대학교 

선호}봉사고려도경를和奉使흠麗圖經[이하 r고려도경」]은 서긍徐商,1091-1153년이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1123년 

고려 인증1 고려를 방문하여 약 한 달간 수도 개경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서긍은 

송나라 휘종微宗, 1100-1125년 재위 황제에게 고려의 실상을 보고하기 위해 이 책을 펀찬했다. 내용은 모두 

29항목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9항목은 다시 약 3백 개의 세부 항목[細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긍은 이 책의 서문에서 사실을 설명할 경우 글을 써서 설명을 붙였고, 사물의 경우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즉 r고려도경」으| ‘도경圖經’은 서긍이 견문한 고려에 관한 약 3백 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 사물은 

그림을 그리고[圖], 그 사실은 설명하는 글[經]로 썼다는 뜻이다. 

서긍은 귀국한지 1 년 만에 책을 완성해 1124년 송나라 황제께 바쳤다. 그러나 2년 후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입하면서 분실되었다. 서긍이 갖고 있던 다른 한 책도 이 무럽 분실되었다. 이 책은 뒤에 발견되었지만, 

그림 부분은 극히 일부 「해도鎭」의 2권만 남아 있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서긍은 끝내 없어진 그림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사망했다. 아쉽게도 현재의 r고려도경」은 그림 부분l圖l은 없고, 설명을 붙인 글 부분짧]만 

남아있다. 

그런데 왜 ‘경기천년’의 시점인 오늘에 r고려도경」어| 주목하는 것일까? ‘경기’가 신설된 1018년현종9은 

고려왕조 건국 백 주년이 되는 해이자, 거란으| 10만 대군을 격퇴해 고려-거란의 30년 전쟁이 종결되어 

왕조 최대의 위기가 해소된 뜻갚은 해이다. 주변 12개 군현을 편입시쳐 개경의 영역을 확g「해 ‘경기’를 

신설했다. 외적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치욕을 되풀이 하지 않고 개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 

었다. 또한 신설된 경기지역을 왕실과 조정의 직할지로 삼아 이콧의 조세와 생산물을 핵심 지배층에게 

공급하게 해 경제적 안정을 보ε뱃다. 건국 백 년이 되는 해 경기 설치는 이같이 수도 개경의 면모를 일신 

하고 왕조를 중흥中興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서긍이 r고려도경」을 저술한 1123년은 ‘경기’가 설치된 지 약 백 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 무렵 고려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 서막을 연 국왕은 문종 1046-1083년 재위이다. 1071 년 문종25 고려는 50년 만에 송 

나라와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두 나라 사이의 활발한 교류는 예종 치세 1105-1122 재위까지 약 50년 간 이어 

진다. 이 기간 고려는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저|도를 수용해 고려왕조를 크게 도약시킨다. 문종에서 예종까지 



으| 11 서|기 말 1 2세기 초는 정치세력의 조호f와 균형, 안정적인 대외관계, 녁녁한 재정과 민생의 안정, 만개한 

문화 등 고려의 정치 · 경제 · 문화가 절정기에 도달한 시기이다. 

r고려도경J은 경기 설치 백 년 후 고려왕조가 도달한 문호t와 문명 수준이 외국인의 눈으로 정리된 책이다. 

참고로 40권으| r고려도경」을 필자 나름대로 그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각항목안숫자는권쉬 

1) 왕실 궁전 도성(7권) [건국 세차t브次 성읍 문궐 門關 궁전2권 관사館舍] 

2) 중앙 관정(6권) [관복冠服 인물 의물優物 2권 병기 兵器 관부官府] 

3) 종교 풍속 사회제도(7권) [사우洞宇 도교 및 석씨釋1£, 이상 l권 민서 民應 부인 조예 멸轉 잡속짧혐 2권] 

4) 사대와 제사 의레(9권) [장위 f輝2권 병기兵器 기치없熾 거마車馬 절장節位 수조풍認 연례첼禮 공장供帳2권] 

5) 기술 문명( 11 권) [기명器血 3권 주즙쩌협 해도海都 6권 동문同文] 

위와 같이 r고려도경」01 대상으로 한 공간은 수도 개경 중심으| ‘경기지역이다. 수도 개경의 왕실과 궁전, 

중앙의 여러 제도와 관청, 조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 등이 대부분 수도 개경 즉, 경기지역의 역사 공간을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자기, 금속공예, 선박, 해로 등 고려의 다앙한 제조기술과 문영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이 실려 있다. 경기만을 중심으로 송나라 명주에서 수도 개경에 이르는 해로 등에 관한 

기록은 해앙강국 고려의 실상을 밝혀줄 좋은 자료가 된다. 

r고려도경」은 경기 설치 백 년 후 이룩한, 고려 전성기의 역사와 문물을 외국인의 눈으로 기록한 매우 의미 

있는 저술이다. 때로는 송나라 우월주의 입장에서 고려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고려에 대해 

잘못 기술한 내용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한 고려왕조사 연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귀중한 문헌이다. 아울러 이 책은 〈천 년 경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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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긍의 

『고려도경』 

‘ •. 신서긍이 쓴 r고려도경」을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훌으 면 

먼 나라고려의일이 

모두눈앞에모여있으니-- -
今톰所훌圖經 手波g훨 而週~異t或 짧홍於前 
- r종文 

r고려도경」 서문에 보면 서긍은 사신의 직분 중 ‘천하 지도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급선무로 꼽을 만큼 고려에 방문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황제가상세히 이해할수있도록고려의 역사와제도, 문물과풍습을‘두루묻고 

알아보아嚴짧’ 기록히는 것이었다. 고려에 머무는동안그는 ‘이목눈과귀이 닿는 

대로 여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300여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손 

으로 펼치고 눈으로 훌으면 먼 나라의 일이 눈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꼼꼼하고 

생생하게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 하였다. 그러나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대여섯 번 밖에 벗어난 적 없는 서긍이 ‘고려의 사정 면면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선발된 58명의 사신많代下節]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보수집에 능숙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서긍이 r고려도경」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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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려도경J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고려 사회를 직접 보고 쓴 당대의 기록물로, 

현존 사료 중에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자세히 기록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책의 초판본은 총4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29개의 주제와 

301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본문은 권1∼2에서 고려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고, 권3∼6까지 개경의 시설과 궁궐, 권7과 권16에서 

관복과 관부, 권8에서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이어서 권9∼15까지는 의례와 

의장 용품, 권17∼ 18은 종교 권19∼23은 고려사회 여러 계층의 풍속, 

권24∼26은 사절단의 공식 행사, 권27∼32는 사절단의 숙소와 생활용기, 

권33∼39는 사절단이 오간 바닷길과 고려의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권40에서는 중국과 동일한 문물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서긍이 

지은 서序와조카 서천이 지은 발없 등이 함께 실려 있다. 

今몽所著Iii經 手被텀 .. 而i렁뼈훌훌t或 짧쭉於前 
- 序文

서긍은 1124년 r고려도경J을 모띨어 한 부는 황제에게 바치고 다른 한 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하지만 1127년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멸망하면서 원본은 

없어지고, 10년 뒤 조카 서천이 그림은 없고 글 일부만 남은 r고려도경」을 발견 

하였다. 1167년송 효종 전도3 서천이 다시 판각하고 정강군[徵뼈3강소성 강음세에 

보관하여 이를 초판본 또는 정강본 · 건도본이라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초판본은 

한동안 전해지지 않고 대신 필사본이 유행하였는데, 청나라 때 발행된 사고 

전서본四庫짧댔과 지부촉재총서본知不足짧觀本이 유명했지만 틀리거나 빠진 

곳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행히도 1925년 고궁박물원에서 궁중 장서를 

정리하다가 그림이 없는초판본이 다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 

초판본의 영인본이 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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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봉사고려도경 초판본 
宣和奉使高麗圖經初版本
Seonhwab。ngsa Goryeod。gye。ng

송(宋) 1167년 | 대만고궁박물원 

1931 년 북경 고궁빅물원에서 한 질이 발견되어 

r천록입링총서天핫뼈1a11a」어| 수록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존히는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대만고궁박물원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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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 영인본 
宣和奉使高麗圖經 初版影印本
Se。nhwabongsa Gorye。dogyeong(Replica)

송(宋) 1167년 126.1x16.8 I 효댁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회봉사고려도경 지부족재본 
宣和奉使홈뽑圖經 知不足寶本
Seonhwabongsa Gorye。dogyeong (Woodblock-printed B。。k)

정(;홉) 1 774∼1 823년 I 19.2 × 11 .5 I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나라 때 포정박이 면잔한 『지부족재종서』에 『고려도경』이 실리면서 다시 알려졌다 

내용에 오탈자와 오류가 많았지만 초판본올 대신하여 널리 읽혀진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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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긍은 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그림으로 시를 짓는 것인가” 
明꿨 응흉없훌耶 훌寫詩耶 

-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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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을 지은 서긍 
서긍 徐했, 1091∼1153은 회주 역양和州 歷陽j 현 安微省 ‘띤戰11J rti 출신으로, 다른 이름[字l은 

명숙明꼈이었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베풀기를 좋아했다.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글씨와 그림을 보면 좋아서 펄쩍 뛰었다고 한다. 실제로 글씨와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특히 그림은 신품때l압,탁월하고절묘한작풍의 경지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여 결국 아버지의 

덕으로[음보] 관리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여러 벼슬을 거치다 1122년에는 

서긍의 재능을 높이 산 사신단의 대표 노윤적이 추천하여 고려 국신사 國信¢의 

일원으로 뽑히게 되었다. 

서긍은 사절단에서 인원과 선박 및 예물 등을 관리히는 ‘도할인선예물體새빼 

物官’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상절上節 신분이었다. 1123년 

고려를 다녀온 후 1년간 자료를 정리하여 r고려도경」을 제출하였는데, 휘종은 

크게 기뻐하였다. 서긍에게 ‘동진사출신 同進土버身’을 하사하고 ‘지대종정승사 

겸장서힘때大宗正행I짜힘딴쩡’에 발탁하였으며 ‘상서형부원외랑尙셈메部員外郞’으로 

옮기게 하여 출세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긍은 재상 채경이 면직 당했을 때 

그와의 친분을 이유로 다시 지방직으로 좌천되어 전전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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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의 내용과 사학사적 가치 
이진한 고려대학교 

r고려도경」의 편찬 경위 

r고려도경J은 고려 인종 때인 1123년에 중국 송나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금이 한 달여 동안 머물언서 보고 들은 내용을 그림과 

글로 남겨두었다가 귀국한 뒤 약 1년에 걸쳐서 정리하여 편찬한 복영서 

復命.이자 견문기이다. 총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에 따라 

29개의 분야로 나뉘고, 다시 301 개의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본래 고려는 거란과의 3차 전쟁을 마친 뒤 요거란이 세운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그 의무를 다해왔으나 12세기 들어 점차 그 세력이 약해 

지는 것을 알고, 1116년에 책봉관계를 중지하였다. 01에 1122년에 

송은 고려가 중국의 송 · 요 , 금 어느 나라와도 사대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으므로 고려를 설득하여 잭봉국으로 삼기 위해 국신사 파견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고려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1 년 늦추어 

그 다음해 예증을 제사하고 인증을 위로하는 사절을 보냈고, 서긍은 

사행단의 인물 · 예물 · 배를 관할하는 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때 서긍은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황제가 현지 사정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자순짧詢’이라는 사신의 

전통적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그가 고금의 전적에 대한 이해가 갚고 

서법과 산수화 · 인물화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빨리 그려내는 재주가 

있었기때문이다. 

고려에서보고률은것들 

서긍은 임무를 부여받은 뒤에 그 보다 앞서 고려를 다녀갔던 왕운王휠01 

찬술한 r계림지용林志」 와 더불어 중국인들이 고려의 전왕조라고 알고 

있던 고구려에 관련된 문헌 등을 읽고 고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았다 

이어 고려를 항해 출발을 준비할 때부터 귀국하여 사명을 마칠 때까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기록해 두었다가 40권의 책으로 

만들어 송 황제에게 바쳤던 것이다, 그 내용은 역시{않國], 왕실의 계보 

[世次], 궁성과 도윌城물], 왕성의 문[門뼈], 궁전, 관복, 인물, 의식용 룰품 

[繼], 의장과 호위[앉衛], 병기, 여러 깃밸기치], 수레와 말, 관부, 사우, 백성, 

부인, 조례, 사신행차 조서를 받는 일, 연회, 사신의 축소, ε빡, 그릇, 

배, 바닷길[;隨], 같은 문뭘同文]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다~한 분야를 

포효팅}고있었다. 

서긍은 r고려도경j 2부를 만들어 하나는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였는데, 1127년에 금이 송의 도읍을 침입하여 두 황제를 사로 

잡아가는 ‘정강의 변’이 일어나 북송이 멸망하면서 책의 행방이 묘언 

해졌다. 이후 10년 뒤에 조카 서천徐뭘이 홍주洪州;현재의 강서성 남장현어|서 

책을 찾아냈으나 아쉽게도 그림은 없어지고 문장만 남아 있는 상태 

였으며, 이것이 간행되어 현재에 전하고 있다. 

r고려도경」의 사학사적 가치와 사료로서의 한계 

r고려사」와 r고려사절요J는 펀찬자들이 r고려실록」01나 문집과 같은 전 

왕조의 자료에서 휘사 선택을 한 2차 또는 3차 사료인데 E「하여 r고려 

도경」은 1123년에 사행을 마치고 불과 1 년 후에 견문한 것을 적은 것 

이어서 1차 사료적인 성격이 있다. 그와 더불어 r고려도경」은 정사류 

및 고승비문이나 묘지명 등과 함께 고려시대 연구에 기본 자료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며, 12세기 초 고려의 상황과 고려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높다. 

그리고 효택고대사와 고려시대사는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역대 

중국 정사의 고려전이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대처|로 사행을 

통해 얻은 정보가 정리된 것이므로 r고려도경」은 그 원천 사료의 형태를 

전해주고 있다. 게다가 서긍이 고려와 고구려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 제도 사건 중심의 정사류에 없는 도시사, 여성사 생활사, 해앙사, 

신분사 등에 관한 귀중한 사료가 r고려도경」어| 있어서 사서로서 특별한 

가치를인정받고있다 

그러나 ‘고려에 있은 지도 겨우 한 달 남짓이었고, 객관이 주어진 뒤에는 

바로 병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무릇 객관을 나간 것이 대여섯 번에 불과 

하였다’는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서긍이 고려에 와서 직접 본 것은 대부분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각종 영접 의례 등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서긍이 만난 사람들이나 함께 간 뱃사람들로부터 물어서 들은 것들 

이었다 따라서 전자에 대한 묘사는 매우 세밀하고 신빙성이 높은데 

반하여 후자는 간접적이므로 소략하고 부정확한 사실도 섞여있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r고려도경」에서 고려국왕의 세계가 틀린 것은 송이 

갖고 있던 자료가 부실했던 데 기인한 것이며, 문궐 -궁전 관복 등에서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것은 건문하여 적은 것들을 검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r고려도경j을 연구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r고려사」 등과 

비교 검토하여 그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료 비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고려시대사 연구의 

기본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사학사적 의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지는 

않는다. 



12세기동아시아 

국제정세와고려 

‘ • . 지금은요의운명이 

이미다하였으니송의조정에 

책봉을요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r고려사」 인종 원년 6월 

(사절단 대표 노윤적이 인종에게 송의 잭몽을 요정할 것을 제안) 

서긍이 방문했던 12세기 전반의 동아시아는자국의 이익을위해 치열한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었다. 이 무렵 주변 이민족을 견제하려던 송나라 황제는 고려 

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사절단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결국 송의 책봉관계 복원과 군사요청 등을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송나라와 주변 국가 사이에서 명분보다 실리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고려는 결과적으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보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외교 정세와 관계없이 상인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을 활발히 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융합 

하여 고려문화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다. 

척경입비도 
招境立~圖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 박물관 

1107년예중2 윤관과 오언층이 여진족을 정벌한 뒤, 함경도 일대에 동북9성을 쌓고 선춘렁先흉$에 

고려지경g릎Z예’이란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담은 기록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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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종어진 
微宗細힐 

대만고궁빅물원 

고려에 사절단 따견을 영했던 휘종재위 1lQCYvl1 25은 도교와 예술에 관심을 많았던 북송의 

8대 황제이다 시와 회호f를 좋아하고 예술가로서는 뛰어났지만, 정치는 무능했고 사치로 

국고를 고갈시키면서 결국 북송의 멸망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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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은 용모가 준수하며 

몸집은작았지만 

자태가 넉녁하고 풍채가 있었다. 

성품이 지혜롭고 배운 것이 많았다.--­

사절단이왔을 때 의례를 거행히는데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동이 

성인처럼 여유가 있었다. 

그는 고려의 어진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 
4홉眉宇없秀 形短而짧빨 肉勝於骨 ↑호설多學 
풍응집拜表 行1뭘챙ll!ffl 升|훌進退 繹有成A;Z風亦富없東훌之賢王也 
- 卷2 世次 홈뼈國王 f二宗[王챔] 

“이렇게 매년 즐거이 금나라에 맹서하니 

변경에는 아무런 우환이 없게 되었다. ” 

逢能世結w::盟 i틀境無~ 
〈고려사〉 권17 세가 인증24년 김부식의 응합 

인종은재위후반기에 

신하의반대를무릅쓰고 

송과의국교를끊고 

강해진금의신하가되어 

고려의안정을꾀했다. 

인종仁宗, 1122- 1146 재위은 고려의 17대 왕으로 예종의 또}아들이다.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의 도움를 받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 외할아버지의 딸 2명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자겸은 다시 장인1:.A 관계가 되었다. 이후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 

하고 함부로 휘두르자 인종과 불편해졌으며 마침내 인종은 다른 귀족세력을 

이용하여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였다. 1135년에는 서경의 귀족세력이 묘청의 

난을 일으카자 김부식을 시켜 평정하였다. 1146년 향년 $세로 사밍뼈뻐하였으며 

도성 남쪽에 왕릉을 마련하고 장릉R隊이라 하였다. 서긍은 인종을 중국의 통치 

이념을 따르는 왕으로 보았다. 최측근이었던 김부식은 인종이 죽은 후에 “덕과 

은혜로 백성을 편안하게 했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펑하였다. 이는 송과 금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로 실리와 안정을 꾀한 인종의 

업적을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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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장릉출토품 
仁宗長曉出土品

1 2세기 고려문화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정자 참외모앙 병으로 비색의 아름다움울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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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서171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려 
채웅석 가톨릭대학교 

11세기 이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군사력이 우세한 거란[요]과 경제 . 동맹하여 작전을 펴는 과정에서 송의 전략적 오류와 군사력의 부실이 

문화 강국인 송이 대랍한 가운데 고려와 서하가 균형추 역할을 하여 드러났다. 금은 거란을 친 다음 송을 공격하여 1127년에 수도를 점령 

대체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고려는 거란과 조공4섹봉관계를 맺은 뒤에 하고 황제를 사로잡았으며, 이에 남쪽으로 피한 세력이 남송을 건립 

송과 외교를 단절하였지만 민간교역은 활발하게 유지하였다. 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송은 금과 동맹하여 거란을 

이처럼 세력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이던 국제정세가 11세기 후반부터 공격하다가 오히려 금어|게 호냄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변화하기 시ξh하였다. 송은 평화를 얻는 대가로 거란에 주는 *세폐 금은 고려에 무력 공격을 하지 앓댔지만 외교적으로 압믿「하였다 금이 

懶의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거란이 차지한 영토[연운1양]의 수복을 염원 신하의 예를 요구해오자, 1126년인종 4에 고려 조정에서 격론을 벌인 

하던 차에, *신법당이 집권하여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혁을추진하는 한편 같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자겸세력의 주장에 따라 받아들이키로 

고려와 동맹하여 거란을 제압하려는 정책을 폈다. 마침 고려도 국왕 결정하였다. 

중심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거란에 대한 당시 송과 거란, 거란과 금, 송과 금의 대결 과정에서 각국은 치열한 

사대에 치중해온 외교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1068년에 송에서 먼저 외교전을 벌였으며, 외교 농딴f은 국내 정치세력을 가르는 중요한 이슈가 

외교 재개를 타진하였고, 고려가 호응하여 1071 년문종 25 사신을 파견 되었다. 예컨대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과 무력 대결을 불사하자는 강경 

하여 외교를 복구하였다. 고려는 그 뒤에도 여전히 거란과 조공4석봉 따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온건파가 대립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송도 고려에 책봉권을 사대하여 평화를 지키게 되었다. 비록 과거 복속했던 여진에 굽힘으로써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국제정세는 비교적 평호}를 유지하였다. 국가 위상이 손상되더라도 평화 공존하자는 것이 당시 집권세력의 

그렇지만 12세기에 접어들어 여진의 완안부가 세력을 키우면서 정세가 전략이었다. 

요동치기 시ξh하였다. 1104년숙종 9 고려가 여진을 누르기 위하여 정벌 남송은 고려를 이용하여 금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1128년인중 6 남송은 

하였으나 기병의 열세로 실때하였다. 이에 별무반을 조직하여 1107년 금에 붙잡혀간 송의 황제를 구출하러 금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빌려 

예종 2에 다시 정벌을 단행하여 동북9성을 개척하였다. 그렇지만 여진의 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그렇게 되면 고려와 남송이 밀착한다고 

계속된 공세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워지자 여진으로부터 복종을 맹세 금이 의심할 수 있고 또 길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행동으로 

받고 절수하였다. 이후 여진은 거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방어하기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허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어려웠던 거란이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고려는 응하지 않았다. 기세를 남송은 고려를 이용하여 금을 건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후 

키운 여진이 1115년에 금을 건국하여 10년 뒤에 거란을 멸망시켰다. 외교에 소극적이 되었다 고려도 금과의 관계 안정을 우선시 하였으며, 

그 무럽 신법당이 집권하던 송은 고려나 금과 동맹하여 거란을 협공 1170년 무신정변 이후로는 남송과의 외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고 실지失地를 수복하려고 시도하였다. 1123년인종 1에는 황제가 친히 

지은 제문을 고려 예종의 국S뻐| 보내 조문하는 후의를 보이면서 책봉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서긍이 사신으로 온 것이 바로 그 때였다. 그런 동맹 

시도에 대하여 고려는 국제관계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얘빼 상대국가에 보내던 공룰 

하다는 입E뻐|서 여러 경로로 송에 우려를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금과 .신업당 중국 북송 신용빼 왕인석이 추장한 부국강병책인 신업을 추진하던 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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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사절단의 

구성과입국 

“중국조정에서 

인재를엄격히선발하여 

천자의 명령으로고려를어루만졌으니 

그 융숭한 은혜와 두터운 예의는 

전에없던일이다. ” 

}훌在廷 將命續陽 恩隆*륭훔 前末之有 -序文

“중국사신의 배찌|싸가 항구에 닿으 면 

고려군사들이 

징과 북을 울라며 환영하고, 

황제의조서를 호위하면서 

사람들을 맞아 벽란정으로 들어간다. ” 

神~용£였!~을 兵뼈金 迎導등g훌 入子흉 卷27 客館 훨‘빼혼 

송나라 황제 휘종은 고려와의 화친을 위해 역대 최대의 사신단 파견을 명령 

하였다. 11 23년 5월 16일 당시 세계 제일의 배였던 신주 ~I빼 2척을 포함한 

총8척의 배와 158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사신단은 명주를 출발 

하였다. 사신단 일행은 황해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바다에 부적을 던지기도 

했으며, 밤에는 송나라가 발명한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영해로 진입한 후 

서해연안을 따라 이동하였다. 배가 군산도에 이르자 접반관챔伴혐 김부식이 

마중을 나와 환영하였다. 이후 마도꽤와 자연도쌓·μ 등에서도 고려 사신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였다. 

6월 12일, 26일간의 항해 끝에 사신단은 예성항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옹 

1만이 넘는 환영인파는 예성항을 둘러싸고 있었다. 고려군은 30m가 넘는 

깃발 10개를 들고 화려한 중장기병과 의장대를 앞세워 화려하게 늘어서 사신 

단을 맞이하였다. 사신단은 벽란정에서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신기빼I를 

맨 앞에 세운 2만 여명의 행렬을 따라 수도 개경에 입성하였다. 이 사신 행렬은 

고려 최정예 용호군 소속의 기병대를 비롯하여 1만 여명의 화려한 의장단이 

선도하였고, 많은 양의 예물과 황제의 조서 등을 지닌 사신단이 뒤를 따라 

이동하였다. 

사신단은 국신사 노윤적을 대표로 그 아래 상절, 중절, 하절의 3단계로 구성 

되었다‘ 보통 사절단에서 하절은 호위 병사 위주로 구성되지만, 이번 방문에는 

전문 기술과 그림을 잘 그리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충대하절忠代下節을 구성 

하였다. 이들은 방문 기간 동안 고려의 풍습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기록하여, 

r고려도경」을 펀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쩔조昌天銘鏡 
Bronze Mirror with Inscription of ‘옳조昌天’ 

고려 | 지름 17.2 I 소장 1945 

‘황비창천밝게 빛나는하늘’이리는 글자를 뒷연 위쪽에 새긴 청동 거울이다 거울 뒷연에는 넘실대는 물결이 가득하고 그 위를 흔빼하는 배, 거의 수명으로 뻗어있는 배의 깃발, 
배 안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거울 안의 배는 중국배로 추정되며 그밖에 물고기 용 등도 새겨져 있다. 



신주와객주모형 
神해홈뻐模型 

현대 |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뼈
‘κ
뎌
때
 

신주(화) 송나라 사절딘을 태우기 위해 황제의 영을 받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총길이 %여m로 특별히 제작되었다. 

객주(우) 중국의 무역선으로 신주의 1/3크기이며, 배의 바닥이 

칼날처럼 기울어져 갚은 바다를 운행하는데 적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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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단의 첫 기항지인군산정의 전경선유도망주봉 

군산정은 서긍 일행이 고려 영해로 진입한 후 처음으로 들러 접반관 김부식에게 영접을 

받았던 장소이다- 또한 귀국길에는 기상악화로 20일 가랑 머물면서 개경 이외에 가장 
오래 머문 장소이71도 하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 고군산군도 내 선유도 망주봉 인근에서 
12세기 대 정자가 다수 확인되어 이콧이 서긍의 체류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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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의 역사를 쓴 책, 송경지 
松京끓 
songgyeongji 

조선 1 830년 l32.ox20.1 1 흔댁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송경지는 1824년슨조24 승도유수 김이재가 주간하여 제ξh하다가 

6년이 지난 1830년순조30에 서희순에 의해 완성된 개성지역의 

읍지이다 총10권 5책으로된 옥판본으로, 앞부분에는 10편의 

서발문l후없文이 기재되어있다 승경폭원도%京양a.111와 송경성내도 

ffi:;j(뼈內뻐 등 개성의 지도는 범례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松
京
-
觸
흉
힘
벨
 

송경폭원도 松京福員圖 Songgyeongpokwondo 조선 1 830년 I 32 × 40.2 I 효댁학중앙연구원 장서각 

r송경지%京양」에 실린 목판본 지도로 개경과주변을 간략하게 그리고 산 물길 주요지영 등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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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동아시아와 서긍의 신주 뱃길 
문경호 공주대학교 

서긍 일행이 고려를 방문한 12세기 전반의 동아시아는 문치주의로 

인한 송의 약화와 북방 민족의 흥기로 국제관계가 매우 복즙한 양상을 

보이던 시기였다. 고려는 본래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나 10세기 

말에 거란의 침략을 받게 되자 거란과 강화를 맺었다. 강화의 주요 

내용은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교를 맺는다는 것과 

거란이 고려에 강동 6주를 훌m한다는 것이었다. 01로써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나 이후에도 두 나라의 경제적인 

교류는지속되었다. 

고려와 송이 다시 국교를 맺은 것은 1071 년이었다. 송은 고려가 거란의 

책봉을 받은 상횡을 인정하면서도 고려를 통해 거란을 견제하는 연려 

제요빼뭘뼈홉의 전술을 구사하려 하였다. 1103년과 1110년, 두 차례에 

걸쳐 송이 고려에 사신을보내 책봉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관련이 있다. 

12세기 초에 이르러 거란이 내분으로 약해지자송은 새로부상한 여진의 

금과 연합하여 거란을 압박하는 한편, 고려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하려 하였다. 서긍 일행은 이 무럽에 파견된 사신이었다. 본래는 1122 

년에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고려 예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출발을 했다. 따라서 1123년 서긍 일행의 고려 사행은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었다. 첫 번째는 책봉 의사를 밝힌 휘종의 조서를 고려 국왕 

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122년에 세상을 떠난 예종에 

대한조문이었다, 

한편, 중국과 한반도는 송 건국 이전부터 연안 항로와 횡단 항로를 

모두 이용하며 교류하였다. 그러나 북방에서 거란이 흥기하면서부터는 

연안 항로 대신 횡단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당시 고려에서 송에 

이르는 횡단항로는 예성강에서 옹진구 또는 대동강구를 거쳐 산동 

지역에 이르는 북선항로와 예성강에서 서남해를 따라 내려가 흑산도에 

도착한 후 바다를 횡E「하여 명주 정해현에 이르는 남선항로가 있었다. 

10∼11세기에는 예성강-등주 항로예성강-배추염주해주옹진구-지강도필각 

해구둥주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1074년문종 28년 이후에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예성강-정해 항로예성강-고려 서밟H흑산도-정해를 이용하게 되었다. 

가까운 직선 항로를 포기하고 먼 길을 선택한 것은 거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란은 사신을 보내 고려와 송이 교류하는 것을 

문책하기도하였다 

송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낼 때는 S벤들의 배를 01용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사신선을 저|ξh하기도 하였다. r고려도경」어| 따르면 서긍 일행이 

고려에 오기 45년 전 즘인 원풍 원년元를元年, 1078년에도 신종이 ‘능허 

치원안제신주짧짧安,혐빼’, ‘영비순제신주厭願懶’라는 웅장한 배 

두 척을 제ξrof여 고려에 보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휘종도 

서긍 일행에게 ‘정신이섭회원강제신주鼎新利써홉흥없;릅神쩌’와 ‘순류안일 

통제신주뼈流安홉&홈神冊’라는 거대한 선박을 제조하여 내려주었다. 두 

척의 사신선에 대해 서긍은 “산악山없과 같이 높은 그 배들이 물 위에 

떠 움직일 때면 비단 돌에 그려진 *익새 머리가 교룡과 이무기 를 굴복 

시켰다.”고 표현하였다. r고려도경」어| ‘고려인들이 조서를 맞이하던 날 

온 나라가 우러러 보고 환호하며 감탄했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신주는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신단에는 두 척의 신주 외에 길이 10장文, 약 30m 픔이 되는 객주 

6척이 동행하였다. 이들 객주는 배의 갚이가 3ε빙mOI며, 너비는 2장 

5자7.Sm였으며, 신주와 장식이 비슷했지만 크기는 더 작았다 객주는 

사행 실무자들과 S벤들이 승선한 선박으로서 뱃길 안내를 맡는 대신 

교역을 허락받은 S벤집단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주를 떠난 서긍 일행은 초보산샘R山. 절강성 진해현-매잠嚴‘ 절강성 주산 

군도 등을 지나 큰 바다로 나온 뒤 흑산똥山, 혹신도-군산도 군산정선유도­

마도 안흥정태안 안흥-자연도 경원정영종도}급수문강화해협 등을 거쳐 

예성항에 이르렀다. 이들의 일정은 1123년 5월 16일 정해를 떠나 

6월 12일 예성강 벽란정에 도착하기까지 26일이 걸렸고, 돌아가는 

길에는 바람과 조수가 순조롭지 못해 42일이 소요되었다. 

인H(미도) 

I 오서 

; 냐상용8뻐되 • 

• /생깨신 
. (국.도) 

--‘ 
- --산 (기거되 --서궁 일행의 고려 연해 항로 

*익새 액로외 유시하게 생긴 새인데 바립를 회 견딘다고 하여 큰 배의 이률이나 률에 모양을 그려 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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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의구조 

“고려에서는 원래 글을 알고 

도리에 밝지만 음양설에 구애받았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울 때에는 

장구한계책으로 삼을 만한지를 반드시 

살핀 다음에야자리 잡았다. ” 
홈麗쫓知훌 明道理 *句J릎陰陽之說 故其建國 必相其形흉흉 可없長 
久計者 然後흰之 -卷3 城물 形勢

‘넣국조정에서 간간이 사신을 보내어 

고려를 무마하기 위해그 땅에 들어가지만 

정작 들어가보면 성곽들이 우뚝우묵하여 

실로 쉽사리 업신여길 수 없다. ” 
행廷間遺使 存據흉國 入具境 城휩3빼然 훨未易옮g쫓之也 

-흉3 城물 

서긍이 본 고려의 수도 개경은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형상이었다. 북쪽에 

송악산이 산등성이를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내려오다 다시 둥글게 모인다 

광명천 줄기는 뱀처럼 휘어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보통 펑지에 자리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수도와는 달리 

독창적인 형태라할수 있다. 

고려 궁궐은 여러 겹의 성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안쪽에 궁성을 두고 바깥쪽에 

황성을 갖춘 2중 성벽이다. 송악산 아래 경사지고 굴곡진 지형에 통남쪽에 

정문을 내고 한차례 이상 방향을 틀어 궁성으로 진입히는 구조이다. 궁성 안은 

9개의 궁전, 15개의 궁전문, 3개의 전각 등이 각각의 지형을 이용하여 알맞게 

자리하였다. 



城門

경몽’ 

뼈
파
 뎌 해
 

고려성곽과성문의위치 
출처 흥영의, 2013, 고려도성의 형성과 변화, 국립문화재연구소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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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전도 
開城全圖

조선 1872년 I 35.8 x 25.4 I 서울대학교 규장각흔택학연구원 

조선시대 관찬 지방지도총459매의 하나로, 

영·, 진보생않, 목~11껏ii, 산성山혜 등 

풍부한 정보를 담은 접이 특징이다. 

송경성내도 
松京城內II
Songgyeongseongnaedo 

조선 1830년 I 32.0x40.2 I 효택학중앙연구원 장서각 

r송경지」어| 실려 있는 목판본 지도이다. 개성의 나성과 

내성을 중심으로 산, 강, 다리, 성문 등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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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암 강세황이 개성유수 오수채의 초청으로 송도를 유람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감영 받아오수채에게 선물로 그려 준 화첩이다 

송악산과 개성의 중심가, 남대문 등이 잘 나타나 있다. 

---------- --‘”」 "":\..-~-~~-양---- ‘「-,-----“.. .--~”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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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풍습은 음식을 아끼되 

궁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 

핑이나는듯한화려함에 

용마루는잇달아있고 

붉고 푸른 빛으로 장식하였다. -­

其혐節於없食 而好修宮室 %용ii'運餐 }규훨§흉節 

- 卷5 宮願l

황성의 정문인 광회문은 황성과 만나는 동남쪽 모서리에 자리하여 동향으로 

만들어졌다. 광회문을 들어서면 승펑문 신봉문 창합문을 지나 궁성 내부에 

도착한다. 승평문과 신봉문 사이에는 궁궐 마당인 구정이 있으며, 이곳에서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궁성의 제1정전인 회경전은 사절단의 조서를 영접하고 

연회를 베푸는 장소이다. 서긍은 회경전의 모습을 “난간을 붉게 칠하고 구리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으며, 무늬가 웅장하고 화려하여 여러 전廠 중에 으뜸 

이다.”라고하였다. 

‘·도성의서남쪽에 

왕부의궁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북쪽에는 순천관이 있는데 

완전하게 수리되어 있다. ,. 
西南隔 王府宮좋居之 具東北隔 몽P/I圓天館 極IJD릎흘 
-흉3 城물國城 

사절단은 약 한 달간 궁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순천관에 머물렀다. 원래 왕의 

별궁이었는데 이를 고쳐 중국 사신의 숙소로 삼아 순천관이라 하였다, 

서긍은 순천관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왕의 거처를 능가한다고 펑하였다. 

외문과 중문을 지나면 중심 건물인 정청이 나오며, 그 뒤로 낙빈정과 상절들이 

거주하는 여러 건물이 있다. 또한 산을 마주보는 형태로 청풍각과 향림정이 

자리하는데 두 곳 모두 경치가 빼어나 이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바둑을 두며 

바람을씌었다. 

하지만 서긍이 개경에 체류하는 동안 순천관을 벗어나 외출한 것은 5∼6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첩보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 궁성과 숭산묘, 광통보제사 

등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고려는 사신단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고려궁성과궁궐의배치 
흩처 홍영의, 2013. 고려도성의 형성과 변화, 국립문화재연구소,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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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얼굴무늬수막새 
지름 14.0∼15.0 두꺼| 1.1 ∼2.3 

해무리무늬 수막새, 암막새 
가로 23. 5∼27.2. 두께 1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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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돌 
가로 15.7∼20. 1, 세로 3.8∼7,3, 길이 6.9∼14.0 

전개성출토기와와전돌 
傳開城出土:m:앵 
R。of-tile and Brick 

고려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넘박물관 

개성 출토로 알려진 건물의 부재들로 도깨비 얼굴무늬[었面文l가 새겨친 수막새, 

해무리무늬[$덤文]가 새겨진 암 수막새 그리고 풀꽃무늬[흉花文]가 새겨진 전돌 

등이다. 암막새와 수막새는 처마 끝을 잠식한 기와이며, 전돌은 건물의 마루와 
초석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장석벽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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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새기와 
圓EL富,平li當
Roof-end Ti le 

고려 | 수막새) 지름 8∼8 4cm, 길이 25∼25.9cm 
암막새) 가로 17 8∼18.6cm , 길이 11 4∼14 . 5cm I 딘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언화문 수막새는 주연부에 연주문을 새겼으며 화판부에는 8엽의 언꽃이 있다 당초문 

암막새는 주연부에 연주문을 새긴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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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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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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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정
 훔
 (
냉
 고려 | 길이 26.5 I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r고려사」에 ‘의증11 년 1 1 57 몸 4월 고려궁 후원에 연못을 댔다 

거기에 정자를 세우고 그 이름을 앙이정·%·이라 했으며, 

지뭉에 정기와를 덮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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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궁성(만월대) 사진 및 회경전 복원 안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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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의 

공식행사 

“정사와 부사가 조서를 받들고 

순천관으로들어가면 

10일 이내에 길일을 택해 

고려왕이 조서를 받는다. ” 
使훌U奉짧 入順天館 十日內 h좀 王乃受認

흉25 受認迎등g 

“고려의국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회경전으로들어가니 

궁정 아래 향로를 놓은 탁자가 

마련되어있었다. ” 
國王필짧 入會農願廷下 設香훌 面西효 便副 f立北上面南

- 卷25 풍등집拜응집 

“고려의 제도는 조띨 들고 술을 따를 때 

무릎결음으로 앞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빈객을 접대하기 위함으로 

옛사람의유풍이다.” 
而흠麗之制 執뽑빼題 行而前 所以薦寶홈 乃有古A之遺風

-흉26 줬禮 

“정사와 부사는 관반館伴과 문밖에서 

말을 세우고 작별 인사를 하고, 

관반은 말 위에서 친히 술을 따라 

사자使者에게권한다. 

마시는 것이 끝나면 각각 헤어진다. ” 
使副與館伴 立馬子門外 웠別 館伴就馬上 親뼈以훌끼 使者飯畢
各分快 - 卷26 減禮 西쩌3送行 

6월 23일 사절단은 수도 개경에 도착하고 숙소인 순천관으로 가서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렸다.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정해진 길일이 되면 고려 궁궐의 

제1정전인 회경전 앞에서 사절단을 만나 조서를 받는 의례를 진행하였다. 조서 

에는 “인종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여 많은 예물을 보내니 제후로서의 도리를 

영원히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서를 받는 절치는 조서의 영접 - 조서의 인도 조서 받을 때의 의례 - 사절의 

영접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서를 받은 절차를 마치면 연례짧를 열게 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인종과 사절단은 예의를 다하여 술잔을 기울이고 충분히 

술을 권한 뒤에 서로에게 선물을 선사하였다. 조서를 받고 삼일 뒤 사절단이 

참가하는 예종의 제례를 열고 조문을 받는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서긍이 

개경에 체류하는 동안 순천관을 벗어나 외출한 것은 5∼6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첩보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 궁성과 숭산묘, 광통보제사 등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고려는 사신단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고려 왕은 숙소에 관원을 보내 연회를 열어주는데 이를 불진회佛團땐라 부른다. 

또한 5일에 한번 꼴로 객관에서 모임이 열리며 명절이나 절기 때는 규모가 크게 

열렸다. 

개경에서 한 달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마치면 왕은 황제에게 

보낼 표문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의식을 마친 뒤 연회를 베푼다. 그리고 

궁궐 앞뜰에서 왕이 직접 사절단에게 이별주를 전한다. 다음날인 7월 13일 

사절단이 순천관을 떠나 서교정에 도착하면 왕은 국Joli횡相을 보내 술과 음식을 

베풀고 접반관은 군산도까지 따라가 마지막까지 배웅하였다. 사절단이 돌아 

갈때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뱃길만 42일이나 걸렸다. 



세발달린향로 
줌網三足香핸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11 -12세기 |높이 34.0 |소장 6849 

나필 모앙의 몸체에 세발이 있고, 뚜껑에는 세 개의 언기구멍이 있다 

뚜껑과 다리가 없는 항완보다 비교적 앞선 시기의 항로이다 

043 



044 

청동사자향로 
훔월깅獅子香IJI 
Bronze Lion shaped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4.3, 지름 14.6 I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뚜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개의 연기 구엉이 뚫려있고, 

중앙의 연꽃모앙 좌대 위에 사자가 앉아 있다, 

사자는 귀를 세우고 입을 벌린 모습으로 꼬리를 힘차게 갑아 올렸다 



청자기린향로 
좁없훌g앓香111 
Celadon Kirin-shaped Incense Burner with Lid 

고려 12세기 |높이 18.5. 지름 1 6.3 I 영지대학교박물관 

항로 뚜껑에 기린이 살짝 몸을 틀어 앉아있는 모습이다. 기린은 

중국전설에 등'§"하는 상상의 동물로 옛부터 신성하게 여겨졌다 

사슴 형상에 머리에 뿔이 있고, 전신이 비늘로 덮여 있고, 꼬리가 

있다 입을 통해 연기가 나가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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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음각 국화무늬 잔, 받침 
좁磁陰刻행花文훌옳R 
Celadon Cu p and Stand w ith chrysanthmum Design 

고려 1 2서|기 |높이 14.3 |소장 3010 

꽃 봉우리 모앙 잔의 겉면에 국회무늬를 음각하였다. 받침은 꽃모앙이며, 

얀쪽은 언꽃잎무늬로 조각되었다 

청자뿔잔 
룹磁角杯 
Celadon Horn Cup 

고려 12서|기 | 길이 17.5 I 소장 3267 

언회 때 왕이 사절8"싱설에게 술을 권할 때 쓴 잔으로, 모두 뿔잔E빠으로 바꾸고 

솔이 다 없어지연 물러났다고 하였다 사절단의 환송연에서는 왕이 친히 이 

잔에 이멸주를 따라주었다 



서긍, 천자의 나라 고려 황도 개경을 거닐다 
정은정 부산대학교 

북송 휘종연ζ뻐| 예종의 조문과 인종의 즉위 축하를 치르기 위해 송에서 

사절단을 보내왔다. 당시 송 사절단으로 고려에 왔던 인물이 노윤적과 

서긍이다. 서긍, 그가 남긴 기행문이 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에 비친 황도 

개경의 경관에는 북송 개봉부의 ε뻐| 베일처럼 가려진 부분도 있을 것 

이다. 서긍의 인지적 혼돈을 가려내는 --법은 고려도경 만을 읽어내는 

것으로는 쉽지 않다 천지국을 자처하던 고려 황도의 설계 초창기 

모습이 고려도경 속에 녹아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개경의 도시 

εHl이 북송 개봉부와 혼동되는가 하면서도, 독특한 앙상을 연출하는 

초기 도성 경관을 살피기에 ‘고려도경’은 매우 유효한 자료이다. 

서긍의 눈에는 고려 개경에서 어쩌면 북송 개봉부의 상이 서렸을 

것이다.당시 북송은 짧은 기간의 냉해를 혹독히 치른 뒤였다.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던 인간의 노력으로 토지의 개발이 한장 진행되고 

있었다. 당ε반의 너|모반듯한 도성구획이 무너지고 자칫 무질서한 등 

개봉부안으로 도시 시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었다. 송 개봉부 도시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운하가 굴착되고 꼬불꼬불한 골목으로 인해 

거리는 복즙녕t였다 원풍元플 연간1078∼1 085부터 개봉부 안으로는 

각종 사묘시설과 사찰0 1 가득차고 넘쳐난 풍경이었다. 

북송 개봉부의 도시 풍광에 젖어있던 송나라 사람 서긍은 천자의 나라 

고려와 그 수도 황도를 어떻게 그려내었을까? 주례고공기周짧考工記적 

도시 설계에서 한걸음 나아간, 북송 개봉부의 도시상이 섞였을 것이며, 

고려 독자의 모습도 세밀히 드러내려 애썼다. 

서긍은 송에서 출빌h하여 해로 루트를 타고 예성강 벽란도 마을에 도착 

한 다음, 서교를 지났다. 서교에서 선의문을 거쳐 송 사절단이 머무는 

순천관으로 입성하였다. 객관에 당도한 다음날부터는 개경 내의 각종 

관아시설을 탐방하였다. 서긍은 개경 바깥은 거침없는 눈으로, 외부 

출입이 통제되어 개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정밀 

스케치하였다. 

개경 왕부 바깥쪽에서 서긍이 목도한 고려의 ~Jo~는 거칠고 황폐하였다. 

산기숨에 다닥다닥 붙은 토지를 산전으로 칭하고 농업기술이 낙후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인종 재위 당시 개경은 각종의 토목공사가 진전 

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려 개경으로 집주한 유동인구, 그들이 중심이 

되어 생계터전 모색 차 -t_f() ~山野 개발이, 또 냉해에 이데올로기 차원 

으로 대응하려던 국왕 자신을 위한 대토목공사를 위해 산림의 벌목과 

벌채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긍이 개경의 산이 벌채로 붉은 흙이 노출된 

것으로 묘사한 바탕에는, 사실 개경의 도시개발과 번영에 가려진 어두 

움이공존해있다. 

개경 안으로 다가설수록 서긍은 철저하게 북송 사람이었다. 개경 궁궐의 

정전 ‘ 펀전 · 침전구역을 차례대로 얘기할 때, 고려는 중화에서 먼 변방의 

땅으로 사설하였다. 그 탓인지, 개경의 정전을 송의 그것에 비해 격格을 

낮춰 설영하였다. 당시 북송에서 가장 주목하던 사g와 불우에는 민감히 

반응하였다. 개경 내외에 산포하는 사묘와 불우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흘}애하였다. 개경의 각 성문과 사잘 사이 사잇길은 비교적 상세히 그려 

졌다. 서긍이 그린 개경의 경관과 도시구조는 당 장안성의 방시제까市制가 

해체된 후 북송 개봉부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서긍에게 개경 시장은 매우 낯설고 그런 만큼 그 성숙도는 설익은 것 

이었다. 북송 당시 개봉부에는 엄격하던 방장제야흉制를 허물고, 콧곳에 

여항소시뼈흉j、市 허시 -야시 - 다관이 즐비하는 등 유통의 자유로움이 

물씬 풍겼다. 거기에 비하면 서긍의 눈에 비친 개경은 대시 경시사가 

관리하는 시전구역을 빼고는 민간시장이 없었다. 관영의 주점과 다점 

외에도 재분배 물화의 이동경로와 요충지를 따라 농민적 교역처가 

산포하는데도, 그의 눈에 들이지 못하였다. 

r고려도경j 속 개경은 북송 초기 개봉부 사람 서긍의 시선이 깔려있다. 

타재隨가 그려낸 견문기이지만 개경은 분명 자율적01고 다원적인 

‘고려적 색깔’을 지닌 황도훌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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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옛 사서에 따르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있는데‘ 

지금도 여전히그러하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톰史 흩§홈훌훌 흉~皆짧쩔 쭉今1율然 每笑中園A흥#듭Jilt 

-卷23 雜혐2 뺑훌 

“고려는 영토가넓지않으나 

백성은매우많다. 

사농공상의사민띠굉 가운데 

선비를 귀하게 여기므로. 

고려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여긴다. ” 
12:閒高麗 i也封末廣 生$휠E聚 四民之業 以f뿜옆貴 故具國

以不知훌 ~ijD - 卷19 民應

“대체로 고려의 백성은 가난하고 

풍속은검소하다. ” 
옳具國民홈힘險 - 흉21 更職

“고려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고 

여색을 좋아하며 쉽게사랑하고 

재물을중히여긴다. 

남녀 간의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典禮를 본받지 않으 니 

참으로 웃을 만한 일이다. ” 
然其없A算恩好色 52愛重財 男女婚뿔 輕슴易離 不法典ffl
良可n西也 -卷19 民應

서긍은 고려사람들은 목욕을 지주하고, 차와 술을 즐겼으며, 음식을 항상 그룻에 

담아먹는생활습관이 있는데 이는다른오랑캐외는구별되는좋은습관이라고 

하였다. 당시 중국인을 비웃던 고려인은 과연 어떤 생김새였을까? 

서긍은고려인의 본성이 인자하여 군자가끊이지 않는다하였고, 이는중국의 

교화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다른 오랑캐와는 

달리 역법, 유학, 음악, 도량형 등 중국의 여러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법도가 

있었다. 예절에 익숙하고 공경하며 귀족부터 백성까지 모두 책과 글을 사랑히는 

민족이었다. 

일부 귀족층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무척 검소했다. 유학을 익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복식도 갖추었으며, 평소 흰색 베옷을 입고 검은 두건을 썼다. 

이에 반해 생각과 행동은 자유로웠다. 결혼과 이혼이 비교적 쉬었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거의 없었다. 

서긍은 백성들이 아플 때 약보다는 미신을 중시하거나 유독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로웠던 남녀 관계와 결혼 용습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 

옷차림이나 예법 등 중국과 같지 않은 풍습도 기이하게 생각했다. 고려 사회의 

낯선 풍습을 직접 목격한 서긍의 이러한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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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무늬기와 
A面E1
R。of-tile with Human Face Design 

고려|좌) 10.5 우) 14.7 I 
좌) 안성 몽업사지 위 영월 흥교시지딘국대학쿄석주신기녕익블핀 

얼굴이 그려진 기와는 고려시대의 사찰 터에서 종종 출토된다 힘든 

노동의 일상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려는 영범했던 고려 장인의 솜결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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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풍속화의 대표적인 작뭉으로 송나라 수도 개봉M엄에서 

정영절을 맞아 번화한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 한 켠에 

말을 타고 갓과 도포를 쓴 인물이 고려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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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생활 

“듣기에중국통남쪽의 

여러나라가운데 

고려의 인재가 가장 많다. 

고려의관료중에서 

귀족은가문의명망을 

서로높이려고한다.” 
동聞東南之훗 高麗A材最盛 f土於國홈 

唯貴똥以族望相高-흉BA物 

“고려 관리는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무릎을구부리며 

공손히절을하고, 

일에대해말할때는 

무릎걸음으로나아가서 

손을 올라고 얼굴을 낮춘 채 

이를경청한다. ” 
具國官更 遇諸送 必없융拜￥쩌** 言事則隊行而前

上手拖面 以聽奉之 - 卷21 를趙 

서긍이 본 고려의 귀족사회는 “족밍빼잃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족%에란 씨족이나 

가문의 명망을 말히는데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이씨 가문의 족망이 가장 

높았다. 그들은 왕실 또는 기문간의 혼인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고급관료를 

형성하였다. 

서긍은 사절단의 환영, 접견, 안내 등을 맡은 고려의 주요 관원의 직명과 

이름을 남겼다. 재상 이자겸과 접반관, 관반관 등 5명의 인물을 자세히 소개 

하고, 지방에서 환영을 맡은 관리와 개경에서 환영과 환송을 담당한 관리, 

그리고 연회와 안내를 맡은 관원과 소속 부서의 하급관원까지 총 62명을 기록 

하였다. 그들의 예의있고 겸손한 모습이 품위 있고 자연스러웠다고 펑했다. 

특히 사절단을 직접 영접한 관리는 윤언식, 김부식, 김인규, 이지미 등으로 

모두 명밍바짧]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다. 그들은 이자겸 가문과 친분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문벌관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12세기 전반 경의 관료사회는 고급관료로 활동히는 귀족만이 여유가 있었으며 

하급관리는 봉급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대부분의 귀족관료는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예의와 분수에 맞는 청렴한 생활을 하였으나 이자겸과 같은 부정축재 

세력도 있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아름다운 

복식과 고려청자, 금과 은으로 만든 공예품 등을 일상생활에서 즐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절정기에 이른 고려의 문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집도대련 
雅集圖對聯

고려 1371 년 I 139. O× 78.0 I 리움미술관 

고려의 귀족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책을 읽고 

시를 짓거나 그림을 감lfo"f는 한가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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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변기 
룸없便뚫 
Celadon Chamber Pot 

고려 12∼13서|기 l 49.0x20.o I 인전광역시럽박물관 

미치 배처럼 생긴 정자 번기로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열은 북정색의 유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환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다 

청자음각연꽃무늬병 
뿜lilt陰刻運1E文%&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Flower Design 

고려 1 2세기 | 높이 31.5 I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목이 길고 몸체는 둥그런 플라스크 모앙의 정자 병이다. 활짝 핀 연화 

절지무늬를 음각기법으로 알게 새겼다‘ 유약은 투영한 담칭색을 띠며 

유색이맑고 곱다 



청자상감꽃새무늬 의자 
뿜fi象없:/t.鳥柳文뺑 
Celadon Stoo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Willow 

고려 1 3서|기 | 높이 41.6. 입지름 30.8 I 소장 5348 

원통형의 옴통에 투각S찌, 상감&$, 앙ζ!!Ill’ 음ζ빼씨 등의 다S핸r 수법으로 

여러 가지 문앙울 잠식하여 화려하고 구성이 짜임새 있는 정자 의자이다 

태호석 위의 공작과모란, 나비는 부귀영화와 징수를 상징한다 

청자국화무늬베개 
줌없象!IX잦@花文tt 
Celadon Pillow with Inlaid Chrysanthemums Design 

고려 13세기 전번 | 길이 24.4. 높이 9.8 . 폭 11 .7 l 소장 5134 

장방형의 정자 베개이다 베개를 세워서 한쪽 면을 바닥으로 하여 소성하였다 

문앙과 색깔, 베개의 크기 둥이 모두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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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철화난간기둥 
줌磁鐵f옳爛柱 
Celadon pole 

고려 12∼13세기 | 높이 55.0 밑지름17.5 I 명지대학교 박물관 

화려한 건물의 건축부재로 난간의 기둥로 추정된다 원통 기둥의 

중간부에 다른 부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상단에는 연봉 

모앙 장식이 있으며 전면에 철화로 연당초문을 새겼다 

청자화분 
줌磁花효 
Celadon Flowerpot 

고려 12세기 | 높이 24.0 입지름 30.0 I 국럼중앙박물관 

용인시 보정동 정자 가마터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조사로 총 16점의 

화분이 출토되었다 이 가마에서는 화분, 의자, 벼루, 불상, 항왼, 징병, 

장고 등 다앙한 종류의 귀족용풍을 생산하였다 



청자상감국화무늬수반 
줌6훌象飯찢i花文水盤 
Celadon Basin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7.7, 입지름 30.5 | 소장 48 1 0 

입지름이 넓고 운두가 낮으며 구연을 동그렇게 마무리한 수반이다 굽 없이 면명한 바닥은 

넓은 면이 고루 시유되었고 안쪽에는 국화 상감문과 음각으로 운문이 시문 되어있다 

장생무늬은입사수반 
$테製銀入絲長生文水盤 
Bronze Basin with Silver-inlaid Longevity Symbols Design 

고려 |높이 100 입지름 28.5 I 가천빅물관 

손이나 얼굴을 씻거나 화초를 기를 때 화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두기 위해 사용된 수반이다 

바깥 표연에는 사슴과 화초 등 장생문을, 안쪽의 바닥에는 꽃무늬를 은으로 새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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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입사잔 
鐵製金銀入絲훌 
Iron Cup with Gold and Silver In laid Scroll Design 

고려 | 높이 5.4 입지를 9 7 1 가전박물관 

쇠로 만든 죠빼 금과 은으로 글씨와 문'b'을 입사HI하였다. 굽부분에는 

언판문을, 몸통에는 당초문앙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으며, 중앙에는 

금으로 새긴 글지롤 새겨 사방에 배치하였다. 



‘풍’자모양벼루 
뾰月文風字liJl. 
lnkstone Shaped like the Chinese Character “風[Feng)”

고려 1 2세기 I 11 .0x6.4x2.6 I 소장 3056 

벼루의 언지가 좁고 언당이 넓은 생김새가 한자風’과 비슷하다 하여 

풍자 모앙 벼루로 물린다 측면에는 모란문을 새겼다 앞 뒤 앙면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자석~:ii으로 만들었다 

‘단산오옥’이 새겨진 먹 
판山烏玉銘뚫 

고려 111.2x4.0 I 국럼정주박물관|보물제1880호 

정주시 영암동의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먹으로 실제 사용하던 흔적이 

남아있다 ’딘산오옥’이란 단앙에서 만든 출은 먹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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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언식묘지명 
尹彦植훌誌$$ 
Epitaph 。f Yun Eon-sik 

고려 1149년 I 45.5x55.5 × 2.0 I 성공회대학교역사자료관 

묘지명이란 무덤 안에 묻힌 사람에 관한글을 적은 것을 말한다. 묘지명의 겉면은 표면에 장식이나 

문양이 없는 직사각형이다. 무른 질의 점판암 계열의 돌감으로 묘지명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윗부분 

일부가 깨져있어 1∼10행까지 처음 두 세 글자가 훼손되었다. 총 31행의 명문을 담고 있는데, 

l행당 25자 내외로 구성되었다. 글씨는 해서체로 썼으며 의종 대 한림학사를 역임한 김자의 

섬램가 썼다. 묘지명의 내용은 그의 가문과 관리생활, 가족관계 등을 담고 있는데, 파평 윤씨 

가문과 고려 귀족사회의 내부를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윤언식1087 - 1149이 접반사의 자격으로 승나라 사절단을 접대하였을 당시 나이는 37세였다 서긍은 그를 “풍채가 아름답고 

성품이 녁넉하여 완연하게 유학자의 기풍이 있었으므로, 가ol 오랑캐로 대할 수가 없었다 ”라고 영하였으며, “윤핀의 집안은 이씨와 

통혼을 하였고, 이자겸과 매우 진하였다 ” 라고 기록하여 파평 윤씨와 경원 이씨 집안이 매우 친밀했음을 할 수 있다 

그는 고려 선종4년1087에 태어나 의종3년1149 5월 29일 63세로 사망하였다 본관은 파명이며 아버지는 윤관이고 어머니 경원 

이씨 줄신이다 19세에 음서흉%를 통해 각문지후뼈門뼈候라는 관직을 받아 관리가 되었다 이자겸의 난 때에는 한패로 몰려 유배를 

가기도 했으나 저가인 유씨와 인증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부상서출!If!尙.와 상서좌복야尙.左힐여 겸 삼사사三司便 등 고위 

관직을 거졌다 그는 영의태후의 동생인 유씨의 띨과 결혼하였으나 부인이 자녀가 없이 일찍 사망하자, 두|에 영의태후의 조카인 

유인무의 딸과 재흔하고 4남 3녀를 두었다. 



口口口(훌)誌銘 

朝請*夫試國子앓太司成知尙홈都省事知ltil옮金子f월樓 

口디口守司空尙홈右뿔射天水公以흉告團其政上不許具짧 

口口口從之E月二十九日夢子天•• 院年六十三뼈金**光禮太夫檢 
(校)(司)徒守司쩔尙를左俊射짧彦植字無없姓尹fl없'l'縣A:l:!3曾 

(王)(父)追封單器앓짧先Z太王父追封太子太保응용執衝王父開府 

(짧)(同)三허推忠뾰命쭈했:itit밴짧國功!'2:守太傳門下f총中~J尙훌更 

(ll!l)(事)융쭈縣開國{임修國史上柱國證lllli짧文爾公入太願~ 

口口짤宗公tE妙없以門厭풍f土$1t용明앓太E之弟WP.l:l女 

口훔無子後옆흉웠故衛힘少聊柳公仁잖Z女今封河源영I‘ 

夫A生四男三女長짧熾훌~'l'•=尙食直長同正敎혐三曺 

--宗A選雲辯四禮홈主짧同正永--女三A長週京市뿔 

!.B金隨次兩女皆YJJ뚫公없A淸明i윌종表훌洞達雖未樓進土 

第常핍佛老以g빼몇之有i.I然可뿔之色댐J;Z-{:g;닮困f갖入 

뼈官十九흉團門ff<!i1훌훌尙톰考功員外郞陽排衣銀魚--尙 

톨右허郞中TX.IX出知淸州入뚫試給뿔中§용**金魚흉王寅三月 

흉衝댐少聊췄太子中允+-日A樞密院左副承宣節!lti~D故十=月" 

옮工部f총郞옳三허훌Llf훗Z.8又出없南京留뿔及힘午Z동L有-환 

!'2:꿇응!H훌子짧州公之忠誠\有如뺑日짧團짧之末幾 

仁宗乃解검훌옳흉훌WP.l:l力.ig以故1!!월Ui옆柳口古所謂烈女也 

丁未X出송릎山康申間月흉尙홈左~$!:흘從썽j聞門훌했三 

司使王子四月以尙홈兵llflj흉郞知東北面兵馬事z.~n正月西京級 

E月公없짧中앓餘~故知西北面兵馬훌皆稱듭仍奉使太金효 

A望흉風彩皆以手m題以g윷티ill:高團文爾公之子也P,!§呼何흉 

英f홍而;훔i홍~Dill:之폴也送遍R흉淸遠훌更ll!l尙훌올統t年 

拜光綠太夫尙홈右f쫓射쳤三허使八年銀뿜光錄太夫륭司~餘 

如故方물時A皆以뺏풍相府없q훌以不幸短命悲夫八月王申흉 

子햄寧縣훌~;ZJR흉흉짧티IJj ;좁銘티 

q훌乎尹公윌君子也흉X흉具表;水雪흉훌天族lllH흩台司향望出A四朝德 

望£웅*양응융Jfll~용起훌然不疑上亦注意A皆jQJ;Z謂흥회;흙復正三짧何 

與-朝짧然化去품容何在天其흉흉-點짧훌fl}뿜훌狀 

口口口묘지명 

조청대부 시국자감태사성 지상서도성사 지제고때뼈大夫a뼈子없太司成知써얀mη!Jl~I빠뽑인 김자의金子 

뼈가 지음. 口口디수사공 상서우복야守司뚱때강右않射인 천수공天水公이 병이 들어 정사에서 물러날 

것을 아뢰었다. 임금{의종l이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 릇이 완강하므로〉 쫓았는데, 5월 29일에 

천수원天爾院에서 돌아가시니, 63세이다. 금자광록태부 검교사도 수사공 상서좌복야金￥光따太夫險 

口口徒연꾀쩔尙좌左뺏射로추증된 언식g뼈은자가무위無앓이고, 성은윤씨 7'11::이며, 영평현%平없,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사람이다. 증조부는 군기감파關앓으로 추봉된 선지先之이고, 조부는 태자태보太子太保로 

추봉된 집형執뺏이다. 아버지는 개부의동상사 추충좌명평융척지진국공신 수태부 문하시중 판상서 

이부사 영평현개국백 수국사 상주국때府口口口司推쩔k命'l'tltlfi地짧맹功百얀太때f'’l下{용이'j'IJ尙연핏口디%平縣 

때國伯關멀上柱國인 관행인데l 문숙공文뼈公이라는 시호를 추증받았고, 태묘太뼈l에 들어가 예종縣의 

口口묘정에〉배향되었다. 공은 젊은 나이에 문음門흉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처음 명의태후明&太팀의 

동생인 유씨柳R의 딸과 결혼했으나 口일찍? 죽었는데, 자식은 없다. 뒤에 그의 친족l짜l인 돌아가신 

위위소경衛없少聊 유인무柳仁짧 공의 딸과 결혼했는데, 지금 하원군부인삐하m夫A으로 봉해졌다 

4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잡직서승짧級펠초인 평수平빼이고, 차남은 상식직장동정尙食따흉同正인 

돈유쨌혐이고, 3남은 조계종엄&걷의 승선엽i흉에 합격한 운변경빠이고, 4남은 예빈주부동정jft찢主홈同 

正인 영수永꿇이다. 딸은 세 명으로, 장녀는 경시서승Ji(lti~ili인 김수金뼈와 결혼하였는데, 다음 두 

딸은 모두 어리다, 공은 사람됨이 맑고 밝으며 마음이 너그럽고 넓었으며 사리를 꿰뚫었다. 비록 

진사제進t第에는 합격하지 못했으나 항상 불교佛했와 노자老子를 임었으며,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 

하여 가히 두려운 기색이 있었으나 가까이에서 대하면 온화하였다. 병술년쩍r:!t, 예총1, 1106에 엄관 

l해官, 內待에 들어갔는데, 19세에 각문지후|쩌門웰候에 제수되었다가 상서고공원외랑써띤쪽까a外ai‘으로 

옮기고 비의蘇와 은어勳를 받았으며, 상서우사냥중웨짜右史때中으로 옮겼다. 무술년랬, 예종13, 1118에 

청주지사i쐐쩌1렴로 나가고 들어와서는 시급사중繼聊’이 되어 자금어대錄m찢를 받았다. 임인년퍼, 

예종17, 11잉 3월에는 위위소경 겸 태자중윤總少聊따太子냐l允에 제수되었다가 11일에는 추밀원뼈總에 

들어가 좌부승선左폐'I~댄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전과 같다. 12월에는 시공부시랑 겸 삼사부사캅I 

빠f"lilfl~~르司때f잊로 옮기고, 을사년ζB, 인종3,1125에는 다시 지방으로 나가 남경유약1써짜찜뼈이 되었다 

병오년려午, 인종4, 1126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자, 한 간신떠많이 거짓으로 참소하여 아주때애, 지금의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로 귀양갔으나 공의 충성이 빛나는 태양과 같아 온 나라가 원통해 하였다. 얼마 

뒤 인종t宗이 이에 오해를 풀고 소환하였으니 대개 부인인 유씨빼If)(가 힘쓴 것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口쩌l口라고 부르니, 옛날의 이른바 열녀체女라고 할 것이다. 정미년T米, 인종5, 1127에 

다시 지방으로 나가 완산完山, 지긍의 전라북도전주시의 수령이 되었고, 경신년쩨, 인종18, 11때 윤달에는 

상서좌승尙압左&에 제수되었으며, 신유년辛西, 인종19, 1141에는 판각문사 겸 삼사사1111g1r’Pll~三司i'l!로 

옮겼다 입자년王子, 인종10, 1132 4월에 상서병부시랑尙낌兵웹倚郞으로 지동북면병마사쩌]핏北뼈兵찌m가 

되었다 을묘년ζ떼, 인종13, 1135 정월에 서경西京이 반란을 일으키자[妙淸의 난], 5월에 공은 전중감 

댔댈앓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전과 같았는데 지서북면병마사知西北때兵써댄가 되어서는 모두 왕의 뜻을 

받들었다 이에 명을 받아 대금太金에 사신으로 가니, 금나라 사람들이 그의 풍채를 바라보고 

모두 손을 이마에 올리면서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분이 바로 고려 문숙공文빼公의 아들이구나 

。h 어찌하여 그 뛰어나고 맑은 모습이 이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드디어 청요직해옆없을 두루 거 

치고 이부상서핑部尙정에 이르렀다 황통필· 7년의종1, 1147에 광록태부 상서우복야 겸 삼사사光앓太 

치하강右縣행르司가 되었으며, 8년의종2, 1148에는 은청광록태부수사공銀핍光합太夫守司이 되었는데 나 

머지는 전과 같다. 바야흐로 이때에 사람들이 모두 늦게서야 상부相쩌에 올랐다고 탄식하였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으니 슬퍼할 따름이다. 8월 임신일에 삭령현빼쩔IW,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의 일부 지역 옹 

콕훨씬의 동쪽 골짜기에 장례를 치르니, 시호를 의청짧해이라고 하였다. 명%하여 이른다. 

아. 윤공’'.'은 삼된군사l!f걷옥;l풋한l밀E은보슴과열음과눈Z낱이깨끗한자태둡가셨네 

i5flf이 LI/렌 십안은 귀한 벼슴플 잇딜아 하며 태사r」를 가득 채우나 네 임금의죠정에 출입하연서 익망은 더욱 높아셨네. 

지젓잔소7f ”}진내얀어났으나펴안하고침착하셰두려워하시않으니임급또한생각을고지고사람틀은되두우랴러보네­

보가뜨푼수명윤 누리앤서 삼한 합을 다시 바로 잡지를 바랐으나 어찌하여 하루아침에쓸쓸하게올아가시는7f. 

복소i'/와 언굴은 어디에 있는시 하는은 푸르기만 한데 한 침 부덤i 앙l에는 단청l씨만이 아득하도다 

- 원문 해석 김용선, 2014. 새자료 r윤언식 묘지영」 한끊세사연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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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식1075∼1151 이 인종의 영을 받아 1145년에 지은 삼국시대 역사책이다 

고려의 귀족문화가 절정기에 이르고 정치가 안정되자 앞선 시기의 역사를 

정리하도l자 펀효h하였다. 당시 고려의 학자들이 중국의 역사에 밝은 만큼 우리 

나라의 역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민첨초상 
姜民觸협像 

조선 1788년 | 국립중앙박물관 I 보물 제588호 

강민칩?∼1021은 고려 현증 때 강감찬을 보좌하여 개경으로 침입한 

거란군을 물리친 장군이다 이 그림은 고려시대에 만든 초상을 

후대에 다시 그린 것으로 관복에 복두를 쓰고 흉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고려 전기 관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긍이 만난 고려 관료와 민 
김병인전남대학교 

서긍은 한 달 남짓한 짧은 시ζ뻐l 고려의 역사와 세계世系, 문궐과 관청, 

군사와 병기, 저|도와 풍속, 의식과 연호|, 경제와 장시, 행사와 기물 등 

많은 분야를 살펴보았다. 그의 학자로서 경륜과 문인으로서 글 솜씨, 

대국의 사신으로서 우월의식은 비록 일견하였지만 통흘혼} 것 같은 단호 

함과 분명함을 콧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서긍의 작가적 태도 

때문에 r고려도경」의 사료적 가치는 인정받기도 하고 의심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긍이라는 외국인이 파악한 고려사회의 모습은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권8의 인물셔끼, 권19의 백성[民없], 권20의 부인빼A, 권21 의 하급 

관리[룡**] 조흥뻐|서 자신이 만난 다S한 층위의 고려사람들에 대한 소개는 

주목된다. 우리는 고려시대 인물의 연면에 대해서 r고려사」 열전·빼OILf. 

r고려사절요J 졸기후記, ru~한집」과 r보한집」 등 다S한 사료를 통해 접하 

기는 하였지만, 외국인에 의한 평가와 시선 그리고 계층별 구별과 인식은 

쉽게 찾을수 없는 기록이라 할수 있다 

인물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족망族望을 중시하는 고려사회 귀족계층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믿「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인종 초 인주 

이씨를 비롯한 몇몇 가문의 족망의식이 이전에 비해 특별하게 강조되고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가 제시한 다섯 인물 이자겸 

李훌홉, 윤언식尹彦뼈, 김부식옮훌웠, 김인규옮二뺏, 이지미李Z쫓 등은 단순히 

관반힘*이라는 직책만으로 구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그들은 인종 

초 서긍이 파악한고려 인물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서긍은 “고려는 영토가 넓지 않으나 백성은 매우 많다高엎 地혐未짜 生뼈 

E짧”고 하면서 고려사회의 다S탤f 구성 앙상을 나름대로 유형화 하였다. 

대략적으로는 백성[民많], 부인빼人, 조예횡쳤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진시進士, 농상··商, 공기工技, 민장民長, 주인쩌人, 구|부貴隔, 비접뼈훌, 전사 

隆使, 구|녀*女, 이직更職, 산원散員, 정리丁호, 방자房子, 소친시小없倚, 구사 

뿔使 등 다~한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생소하지만 이해 

가능한 그들 집단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과 인식을 우리 역사 속에 북아 

내는 ξ엽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서긍이 만난 관민官民이 고려의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고려사회 전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대 고려사회의 인적 구성의 상하와 종횡의 

일단을 포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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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복은 

흰색모시 저고리에노란 치마로서, 

왕족이나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 처첩에 이르기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같다. ‘’ 
흉i~女子;Z服 8*1'責훌 上g公族貴家 下及民應훌훌 -緊無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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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관리의 복식은 입는 이의 벼슬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입는다. 왕은 

검은 비단으로 된 높은 모자와 소매 좁은 담황색 겉옷을 입고 자색비단에 

화려한 수를 놓은 허리띠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백성과 같이 검은 

두건에 흰색 모시 도포를 입는다. 상급관리는 자색무늬 비단옷에 비단 

복두를 쓰고 허리에 옥대를 두른다. 하급관리는 녹색 옷에 나무로 만든 

홀을 들고 복두를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한편 김부식은 그가 지은 

r일택사기」에서 “내가 중국에 사신으로 세 번을 갔었는데, 우리 일행의 

의관衣冠이 송나라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 관리의 

복식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의복은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입었다. 머리에 쓰는 몽수는 

얼굴만 드러내고 땅까지 내려오며 머리 모양은 어깨로 늘어뜨려 진홍색 

비단 끈으로 묶고 비녀를 찔러 봉긋하게 만든다. 부인이 외출하며 말을 

탈 때에는 검은 비단 너울을 쓰는데 너울 끝이 말 위를 덮고 쓰개를 쓴다. 

왕비와 귀부인만이 붉은 색으로 장식하지만 수레와 가마는 사용할 수 없다. 

수베개재현품 
觸林(再現品)
Pillow(Recreatio미 

r고려도경」에 “수베개[lltt)는 흰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안에 항초흉흉를 채우고, 앙쪽 묻{빼돼] 금반선金용-­

베개마구리에는 수를 놓았는데, 그 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또한 강라IHI: 성근조직의 를온색 견직물로 장석했는데, 

마치 연꽃 모앙과 같다. 이것을 송나라 사신에게 등급에 관계없이 고루 나부어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전으로 만든 취침용 수베개에 대하여 재료외 모앙까지 구체적으로 설영한 유일한 자료이다 



말탄여인복장재현 



송나라사신들이 바라본고려인의 
정미숙경기도박물관 

송나라 사신 일행이 바라본 고려인의 복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은 

음력 11 23년 6월 1 3일 순천관에 당도하여 7월 13일까지 개경에 머물 

렀으며, 각자 분야를 나누어 고려의 생활문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그 중에는 복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왕 이하 관리의 

관복에 대하여 기록한 〈관복官服〉편과 그 이 외에 〈장위d衛〉, 〈도교道敎〉, 

〈민서R많〉, 〈부인빼A), 〈조여|早웠〉, 〈잡속짧혐〉편 등에는 신분별 군복과 

일상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먼저 권7 〈관복〉편을 보면 서문에 “송 

나라 때 해마다 사신을 보내 옷을 자주 내리면서 의복제도가 송의 것을 

따르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입는 옷[朝衣]과 집에서 입는 옷[월服]이 송과 

다른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예를 관복도에 그린다.” 하였다. 즉 고려의 

관복이 송의 관복제도의 영효떨 받았지만, 송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평상복은 더 많이 달랐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특히 다른 점들을 r고려도경」어| 적고 그리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본 장에서는 서긍 일행이 고려인의 복식에 대하여 보다 관심 있게 보고 

적은 고려왕의 복식과 관리의 복식 그리고 r고려도경」어| 자주 언급된 

고려인의 모시옷과 여성의 옷 중 특히 특이하게 본 선군옮뿜과 몽수 

훌首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왕의복식 

왕의 복식에 대해서는 “상복常服에 오싸모짧廳 검은색 상근 견ξ멸으로 만든 

모정이옮모째| 착상포쩔觸 ; 소매가뚱담횡색포를 입고 금빛과푸른빛실로 

수를 놓완*짧] Af라늑건總빼 빽상근견직물로김싼허리띠을 띠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A멘土民을 만날 때에는복두觀 혹색의두건를쓰고속대練 

품대를 효빠” 라고 하였고 “저|사를 지낼 때에는 면규훌圭라 하였다” 여기서 

면은 먼복차림을 말하는 것으로 먼복에는 ‘면류관’이라고도 하는 관을 

쓰는데, 먼류관은 앞쪽이 둥글고 뒤쪽이 네모난 검은색 판에 앞뒤로 

구슬을 켄 줄을 늘어뜨린 형태의 관이다 규는 옥으로 만든 길쭉한 네모 

형의 판으로 먼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것이다. 신하의 것은 흘쩌이라 

한다. “중국 사신이 방문할 때에는 자램복總公服 자색의 조직이 성근 견으로 

만든 관복에 상흘옥대훌.玉혐 상아 재질의 흩과 옥장식 허리띠를 두른다 하였다.” 

또한 ”평상시는 검은 두건[멸rj:J J메 흰 모시[白윤布l를 입어 일반백성과 

효£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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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서긍 일행이 고려왕의 복식을 보고 

관찰한 결과 의례적 상황에 따라 겉옷의 색과 허리띠, 모자 등을 각기 

다르게 착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일반백성과 다르지 않음이 아마 

특별해보였던것같다. 

관리의복식 

관리의 복식에 대해서는 등급 순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등급이 높은 

순으로 1∼2품에 해당하는 영표얘官, 국~lj랩얘, 3∼4품에 해당하는 근시 

近時, 종관짧官 복식은 모두 자문라포앓文웰뼈 • 자색의 무늬 있는 성근 재질의 고급 

견직물로 만든 포에 사%; ; 조직이 성근 견로 만든 복두뺑頭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옥대玉훔와 금대金협를 하였다. 단 등급의 차이에 따라 허리띠의 재질과 

무늬를 다르게 하였는데, 영관은 옥대£빼| 금어짧 • 허리띠에 댄 물고기 

모앙의 장식, 국상은 구문금대흩文金흙 • 둥근[월)(] 무늬를 장석한 금대에 금어, 

근시는 어선금대細仙金협 여지혔校무늬흘 장식한 금대에 금어, 종관은 어선 

금대짧仙金협를 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 5∼6품에 해당하는 경감聊앓과 

7∼9품에 해당하는 조관朝官의 복식은 비문라포합文풀뻔 붉은색의 무늬 있는 

성근 재질의 고급 견직물로 만든 포를 입고 허리띠의 경우 경감은 흥정서대紅월 

홍색비딘을 강씬 허리띠로 무소훌 채질의 장식이 있는 허리띠에 금어, 조관은 뭘m 

흥정각대紅흉角빼- 흥색비단을 감싼 허리띠로 검정 울 채질의 장식이 있는 허리띠에 금어 

장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관복않할服은 포뻔가 아닌 “북의월衣 녹색 

저고리에 목흘木쩌 나무재질의 손에 쥐는 네모난 판을 들고, 복두흉頭를 쓰고, 

검은 가죽신[烏월]을 신는다.” 하였다. 관리의 복식은 포의 색과 허리띠의 

장식에 등급의 차이를 두어 다르게 착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관복의 겉옷에 해S념}는 포佈의 재질이 대부분 라뚫; 성근재질의 고읍견인 

것은 서긍 일행이 다녀간 계절의 특성상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 사신들이 훌아한 모시옷 

r고려도경」어|는 왕 이하 일반 백성의 복식에 있어 모시옷에 관한 언급이 

자주 눈에 띈다. 모시옷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백성들은 흰 

모시로 만든 포[白좋布]에 네 가닥 끈이 있는 검은 두건[鳥m四帶}을 쓰는데, 

옷감의 곱고 거친 것으로 귀천을 구별하고, 두건의 끈의 수에 따라 두 



가닥 끈[兩혐]의 두건頭m은 귀족층에만 사용하여 “간혹 거리를 걸어갈 

때도 항리나 백성은 이 두 가닥 두건을 보고 피한다.” 하였다 여성의 

복식에도 ‘흰색 모시 저고리에 황색 모시치DKB원훌훌]를 입는데, 왕족 

귀족[公族.家]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民應] 처첩쫓훌에 이르기까지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같다 ”라고 하였고, 여성의 긴 겉옷인 “흰색 모시 

포(8윈옳뻔]는 남자의 것과 대략 비슷하다.” 라고 하였다. 또한 장인의 

복장은 “항상 백저조건白후뼈흥m 흰 모시포에 검은 두건을 쓴다 " 라는 내용도 

보인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의 평상복으로 검은 두건에 흰 

모시포를 입어 일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그들이 본 고려의 평상복은 왕 이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통 모시 

옷 이야기란 점이 흥미롭다. 그렇다면 고려인의 복식 재료가 모시 뿐이 

었을까? r고려도경」어| 보면, 여성의 바지는 “문능관고文옳흘홈 무늬가 있는 

능직의 넓은 비딘바지를 입는다 하였고, “가을과 겨울용 치DK훌]로는 황견훌없을 

사용하여. ”라 하여 능앓이나 가을 · 겨울용에는 모시보다 치밀하게 싼 

견 재질의 치마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이 모시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나라 사신들이 고려인의 모시옷을 자주 언급한 

데에는 그들이 고려에 머물렀던 시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송나라 

사신이 개경의 순천관에 머물렀던 시기를 양력으로 보면 7월 7일∼8월 

6일까지 약 30일간이다. 절기상 가장 더울 때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통기성이 뛰어나고 세탁에도 강한 모시가 한여름에는 최고의 의복 재료 

이었을 것이다. 송나라 사신 일행이 유독 모시옷만 보게 된 것은 어쩌먼 

당연한 것 일 수 있다. r고려도경」 권23 잡속 조에 보면 모시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고려는 모시[추]와 삼맹]를 스스로 심어, 사람들이 

베옷을 많이 입는다 제일 좋은 것을 시뼈라 하는데, 깨끗하고 희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다, 그것은 귀신홈똥들이 다 입는다.” 하였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모시와 마를 많이 쨌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섬세직의 

기술이 뛰어나 대단히 가늘고 고운 모시를 짜서 중국에 보냈다고 한다. 

또한 r고려도경」 권3 교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물물 

교환시 돈을 쓰지 않고 모시나 은병으로 가치를 매겼다는 걸 보면 모시는 

화폐이자 중요 무역품으로 고려의 섬세한 모시에 반한 서긍 일행이 

모시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송나라 사신들 눈에 특이해 보인 선군과 몽수 

r고려도경」의 내용 중에는 여성의 복식에 대해 직물의 종류와 대략적인 

치수까지 언급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영하려 한 옷이 있다. 바로 선군 

짧챔과 몽수쫓首01다. 선군에 대해서는 “8폭으로, 겨드랑이에까지 물어 

몰려 입는데, 여러 번 겁칠[홍양뺑·]수록 고상하게 여긴다 ”하였고, “부귀 

한 집안의 처접은 군챔을 만드는데 7∼8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가소롭다.”하고 하였다. 선군은 송대 여성복식에 ‘앞뒤가 갈라져 

말을 탈 때 입으면 편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와 유사한 것이 

조선시대에는 말군짧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군은 말을 탈 때 치마 위에 

덧입는 것으로 폭이 넓고, 밑이 트인 승마용 바지이다. 때문에 이러한 

용도의 것이 아닐까 집ξ}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송 사신들이 이를 보고 

가소롭다고 하였으니 송의 선군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름이 많고 길이가 길어 일반치마와는 구별되는 긴치마로 

보는 견해도 있어 이는 앞으로의 언구를 통하여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몽수에 대해서는 “조라몽수흉짧훌首 ; 성근조직의 검은색 견으로 만든 쓰개는 

3폭으로 한 폭의 길이가 8척이다. 정수리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눈과 얼굴만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에까지 내려온다 ” 하였고, 

“말을 탈 때 몽수를 쓰는데 몽수 끝이 말 위를 덮으며 립효도 쓴다 ” 

하였다. 또한 “몽수의 가격이 은[白金] 1근에 해당하므로, 힘이 닿지 못 

하는 일반백성은 사용하기 힘든 것이다.” 라고 하여 몽수에 대한 내용이 

세 번이나 등장한다. 이와유사한 것이 조선시대에는 너울앓π이라는 것이 

있다. 너울은 말을 타고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것으로 성근 

재질의 견직물을 립효에 씌우먼 어깨선으로 넘는 길이로 얼굴 전체를 

가리게 되는 여성용 쓰개이다. 이는 고려의 몽수와는 길이나 형태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도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송나라 사신 일행이 겨드랑이까지 

치켜 올려 입은 선군 차림에 머리에는 땅을 닿을 정도의 검고 긴 몽수를 

쓰고 말을 탄 고려여성을 보니 꽤나 특이해 보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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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몸을꾸밀때는 

화장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분을바르지만 

붉은 색은 시용하지 않으며 

벼들같이그린눈셉이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 ” 
@움A之節 不홈쫓澤 施m無朱 WP眉半題

-卷20 뚫A 貴햄 

청자상감국화무늬합 
줌종§象§윗짖정花없子효 
Celadon c。vered Boxes 

고려 1 3세기 | 전체높이 2.8. 입지름 4.41 o~모례퍼시픽미술관 

귀족 여성의 화장용구로 시용된 소형 합이다 여섯 잎의 꽃모앙六lEl!l 합과 

서l 개의 합이 한 벌을 이루고 있다 뚜껑에는 큼직한 국화꽃이 한 송이씩 

잠식되어 있고, 주위에 작은 꽃잎 몇 개를 배치했다. 

서긍이 본 고려의 귀족 부인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드리우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뜨리는데 진홍색 비단끈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았다. 머리에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몽수를 쓰며 몸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무늬 있는 비단으로 

큼지막하게 만든 바지를 입는다. 물들인 끈으로 금방울을 매단 푸른색 두건을 

쓰며, 부귀의 표시로 비단 향주머니를 찬다. 치마는 노란비단으로 만들며 

겨드랑이까지 꿀어올려 높이 묶는데 많이 휘감을수록고상하게 여겼다. 또한 

부채를 쉴 때에는 손톱이 보이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 진홍색 주머니로 가리 

기도하였다. 

일반 여성은 물건을 이거나 지는 일이 잦았다. 부녀자는 항아리를 어깨에 

매거나 머리에 이며, 한손으로 헝아리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옷을 추스르거나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는다. 게다가 옷을 빨고 명주나 삼을 표백히는 일도 

히는데, 밤낮으로 일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 



청자상감구름학무늬합 
줌종象없雲용용救母子효 
Celadon Covered B。xes

고려 13세기 | 높이 6.1 ‘ 입지를 12.5 I 아모례떠시먹미솔관 

귀족 여성의 화장도구인 정자모자홀빼효업子용이다 커다린 외힘앤}효 안에 네 개의 작은 

합과 유병 한 개가 들어있다‘ 네 개의 작은 합은 모두 동일하며 외합의 축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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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도구 
1t뺨具 
c。smetic T。。|

고려 | 길이 11.4 I Of모례떠시픽미술관 

족집게와 작은 킬을 세트로 한 화장도구이다 고려 여인들은 

거울을 보면서 회장도구로 아름다움을 가꾸었다 

청자상감국화무늬향합 
훔Gi象없짖§花文香효 
Celadon lnsence c。vered B。x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 3서|기 |높이 3 .1, 입지름 7.0 I 소ε!3152 

합의 뚜껑 상단에 문앙이 시문되어 있는데, 원문 안에 마름모가 있고 그 안에 

국화무늬가 상감으로 시문된 정자 항합이다 상 하단 측면에는 앙각으로 

선무닉가 장식되어 있고, 옆연으로는 구름무늬가 음각되어있다 



청자유병 
뿜없油짧 
Celadon Oil Bottles 

고려시대 사용된 화장용 기물로 머릿기름 연지, 

눈업먹 등 화장재료를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기름, 

향이 냐는 기름등을 보관하는 용기로 추정된다 

칭자철화녕쿨무닉유병 
훔m鐵홈훔草文油짧 
Celadon-glazed oil bottle with a Scroll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 2세기|높이 6. 1 | 소장 92 

청자상감꽃무늬유병 
줌m象飯花文油짧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Flower Design 

고려 1 3세기 | 높이 4.2 1 소장 3 1 54 

정자상감구름학무늬유병 
줌磁象없雲짧文油뼈 
Celadon Oil B。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13서1기 I 높이 4.9 I 소장 2984 

청자퇴화무늬유병 

좁磁堆花文油짧 
Celadon Oil Bottle 

고려12세기 | 높이 3.8 1 소장 4826 

정자상감구름무늬유병 
훔6훌象없혈文油뼈 
Celadon Oil B。ttle with Inlaid 
Cloud Design 

고려13서|기 | 높이 6.0 I 소장 96 

정자상감국화무늬유병 

뿜磁象없짖@花文油짧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 4서|기 |높이 4. 2 |소장 2 1 90 



쌍용무늬거울 
옆龍文$힘鏡 
Br。nze Mirr。r with Twin Drag。n Design 

고려 |지름 26.0 I 소장 2935 



십이지신이새겨진거울 
十二支網鏡
Bronze Mirror with Twelve Eaπhly Branches 

고려 I 지름 17.5 I 소장 7224 

용나무전각무늬 거울 
줌銷읍용樹없閔文銷鏡 
Br。nze Mirror with Figures and Pavilion in a Landscap• 

고려 | 지름 18.0 I 소장 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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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모양거울 
鍾形$히鏡 
Bronze Bell-Shaped Mirror 

고려 | 길이 20.0 I 소징 2862 



고려 거울의 비밀 
전익환경기도박물관 

r고려도경」어|는 고려의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땅에는 금은金銀이 적고, 

구리가 많이 난다”하였고, r송사교려전에는 “민가의 그릇이 모두 동劃 

이다”라고 하여, 고려에 동이 매우 풍부하였다는 시실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시대 관련 문헌에는 고려의 동圍)은 특히 품질이 좋아 ‘고려 

동’으로 불랄 만큼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풍부하고 질 좋은 구리를 가지고 다y한 제품을 

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정동거울이다. 이는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εH가서·;台흥에 배속된 ε벤 중에 

경ε뺑E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청동거울은 여러 

가지의 무늬가 새겨진 문앙면과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경면으로 되어 

있다. 문앙면은 아름다운 무늬와 길상어로 장식되어 그 시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 매끄럽고 반짝이는 경먼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를 비추는 실용적인 기능을 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청동거울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기능적인 용도보다는 신비스럽고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정동거울은 물건을 비추는 본래의 

기능인 화장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수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청동 

거울의 재료에서도 이전까지는 주석함량이 높은 정동을 사용하지만, 

고려시대부터는 주석함량이 크게 낮아지는 변회를 보인다. 

재료의 변화는 거울 제ξ뻐| 있어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거울의 

소재인 정동은 붉은색의 구리와 흰색의 주석으로 만든 합금으로 주석의 

함량에 따라 색이 달라지게 된다 붉은색과 흰색 물감의 비율에 따라 

색이 다르듯이 주석함량이 높아질수록 정동의 금속색은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은백색으로 변한다. 은백색일 때 빛 반사도가 

높아 물체가 잘 보이게 된다. 그러나 금속색의 변화와 함께 금속의 성질도 

바뀌어 주석함량이 높아질수록 충격에 쉽게 깨져버린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의 ε벤들은 거울의 경면에 특별한 

처리를 시도한다. 정동거울이 은백색을 띠게 되면 빛 반사율이 높아져서 

연마만으로 경언을 완성시킬 수 있다. 반면에 주석함랑이 적어 빛 반사 

율이 낮은 청동거울의 경면은 백색 금속인 주석과 수은을 이용해 피막 

처리를 하여 반사율을 높였다 경먼의 피막처리는 그 당시 값비싼 주석의 

사용료F을 줄임과 동시에 사용 중에 쉽게 깨지지 않는 정동거울을 만들 

수있는방법이었다. 

주석흔항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청동거울 
(위에서부터 σ%, 1σ%, 15%, 22%, 25% 주석동발) 

주석흔량이높아 주석흘림이낮아 

은백색을띠는정동거울 경면에 피막처리를 한 정동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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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술酒, 향香 

“고려산 치는 맛이 쓰고 짧어 

차마마실수없다. 

중국산 납차와 용봉사단을 귀히 여겼다. 

하사해준것이외에도 

상인들 역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매우 좋아한다. ” 
土훌茶 味좀滾 不可入口 ↑흉貴中團뼈茶 1후龍11.Jll)llll 엄錫賣之外 
商賣亦遇ll& 故훌來 願훌훌t茶 -卷32 器血3 茶ffi

“고려사람들은 다구를 잘 만드는데, 

금화오잔이나 비색소구. 은로탕정 같은 

다구는 모두 중국 것을 은근히 

모방한것이다. ” 
益治茶具 金花鳥꿇 랬色小團銀111;易鼎 닮짧했中國制度 
흉32 용용lIIl3 茶생 

“매일세차례차를 마시는데, 

뒤이어 또 탕을 내놓는다. 

고려사람들은 

탕넓을 약옛이라고 한다. ” 

日홈三供홍 而빼之以훌 麗A 謂혔~!l훌 

-卷32 器血3 茶생 

Ol=藥-, - ·-

서긍이 본 고려사회는 차 문화가 성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차가 생산되었지만 

중국과의 무역으로 여러 종류의 차가 수입되었다. 최고급 차는 중국 황제가 

내려 사신이 가져온 납차와 용봉명차였다. 체류기간 동안 사신들도 숙소에서 

차를 즐겨 마셨는데 숙소 부근 향림정에서 바둑을 두고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위를 쫓는 방법이라 여겼다. 

차를 마시는 계층도 다양하여 왕실과 귀족, 승려를 비롯하여 서민계층에까 

지 이르렀다. 마시는 예절과 도구도 잘 갖춰져 있었고, 잣상에 다%댄f 차 

도구를 올려 항상 곁에 두고 하루 세 번 차를 마셨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보관하기 위한 탕호, 차를 담아 마시는 사발과 잔, 찌꺼기를 벼리는 퇴주기 

등이 대표적인 차 도구였다. 궁궐에서는 금은기鐵째나 비색 청자챙띤織에 

최고급의 차문화를즐겼다. 

한편 차를 마실 때는 고려 나름의 예의와 절차가 있었는데, 서긍은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다. 연회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를 다 돌리고 시중이 

‘차를 다 돌렸습니다.’라고 한 후에 마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매번 식은 

차를 마셔야 했으며 다 마시지 않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 항상 억지로 

마셨다고 한다. 서긍은 고려에서 마신 차를 탕없으로 보았고, 고려사람들은 

익뺏으로 불렀다고 하였는데 당시에는 쩌서 말린 차 잎을 갈아 물에 타는 

말차末茶를 마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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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던 휘증1082∼11 35 황제의 그림으로 귀족들이 궁중에 

모여 차를 마시는 장연을 그렸다 차 문화가 발달했던 북송 시기의 차를 

마시는 격식과 예절을 파믿녕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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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높이 36.0 너비 13.9 I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어깨부문에 짧은 주구;10가 붙어있고 주구와 몸통의 연결부분은 

꽃잎모앙이다 몽통에는 띠 모앙의 손잡이가 부착되었고 뚜껑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어 따뭇한 물을 담고 따르기에 편리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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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잔뚜껑재현품 
銀河(再現品)
Silver lid(Recreation) 

고려 |지를 130 I 개인소장 

칫그릇의 뚜껑인 ‘은하’를 재현한 것이다 서긍은 .궁궐에서 언회 때연 시중드는 사람이 

치를 끓여서 은으로 만든 연잎 모앙의 뚜껑[$미l을 덮어서 샤신에게 내 놓았다”고 기록 

하였다 또한 숙소에서 붉은 쟁반 위에 차 도구를 두고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셨다고 

하여 체류 중에도 고려의 차 문호}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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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잔 
뿜磁꿇 
Celadon Cup 

고려 1 2서|기 | 높이 4.5 입지름 12.4 I 소장 371 

굴이 좁고 물이 바라진 칫잔으로 전체가 고르게 시유 

되었다, 

청자양각연꽃잎무늬잔 
줌m陽刻運觸文꿇 
Celad。n Bowl with Carved L。tus Petal Design 

고려 1 2서|기 |높이 7.2 ‘ 입지름 8.2 |소장 2187 

통형잔의 형태로 겉면에 연꽃무늬가 앙각된 정자 잔으로 

1 2세기 전후로 크게 유행하였다 

청자잔 
룹앓꿇 
Celadon Cup 

고려 12서|기 | 높이 8.7, 입지름 9.5 |소장 2182 

뚜껑과 잔으로 이루어져 있는 칫잔이다 뚜껑에 손잡이 

꼭지가 있으며, 내먼은 시유되지 않았다 잔의 바닥언 

에는 내화토 비짐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음각앵무무늬대접 
줌6양陰刻觀蘭文大據 
Celad。n Bowl with Incised Parr。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6, 입지름 17.6 I 소장 2473 

그릇 안쪽에 성스러운 새[뼈鳥]인 앵무새 세 마리가 

음각되어 있으며 내연 저부에는 풀무늬가 응각되어 

있다 굽의 안쪽에 규석받칩의 흔적이 님아있다 

청자양각연꽃무늬대접 
뿜磁陽刻運花文大陳 
Celadon B。wl with Carved L。tus Fl。wer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7.9, 입지름 17.7 |소장 3110 

그릇의 비깥 언에 앙각으로 끓잎을 조각하고 음각으로 

2단의 꽃잎 세부 형태를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한 송이의 연꽃이 띤 모습이다. 

청자음각국화녕쿨무늬 대접 
줌磁陰刻찢irn용훌文大*$ 
Ce lad。n B。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고려 | 높이 7.6, 입지름 17.7 I 소장 2185 

안쪽 언에는 국화무늬를 음각으로 장식하였다 광댁이 

졸고 투영한 암록색의 유믿떨 시유하였으며 굽은 

높이가 낭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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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나 술은 행사나 연회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술을 익히고, 

저장하고, 이동하는 등 여러 과정이 펼요했기 때문에 술그릇의 종류도 다양 

했다. 서긍은 고려의 술이 품질이 좋지 않고 맛도 없다고 펑가했다 왕은 

맑은 법주를 마시지만 서민들은 보통 뱀쌀에 누룩을 섞어서 만들어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한 술을 마셨다. 

“고려에서는 잡쌀이 없어서 자리의 예법은 술잔을 주고받는데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왕이 사신 

들에게 술을 세 차례 돌려야 겨우 의례가 끝났는데, 이후 열 다섯 차례 주고 

받고 잠시 쉰 뒤에 다시 십여 차례 돌아야 1차 술자리를 마칠 수 있었으며 

때로는 2∼3차로 이어질 만큼 술자리가 길었다 

멤쌀에누룩을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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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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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無 米 而以 슴흉而成 酒色重味烈 易짧而速醒 

-흉32 器Jil13 .a尊

“술잔을주고받을때는 

빈객과주인이 백번을 배례하여도 

감히 예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술그릇은금, 은, 구리 , 도기, 청자등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청자로 만든 

그릇을 특별히 귀하게 여겼다. 술은 호L아리나 병에 비단을 씌워 저장하였고, 

병에 나누어 담아 잔, 접시, 사발 등으로 마셨다. 서긍은 고려의 술그릇이 

중국의 것과 분위기, 모양 등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참외모양에 작은 뚜껑이 

있는 비색의 청자 술병은 특별히 솜씨와 빛깔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ax빼{之f뚫 즙主百拜 不敢廢禮

- 春26 웰1법줬1흉 

“술병의 형상은 참외 같은데, 

위에작은뚜껑이있고 

곁면에는연꽃이나 

엎드린오리문양이있다. ” 
酒尊之狀如l끄 上有小蓋 面寫간쥔花t~顆之if~ 

-卷32 器.ITD.3 뼈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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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導城都酒無錢可亦求 성城 안의 술은 돈 없어도 구할 수 있다고 들었네 

不知將幾빼 消得g來愁 얼마나 마시연 근심이 없어지려나 세속의 인연이야 끝내 없앨 수 있지만 

無塵終不補 有鳥훌今彈 자연 속의 새들은 울게 할 수 없구나 

若要캄風月 應除數百쭉 이 좋은 분위기에 덧붙인다연 대나무 수백 그루가 있어야 되겠지 

원문 해석 국럽중앙박물관, 2006, 「다시 보는 역사펀지 고려묘지명」 

청자상감구름학무늬 주전자 
좁£i象lb!활훌용文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서|기 ! 남은 높이 20.0 I 국립중앙박물관 

당나라 시인 한위@의 시를 새겨 넣은 청자 주자이다, 고급 정자를 많이 

만든 전북 부인 유전리의 가마에서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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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음각 앵무무늬 주전자 
좁磁陰킷lj~i!월文酒注子 
Celadon Ewer with Incised Parn。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25.7 I 소장 3181 

표주박 모앙의 청자 주전자로 하단부에 앵무새를 그려 

넣었다. 윗 몸체에는 꽃잎이 시문되었고, 연결부와 아랫 

몸체에는 언잎무늬를 장식하였다 

청자 상감 표주박모양 주전자 
뿜~象§윗짧花文짧11~酒注子 
Celad。n G。urd-shaped Ewer 

고려 13세기 | 높이 34.8 I 소장 5015 

긴 주구와 손잡이를 갖흔 볼륨감 있는 주전자이다 전체훌 

앙각의 종선 8구획으로 나누고 국화모앙 도장으로 빽빽 

하게 상감하였다, 바닥과 닿는 부문에 연꽃무늬를 둘러 

멋을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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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12세기 | 높이 17.7 1 소장 4822 

둥근 공 모앙의 주전자로 주구와 손잡이 그리고 즙고 

곧게 올라온 입이 달려있다 몸체에 흑백 상감된 구를 

학 무늬와 그 사이에 음각된 울무늬가 어우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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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음각모란무늬병 
톱m陰刻tti5.f文짧 
Celadon B。ttle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 2서|기 | 높이 26.6 I 소장 5131 

병의 주문앙인 모란절지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상딘 부분은 

두 줄의 횡선으로구획하고 여의두문을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굽의 바닥부문에 내화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음각모란무늬완 
뿜m陰횟lj'tt(판文뼈 
Celadon Cup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서|기 | 높이 6.5 입지름 10.6 I 소장 3109 

완의 바깥언은 모란꽃과 꽃잎 무늬가 음각되어 있고, 

안쪽 바닥에는 변형된 구름무늬가 세밀하게 음각되어 

있다 굽의 바닥 접지면에 내화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음각 국화무늬 잔, 받침 
좁Gt陰刻행:rt文꿇 꿇fE 
Celadon Cup and Stand With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 2세기 | 잔)높이 6.4, 입지름 7.0, 받침)높이 5.4, 입지름 14.7 
| 소장 248 1 

서긍이 밀한 반εltlil과 유사한 기증으로 재질은 다르지만 꽃을 정교하게 

새긴 점이 특징이다 솔자리에서는 잔을 켠할 때마다 새로운 진으로 바꾼 

다고하였다 

청자용머리손잡이잔 
좁없龍頭形把手附훌 
Celadon Dragon Head-shaped Cup 

고려 13세기 | 높이 4.0, 입지름 83 I 가천박물관 

용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정자 εIOI다 여섯 징의 잎으로 

만든 꽃 모앙의 잔 외언에 상감으로 국화무늬를 그렸다. 

전체적으로 구룡 ••• 의 형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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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를맞을때는 

사향을피우고. 

공적인모임때는 

독누, 용뇌. 전단, 침수 등을 태운다. ” 
迎응g찢혐香 公會則陳罵稱龍腦h힘*훨沈水之屬 

卷30 뚫血1 IXl!I 

백자 향합 
白磁香효 
White P。rcelain Incense Case 

고려 1 2서|기 | 전체높이 8.2. 지름 12.0 I 소장 5014 

흥떨 보관하던 합으로 아래 합은 틀로 찍어 제직봐였으며 청자 힘에 비해 

약간크고 높은 편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향합 
줌磁香효 
Celadon Incense Case 

고려 12서|기 |높이 4.3 , 입지름 8.7 |소장 2847 

힘떨 보관하는 정자 합으로 뚜껑과 그릇의 접합면이 정교하게 맞는다 

뚜껑의 쩍입부분어| 3줄의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바닥 부분에는 내화토 

를 받쳐구운 혼적이 남아있다 

향은 보통 적당한 가열에 의해 힘뇨을 내는 분횡L을 말한다. 특히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의약재, 식재료, 미용재료 등으로 

많이 썼다. 나라에서는 외국사신을 맞이하거나 왕실의 책봉의식, 혼례의식, 

명절, 중국황제의 생일축하의식 지방관의 국왕조서 맞이 등 의례에 주로 

시용하였다. 또한 대궐의 실내에는 횡t을 늘 피워 놓았고 향목香木으로 

가구를 만들기도 했다. 사향과 전단을 제외한 향은 대부분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층만이 사용하였다. 왕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향을 하사하였는데, r고려사」에 인종이 김부식에게 향의탱혔을 하사하는 

기록으로보아향이 귀한물건임을알수 있다. 



청동향완 
톱銀香B뼈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높이 19.0, 입지름 18.3 | 소장 2499 

문앙이 없는 의식용 항완으로 세발 달린 항로보다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백자향완 
alili香뼈 
White P。rcelain Incense Burner 

고려 11서|기 |높이 18.0, 입지름 13.4 I 소장 5025 

뚜껑이 없는 항완으로 정동 항완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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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고려의풍속에는 

백성들은병이들면 

여간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귀신에게 벌어 치료했다. ” 
흠훌흉훌혐 民病不服훌훌 D훌知事鬼神 

-卷16 官府쫓局 

“고려에서는 다른 재화는 

모두 물건을 이용해서교역하는데, 

익t을거래할때만은 

간혹 돈으로 교역한다. ” 
高麗f생貨 皆以物交易 0옳市쫓 則間以錢훨뚫 

- 卷16 官府훨局 

‘상약국’이새겨진청자합 
좁磁陰刻尙쫓局銘효 
Celadon Covered Box with Incised Inscription of ‘尙쫓局’ 

고려 1 2세기 | 높이 9.6, 지름 7.0 I 한독의약박물관 

상으댁은 왕실의 진료를 담당했던 관정이다 향합에 비해 높이가 높은 원통형 

이며 약그릇으로 추정된다 ‘S딱t국’ 글자가 있는 정자 파펀이 전남 강진군 

용운리 가마에서 출토된 바 있고, 중국 북송 정요£흥의 영흥떨 받아 제작된 

것으로추정된다. 

사절단 방문에 앞서 송나라 의관짧휩이 고려로 파견되어 2년 만에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후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의관의 고려 파견은 

당시 고려에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구호활동으로 여겨진다. 

고려 왕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약국尙藥局을 두었고, 관료와 백성의 

전염병 치료, 약품제조, 의학교육, 과거 시험 등은 태의감太짧않에서 관장 

하였다. 11 18년예종13에는 민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익t을 판매한 혜민국을 신설 

하였다. 또한 무의탁 환자의 진료를 위해 동서대비원짜西大悲院을 개경의 동서에 

설치하였으며, 빈민의 구호와 진료를 위한 제위보해危뼈를 두었다 이로 미루어 

약을 멀리했다는 서긍의 기록은 일부 장면을 보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의t을 거래할 때만 돈으로 교역한다는 기록도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서긍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금속화폐를 주조한 관청인 주전조밟웰앓을 언급하였다. 서긍이 

방문하기 20여 년 전부터 해동통보가 쓰였기 때문에 고려인이 익t을 거래할 때 

화폐를 사용한 장면만 보고 판단한 듯하다. 당시 고려와 상대했던 무역국의 

대부분은 물화교역이 기본이었다. 고려사회에서 송나라 동전은 감상용으로만 

보관했다는 서긍의 기록도 귀족 계층에서 중국 동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교환 

수단으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여준다. 



‘향약봉위’가 새겨진 질그릇 
香훨奉位$$뼈융용 
Earthenware Inscription of ‘香훌奉位’ 

고려 |높이 11 .2 | 소장 5138 

항약봉위•••fil가 그릇의 겉연에 쓰여 있다 ‘항약몽위’린 

‘항믿떨 모셔툰다 또는 ’항기로운 약을 모셔둔다’라는 

뭇으로해석할수있다 

거북모양약마석 
au1~~훌層E 
Tortoise-shaped Triturator 

고려 | 높이 18.0 너비 33.0 I 한독의약빅물관 

약재를 가루로 만들던 기구로 뱃돌과 유샤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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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생활용기 

“고려는산을의지하고 

바디를굽어보는데, 

땅은 척박하고 돌이 많다. 

그러나 여러종류의농사를 지으며 

길쌍이이롭고소나%딸기르는데 

알맞으며다<?l한해소F물이좋다. ” 
홉麗 依山敵海 i얻積而曉 然而有***옮之種 麻훌之利 

牛후훌훌Z宜 }홉物慢錯之美 - 卷23 雜il:t2 土훌 

“식품은 10여종인데 

국수가먼저고 

해물은 더욱 진기하다. ” 
食味+餘品 而헬食寫免 %흉錯尤없珍異 

-卷33 f힘율짧食 

“고려인은평상위에 

또작은소반을놓고 

구리 그릇에 어포, 육포, 

생선, 채소를 섞어서 내놓지만 

풍성하지는않다. ” 
今麗A 於楊上復1:JD小짧 용용m用爾 Fa魚菜 雖雜

然前進 而不뭘願 - 卷22 雜il:tl %$흩t 

고려사람들은 곡류, 채소류, 해산물 등을 즐겨 먹었다. 곡물로는 쌀딸이 크고 

맛이 단 법쌀을 포함하여 참깨, 보리, 밀 등 여러 잡곡이 있었다. 서긍은 특히 

쌀의 보관 기술이 뛰어나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도 밥맛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고기는 왕실과 귀족에 한하여 양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도살을 

좋아하지 않는 풍습과도 관련이 김다. 대신 해산물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먹을 수 있었다. 미꾸라지를 포함한 다%댄f 생선을 비롯하여 전복, 진주조개, 

굴, 대합, 거북손과 같은 패류貝類와 다시마, 해조 등 해초류도 풍부하였다. 

서긍이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국수였다. 국수는 손님맞이나 잔치 등 특별한 

행사 때만 먹었으며, 연회에 나옹 10여종의 음식 기운데 국수가 으뜸이라고 

하였다. 고려는 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메밀이나 녹두, 마, 칩 등으로 변을 

만들어 탄력은 떨어지는 편이이었다. 이 때문에 변을 만들 때도 중국처럼 반죽을 

잡아늘이는방법이 아니라눌러서 가닥을내는방법을사용할수밖에 없었다. 

서긍은 고려 땅에는 금은이 적고 구리가 많이 난다고 하였는데, 실제 구리는 

고려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중국 r송사宋史」 고려전에는 ‘민가에서 모두 청동 

그릇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동 식기는 청자, 질그릇과 함께 무덤에 부장되는데, 접시 대접 · 합과 같은 

그릇과 주전자 , 병 · 잔 등 술그릇 등이 각각 세트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주재료인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그릇과 숨가락 · 국자 등 식기류 외 

에도 거울 -화로와 같은 생활용구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한편 서긍이 언급한 

물독I水짧]은 청동으로 만든 항아리로 여겨지는데, 크기가 큰 청동그릇은 후대에 

다른 용도로 다시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남아있는 유물의 양이 매우 적다 



λ4소 
-'1E 

銀鼎
Iron Caldron 

고려 | 높이 33.0, 너비 27.0 I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서금은 위에는 뚜껑이 있고 배 아래에는 발이 셋인 모양의 십로 만든 

삶는 그릇올 ‘죽솥I•월’이라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휴대가 간연하기 

때문에 배 위에서도 음식을 쉽게 조리할 수 있었다 

청동항아리 
훔銷*훨 
Bronze Jar 

고려 | 높이 55.0, 입지를 45.o I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서긍은 물이나 썰, 마실 것을 모두 구리항아리에 저lfof는데, 동물 모앙의 

앙쪽 고리를 잡고 쳐들며 이를 머리 위에 이거나 지기를 훌아한다고 하였다 

서긍이 머물렀던 숙소 순천관에서는 정동항아리를 물독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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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높이 28.4, 입지름 9.8 | 소장 706 

입이 넓은 정동 병으로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릇은 도기와 정자로도 혼하게 

제직되어 생활용구로 널리 휠용되었다 

숨가락,젓가락 
뿜鋼훌C훔 
Bronze Spoon, Ch。psticks

고려 | 최대길이 28.71 소장 630, 704, 1711 

서긍이 방문하기 전부터 나무 숨가력이 점차 정동 

술가락으로 대체되었다 정동 숨가략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언서 무덤에 부장되는 풍속이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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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기록에여름에도 

잠시밤을볼수있다고하여 

그이유를물었더니 

‘잘 익은 밤을 질그릇에 담아서 

흙속에 묻어두면 해가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 
짧記謂夏月亦有之 홉問其故 乃盛以뼈器 理土中 故經歲不협 

- 卷23 雜혐2 土흉 

“맑은 법주를 질그릇 독에 담아서 

누런비단으로봉해둔다. ” 
합以:a尊 而以옳網封Z 
흉32 器1Ill3 :a尊

096 

질그릇I뼈器]은 청자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였다. 제철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질그릇 항아리를 땅에 묻어 두고 냉장고처럼 사용 

하였다. 질그릇은 물 뿐만 아니라 술 기름 참기름 등과 같은 액체로 된 식품을 

담는 용도로도 즐겨 사용하였다. 13세기 초반 서해안에서 침몰한 태안 마도 

2호선에서는 질그릇 매병에 입구를 완전히 밀봉할 수 있는 나무마개가 같이 

나왔으며, 함께 출토된 목간에는 질그릇 안에 젓갈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음식을 담아 장기간 운반 이동하는 용도로 질그릇을 사용한 것을 알 

수있다. 

도
 
「큰

 R웹융용훌 
Earthenware Big Jar 

고려 |높이 62.0, 입지름 34.5 |안성봉업사지 

서긍은 큰 독을 보고 ‘옴체는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주둥이는 약간 

넓다’고 묘사하였다 사절단이 처음 서해안에 도칙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큰 독에 물을 담아 배에 싣고 사절단을 맞이하연서 물을 전달하자 치와 쌀로 

사례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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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뼈器꿇 
Earthenware Jar 

고려 | 높이 30.5, 입지름 49.7 I 안성 봉업사지 

동이는 정동 횡아리외 함께 이고 지는 것을 줄아하는 고려 

여인이 즐겨 쓰던 큰 그릇이었다. 많은 g떨 담아 나르기에 

적함한도구이다 

시루 
뼈器짧 
Earthenware steamer 

고려 | 높이 8.0 입지름 12.5 I 딘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쇠솥 위에 올려 수증기로 음식을 찌는 조리용 그룻이다 고려인이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서민의 가정떼 기본 

적인 필수품이었을 것이다 



매병 
뼈용용梅It& 
Earthenware Prunus Vase 

고려 |높이 30.7 |소장 2243 

서긍이 언급한 질그릇 솔독[li•l과 유사한 침외모앙 매병이다 

술을 담으면 입구를 부런 비단으로 몽해둔다, 귀족들은 정자 매병을 

쓰지만 서민들은 질그릇 매병을 즐겨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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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은 대부분 도금한 것이고 

간혹은으로된것도있으나 

청자를 귀하게 여긴다. ” 
융용血 多以쫓金 或以銀而以좁뼈용용篇賣 
-卷26 첼禮줬1월 

“고려청자는 월주요越州월의 

옛날 비색이나 여주요 ψV:標에서 

요즘생산되는도자기와 

대체로유사하다. ” 
§|」越州古秘色 i女州新뚫융웅 大雙相類

卷32 용용血3 뼈111 

“완, 접시, 잔. 사발, 화병, 탕기 등도 

능히만드는데 

모두 정기제도에 따라 만든 것이다. ” 
復能作짧 樓 圖花짧 場 皆짧放定융용制度 
흉32 器血3 뼈쩔 

서긍은 사신단 숙소인 순천관에 “시설물과 기명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40여 종의 재질, 규격, 용량, 장식 등을 언급하였는데, 규격과 용량 등은 

당시 송나라의 도량형度펴뺑과 똑같다고 하였다. 그릇은 청자가 가장 많으며, 

금 · 은 · 동 등 금속기, 질그릇, 칠기 등이 대표적이며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가장 높은 신분이 사용한 금속기는 금 > 도금한 은 >은 

> 도금한 동 > 통 순서로 귀하게 여겼다. 금속기 다음으로는 청자와 도기 

순이며, 칠기는 주칠기朱像뿜를 흑칠기짧像짧보다 높게 여겼다. 한편 서긍이 

칭찬한 비색청자는 궁궐에서 금속기와 흔용한 사례로 보아 동일하거나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청자는 중국의 제작기술이 도입되어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100∼200년 

만에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서긍은 고려 청자를 단순히 

중국 청자의 모방품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려 장인들의 오랜 실험과 

노력으로 독특하고 우수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가 기록한 고려청자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술과 물 그리고 차 등 액체를 담는 기종이 

가장 많으며, "8d뇨을 피는데 사용한 향구香具와 식기류, 꽃과 관련된 용구, 기타 

등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청자와 기록을 비교하면 대치되는 기종은 몇 개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청자의 생김새나 제작기법 등으로 명칭을 유추할 수 

있을뿐이다. 

11∼1쩌l기 고려는 송, 요, 금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여러 지역의 청자와 백자를 

들여왔고, 다%댄f 형태의 제작기술을 참고하고 발전시켜 고려청자만의 색깔을 

이룰 수 있었다. 기술의 유입과 관련하여 서긍이 표현한 ‘정기제도定器制않’에 

대한 해석이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 송}북성 정요足짧자기의 양식’라는 의견과 

‘그릇을 만드는 일정한 제작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 고려의 비색청자는 북송의 

관요, 여요와흡사하7] 때문에 정요자기의 양식만을 말한다고 째는 어렵겠지만, 

문양이나 기형 등에서 정요자기의 요소를 가진 고려청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진전된연구가필요하다 



청자참외모양주전자 
줌Gil1\ff~注子 
Celad。n Mel。n-shaped Ewer 

고려 12세기 | 높이 19.1 I 소장 4819 

몸체를 8등분하여 사실감 있게 표현한 침외모앙 주전자이다 덩굴인앙 곡선을 이룬 

주구와 슨잡이 그리고 옴체와 같은 침외 목지 모앙의 뚜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색은 실은 비색정자유가 두텀게 시유되었다 전남 강진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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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음각 꽃무늬 잔, 받침 
줌磁陰刻행花折核文:/tff~훌‘훌n 
Celadon Cup and Stand 

고려 12서|기 | 잔)높이 7.4 입지름 9. 2, 받침)높이 4 . 9 |소장 4997 

꽃을 형상화한 잔과 받칩이다 잔 받칠은 면영한 전에 음각으로 꽃잎을 새기고, 굴은 꽃잎 모앙으로 표현하였다 잔이 얹히는 자리는 

연꽃무늬를 새기고 높였으며, 중앙부는 국화꽃을 앙ζh하였다 담북색의 정자유가 두껍게 입혀져 있다 



청자양각대나무모양완 
줌磁陽刻竹節文뼈 
Celadon B。wl with Carved Bamboo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0, 입지름 11 .5 1 소장 3 1 49 

알은 발 형태의 완으로, 외먼에 대나무를 빽빽이 엮은 모앙이 형상화되어 

있다 구연부는 둥글고 굽은 낮고 단정하게 마무리하였다 유색은 맑고 푸른 

비색이며 두텅게 시유하였다 

청자접시 
좁磁樣웅C 
Celad。n Dish 

고려 1 2세기 | 높이 2.7, 입지름 10.3 I 소장 4817 

운두가 낮은 단정한 형태의 접시이다 비색의 유조를 띠고 있으며, 바닥연에 

는 규석을 3곳에 받쳐 구운 흔적이 님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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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접시 
줌磁*$울§ 
Celad。n [] 1sh

고려 12세기 | 입지름 10.1 I 국립중앙박물관 

운두가 낮은 딘정한 형태의 접시이다 비색의 유조를 띠고 있다. 

청자꽂모양접시 
줌磁花形*$뭉L 
Celadon Flower-shaped Dish 

고려 12서|기 | 입지름 17.6 I 국럽중앙빅물관 

전체적으로 꽃모앙으로 성형한 단정한 형태의 접시이다 중국 

여요 자기 형식에서 영흥떨 받았다 



청자철화모란무늬 병 
룸&훌鐵g홈!&f.t文11/i. 
Celadon B。ttle with Pe。ny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2서|기 | 높이 26. 1 I 소장 3241 

절화로 모란꽃을 그린 입 큰 병으로 유약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었다 

청자철화풀무늬매병 
줌~鐵훌훌文梅11/i. 
Celadon Prunus Vase with Grass Design in Underglaze Jr,。n-painted

고려 11 세기 | 높이 26.5 |소장 5125 

철회로 모란꽃과 나비무늬를 그런 매병이다 영의 바닥연에 내화토를 받쳐 

구운흔적이님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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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물가풍경 무늬 편호 
룹磁象없柳훌가〈홈짧文扁효율 
Celadon Flattened Jar with Inlaid Willows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서|기 ! 높이 32.4, 입지름 10.5 I 소장 6471 

크고 풍만한 형태의 면호로 네 언에 4개의 동물잠식이 표현되었다 

몽체에는 버드나무 짐승 학 무늬가 어우러지게 상감되었다 



청자상감구름학무늬완 
줌filit象없雲짧文lij\j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d 

고려 13서l기 ! 입지름 18.5 I 소장 3238 

안쪽에 백상감된 국화잎을 배치하였고 여백에 구름과 학 무늬를 

베풀었다. 바깥에는 녕쿨무늬와 국회무늬, 연잎무늬로 장석하였다 

인쪽에는 당초와 구름 학 무늬, 연잎무늬를 츰층히 시문하였고 

바깥에는 녕쿨무늬와 국화무늬를 베풀었으며 연잎무늬를 흑백 

상감하여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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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버들물새 무늬 대접 
줌磁象8헛痛柳7.1<홈文大條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20.0 I 소장 4998 

안쪽에 풀과 연잎무늬 띠를 두르고 사이에 버들 물새무늬를 상감하였으며‘ 

바깥에는 백상감의 덩굴 울꽃 무늬대 사이에 국륜을 배치하였다 표연이 매끈 

하게 정리되어 있고 빙열은 없으며 약간 어두운 담녹색을 띈다 

청자상감모란무늬대접 
품6앓象g윗收ft文**$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9. 0 I 소장 3584 

테두리를 8엽의 꽃 모앙으로 표현한 대접이다 인쪽에 흑백상감된 연당초문이‘ 

바깥에는 국당초문이 정성스럽게 시문되었다‘ 굽 안까지 시유되었고 세 곳에 

규사받침을 하여 매우 공들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이는 ‘정기定器제도’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현전하는 고려정자의 수량에 비하면 관련 기록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12세기 초 북송의 사신이 기록한 고려의 기영과 청지에 대한 자료는 

실물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긍은 숙소였던 순천관R떠天햄에 

대해 “시설물과 기명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게 없다”하였다. 그래서 

일까 r고려도경홈옳圖뼈」 권26 연례빡빼, 권27 관사{합웅, 권28. 29 공쟁했張, 

권30∼32 기명앓m에는 공예품과 기물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술 

되어 있으며, 특히 기명편에는 30종의 기종을 수록하여 형태와 용도를 

설명했다. 그 가운데 권32, ‘도준뼈·’어|는 〈도1 ) ”도기 가운데 푸른색 나는 

것을 고려 사람들은 일컬어 ‘비색’이라 한다. 근년 이래 만옮새가 공교하고 

색과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중략) 완, 접시, 술잔, 발, 꽃병, 칫잔 등도 

만들었는데 모두 ‘정기제도定옳制度’를 모방한 것이라서 생략하고 그림 

으로 그리지 않는다.(후략)”고 서술했다. 

‘정기저|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ξ뻐| 이견이 있었다 고려청자가 하북성 

정요定흥의 제작법과 기종, 장식 등을 본 떠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입장과 ‘그릇 만드는 일정한 방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록의 바로 

다음 항목 ’도로빼빼’를 보면 산예모앙 항로에 대해 서술하언서, “여러 기물 

들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절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의 고비색이나 

여주의 신제품 자기들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산예항로는 낯선 

물건이었던 것 같고〈도2) 나머지 정자는 월주요나 여요의 그것들과 비슷 

하다고 본 것이다. 문맥상 이 두 항목은 서로 나란히 편집되어 앞에서 말한 

‘정기제도’를 다음 항목에서 여요와 월주 고비색오대 월주자기으로 구체화 

한것으로볼수도있다. 

지금까지 중국 문헌자료에 남아 있는 오대, 송의 ‘정71定앓’으| 용례들은 

대부분 정요자기를 지칭한다. 금으로 장식한 정요자기, 색과 광택이 

아름다운 정요자기 등 정요자기의 외관이나 장식 등을 묘사했거나, 또는 

여요청자나 관요청자와 열거하면서 백자인 정요를 드러내는 식이다 명대 

r격고요론」에서도 정요 항목에서는 토질, 유색, 외관 등을 언급하였다. 즉, 

백색의 윤기 나는 자기로서의 정요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긍도 

고려정자를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의 정자와 백자의 인상 범주 안에서 

평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정기제도’를 ‘일정한 그릇 만드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12세기 

초 고려에 영흔k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여러 가마와 그 제품들, 예컨대 

정요를 포함한 북송관요나 여요, 월주요 등의 요소가 고려청자에서 보인 

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실제로 12세기 전반 고려청자는 일부 기종 및 

문앙에서 보여준 정요와의 연관성 외에도, 여요의 새로운 기종들과 

장식, 경덕진 스타일의 새로운 기종, 그리고 월주요의 전통을 계승한 

문양이나 기종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도경에 나타난 ‘정기제도’가 정요의 제작법이나 조형을 적시하는지 

혹은 북송대 말 중국도자의 기형이나 기종, 제작방법 등을 포필하는지의 

문저|는 사실 논쟁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12세기 

전반 고려의 정자가 질과 조형면에서 중국의 자기를 방불케하는 수준에 

도들}해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1 

정지잉킥모란문과형매영 

농이 37.9cm. 입지를 6.lcm 

국립중잉익를관소장 

도2 

정자신예푸껑연회항로 

놓이 29.7cm 

호림벅를관소장 



불교문화 

“고려의정치는 

매우 어질고 부처를 좋아하며 

살생을경계한다. ” 
훗政흉t 好佛~웠 
- 흉23 雜ff:t2 훔宰 

서긍은유명한사찰이 궁성 주변에만 24곳이 있으며, 왕궁과엇비슷한규모의 

사찰도 10곳 이상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시찰은 별명이 ‘큰절[大휘’이었던 

광통보제새빼파햄빼츄였다. 이곳에는 60m가 넘는 거대한 탑과 백동 1만5천근 

약 1.5톤으로 만든 범종이 있었고 중창비에는 일 만 축의 대장경이 보관된 것 

으로 전해질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다, 서긍은 정국안화λ댐뼈安和츄를 

가장 좋아했는데, 송나라 황제 휘종의 글씨로 쓴 현판과 이를다운 정원이 

있기때문이었다. 

“중요한불경으로는 

화엄경과반야경이있고 

사소한것은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 
大經則有훌嚴般율 小者不可흉數 

-卷18 道敎釋££

사찰에는 화엄경과 반야경 등 주요 대장경과 함께 불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때의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이겨내기 위해 만든 ‘초조대장경 ’과 불교 

경전에 주석을 단 ‘교장’이 해당된다. 초조대장경의 종류는 꽤 많지만 화엄경과 

반야경이 대표적이다. ‘교장’은 속장경으로도 불리는 화엄경의 주석본으로 

의천이 흥왕사에서 설치한 교장도감에서 제작된 것이다. 

고려는 불교의 국가답게 국사를 모시고 그 아래 삼중회장대사三重和尙大師, 아사리 

대덕빼l짧大않, 사미비구爛比표 등 다OJ'한 종류의 승려가 있었다고 하였다. 

서긍은 국사 위에 왕사가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실제로는 국사 아래에 있던 

왕사를잘못이해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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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수월관음’은 물에 비친 달을 내려다 

보는 형상의 관음보살을 뭇한다 r화엄경·빼J 내용 중 관음보살이 있는 보타락가산에 

선재동X빠Ma子가 창아가 보살도흉!iii와 보실행홈li1f을 구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 

이다 투영한 버일을 덮어쓴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며 오른면에는 버드 

나무가 꽂혀진 정병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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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般若뼈羅뿔多經 卷E百t+li
The Pe「fection of Wisdom Sutra, Vol 575 

고려 1046년 | 세로 25.o I 소장 6832 

대반야바라밀다경은 반야지빼는 부처의 원천이고 모든 법의 실상은 반야에 의해 밝혀진다고 여기는 경전이다 

한문으로 번역된 불전 중 가장 방대한 경전집에 해당된다 이 경전은 1046년정용12에 허진수!Tit•가 어머니 

8없의 수복·해과 아버지%흥의 극락왕생을 위해 찍어낸 초조대장경으로 서백사행뻐츄의 불복에 넣은 것이다.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하여 이키섬를tt.W. 안국사g멍*에 소장해 두었던 것을 다시 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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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敬藏
Comentary 。n The Avatamsaka Sutra, V。| 1 

고려 12서l기 J 30 3× 16.5 J 소장 5283 

이 책은 r대방굉물화엄경소j 80권본에 대한 당나라 짐관,!Ill의 연구서를 승나라 

승려 정원:Wl!I이 물이한 교장류웠를랬01다 대각국사 의전·天 1055--1101이 송나라에 

가서 정원법사를 만나 상인을 통해 보낸 목판으로 주본~* 화업경을 풀이하여 

인쇄한 120권 가운데 저11 권이다 고려와 송나라의 불교가 교류한 증거이자. 

의천이 흥왕사에 주지로 있으면서 이루고자 한 여러 종류의 불교경전의 완성 

과정을 살펴몰수 있는 뀌중한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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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제2 
뼈紙銀펌妙法運훌經 卷第二
Hand-copied Lotus Sutra in silver on Indigo Blue Paper Vol.2 

고려 14서|기 I 31.5 × 375.0 I 소장 5284 

천태종의 근온경전으로 업화경이라고도 한다. 감색종이에 은분으로 옮겨 적은 사경 

--뽀으로 본문은 5면까지 님아있다 경전의 내용을 그린 변상도찢얘매는 금문을 사용 

하였다 화언의 오른쪽에는 영산회상도, 왼쪽에는 불타는 장자의 집에서 아들을 

구해내는 비유품의 장연, 걸인이 되어 다시 만난 이들을 인도하는 신해품의 내용 

등을 담았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린 변상도는 고려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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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과공구供具도 

모두깨끗하고 

화려한 깃발과 비단 덮개는 

배치에 질서가 있었다. ” 
佛像供具 皆흉修짧 t뼈홍흉짧옳 行列有序

-卷18 道敎*훌a; 

공%다따짧具는 불佛, 법없, 승엠과 부모, 죽은 자의 영혼에게 향, 등, 꽃, 차, 

과일, 음식 등의 공물을 바칠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불상을 비롯하여 춧대 · 

향완 ,향로, 북 · 종 · 방울뿐아니라금강령, 금강저, 사리구등불교 의식구는 

고려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보통 청동으로 만들지만, 왕실과 큰 

사찰에서는 공OJ구에 도금離이나 입사人絲기법으로 치장하여 가치를 더하였다. 

청동은 그릇과 생활용구의 재료로도 폭넓게 활용되었는데, 이는 고려가 장인을 

우대하여 청동을 만드는 힘금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쌍사자모양춧대기둥 
옆獅子光明훌柱 
Bn。nze Candle Stand Pillar Part with a Pair of Lion 

고려 | 높이 17.0 I 소장 2842 

춧대의 원반형 둥측과 하충 받침 사이를 받치는 기둥 조각이다 두 마리의 

시자가 마주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주조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에서 

보이는 형식이 금속공예에 응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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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 훗대 
좁鋼光明 
Bronze Lamp Stand 

고려 | 높이 39.7. 40.0 I 소장 6850,6851 

r고려도경」에서는 세 개의 발, 대나무 마디 모앙의 기둥, 그 위에는 쟁반이 있어 춧불과 등물을 밝히는 기구를 

‘광영대’라 전하고 있다 불교에서 둥은 지혜의 상징이자 굉명을 통해 어둠을 없애는 것을 돗한다 

청동춧대 
줌銷慣 
Br。nze Candle Stand 

고려 |지름 20.0 I 소장 724 

초를 끼워 사용하는 춧대이다 넓은 접시모앙 받침에 초를 꽂는 측이 달려있다. 



청동걸이향로 
--香짧 
Bronze Hanging Incense Burner 

높이 20.5 I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실내에 걸어 놓고 사용하는 항로이다 밑바닥이 둥글며 

벽이나 기둥에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있다 

고려만의 독특한 기형으로 님아있는 수랑이 적으며 

아미타법회 등 특정한 불교의례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향완 
줌銷香&@ 
Br。nze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4.0 I 소장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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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1문화 

“죽으면 염만 할뿐 관에 넣지 않는데, 

왕이나 귀족이어도 그러하다. 

만약가난한사람이 장사 지내는 

도구가 없으면 들 가운데 버려두는데 

봉분도 하지 않고 묘표도 세우지 않는다. 

개미나 땅강아지, 까마귀나 솔개가 

파먹는 대로 놓아두지만 사람들은 

이를 그릇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 

至死 險不해*용 雖王與짧몹 亦然, 若홉A無흉具 則짧置中野 
不封不植 委$흥짧烏흉食之 聚不以없非 

-卷22 雜i~l

고려시대에는 국가차원에서 회장火했과 매장縣을 장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긍의 기록에 시신을 노출하는 풍장風캘이나 다λl 매장하는 복장縣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다OJ'한 장례문화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의 경우 신분에 

따라 석곽묘, 토광묘, 석관묘, 옹관묘 등에 묻었고, 다%댄f 부장품도 함께 넣었다. 

귀족은 묘지명을 껴묻는 예가 많으며 보통의 무덤은 12세기경부터 질그릇, 청자, 

거울, 통전, 가위, 숨가락 등 음식과 관련된 부장품이 많아지는데, 이는 내세來띠를 

인정히는 사후관쩌즙뼈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무덤에 질그릇을 껴묻는 

경우 매장시기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고려 전기는 편병, 중기에는 반구병, 

소병, 매병, 후기에는 나팔입병, 단경호, 장신호, 항, 매병, 표형병, 소병 등이 

무덤에서 출토되어 점차수량과종류가많아지는경향을보인다. 



석관 
:tit용 
St。ne Coffin 

고려 |높이 350. 길이 95.0, 폭 50.0 I 소장 4659 

고려 귀족사회는 불교의 영항으로 석관이 유행하였다 화징 후에 

남은 유골은 석관에 안치하였으며, 죽은 이의 평안과 후손의 행목을 

기원하려는 의미로 석관 내부에 사신도四l'illl를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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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arthenware c。ff1n

고려 12세기 !높이 57.0 I 안성 매신리고분 

고려의 매우드문 무덤 형식인 석곽옹관요로 옹관 요뻐|서 

2차징으로 뼈가 파쇄된 인골이 다수 출토되었다. 

연구결과묻힌 사람은 63세 전후이며, 신장은 165cm 

내외인 죽산지역에 거주했던 귀족 남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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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긍이 본 장례풍습과 고려인의 
한혜선가톨릭대학교 

죽으면 염없만 할뿐 관애 넣지 않는데, 

왕이나 귀족도그러하다. 

만약가난한사흩f이장사지내는도구가 없으면 

들가운데 버려두는데봉분도 하지 않고묘표도세우지 않는다. 

개미 · 땅강아지 · 까마귀 · 솔재가따먹는 대로 놓아두지만 

사람들은 이를그릇된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r고려도정」 권'22, 잡속1 

실제 

위의 글은 12세기 전반 고려를 다녀갔던 중국 송나라의 사신 서긍徐짧이 

고려의 장례풍습을 보고 서술한 내용이다. 이러한 일이 고려에서는 흔한 

것이었는지 고려 문종 11 년1 057에 국왕은 중앙과 지방의 길거리에 드러나 

있는 해골을 개경의 경우에서는 동서대비원이라는 기관에서, 지방에서는 

그 지역을 담S념}는 관리에게 수습하여 매E봐라고 명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거리에 버려지는 식의 장례법은 고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모습을 기록한 여러 문헌을 보면 관인층은 대체로 호}장火흉을 

선호하여 석관E협과 묘지명활*엎을 다수 저|ξf하였다.〈도1 ) 이 때 제작된 

석관에는 사신도나 당초문 등 다S털f 문앙이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묘지 

명은 죽인 이의 행적을 ~댐 놓아 당시 관인들의 생활상을 따익팅f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반면에 묻힌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대부분의 무덤은 

돌을 쌓아 만든 석곽묘E椰훌이거나 땅을 따서 만든 토광묘土빼훌01다. 

〈도 2, 3) 석곽묘와 토광묘는 기본적으로 시체를 매εh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시기에 따라 유행한 무덤의 형태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세기 무렵까지는 석곽묘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 2세기 

이후, 특히 고려 후기에는 토광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유적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무신집권기 이후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거치며 

관인층에서조차 화장 풍조가 거의 사라졌고 매장이 완전히 정착되어 

토광묘가급증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의 물천리, 

화천리, 검단리에서 조사된 토광묘를 들 수 있다. 01들 무덤은 하나의 

구릉에 많게는 100기 이상씩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 모여 

있는데, 동일한 혈언집단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성土姓집단의 무덤 

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려인들은무덤을 만들 때 죽은 이를 위해 다S딴f부장품을 함께 묻었다 

부장품은재질에 따라도자기, 정동제품, 칠제품등으로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g떨 차지하는 것은 도자기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출토되는 것은 

다S딴} 종류의 정동제품이다. 도자기는 다시 청자와 도기로 구분되는데, 

청자는 소형의 음식기인 빌 · 접시 · 죠버 | 대부분을 차지히는 반면 도기는 

중형의 병이 주로 부장된다. 도기병은 시기에 따라 선택된 기종이 달랐다. 

장례문화 

고려무덤에 부장된 정동제품은 동전 · 거울 · 도장을 비롯해 발 , 접시 

합 등이 있고, 고려 중기 이후 대부분의 무덤에는 청동숨가락과 젓가락을 

같이 물었다. 절제품은 가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종종 용도를 알수 없는 

칠편이포함되기도한다 

이와 같이 한 무덤안에 다Y'한 재질의 공예품이 함께 부장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당시 성행하였던 다려|茶禮의 일먼을 함축하여 표현한 구성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차를 즐겨 마셨던 중국의 문헌기록이나 

벽화자료를 참고하면 정자완과 발은 차를 직접 담아 마시는 도구로, 

도기병은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용기로, 정동숱가락과 

젓가락은 차를 덜어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고려무덤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이 대부분 차를 끓여 마실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 전기에 주로 조성되었던 석곽묘에는 도기병과 정자완이 

같이 부장되는데, 이때 부장된 청자완은 굽의 모양이 마치 해무리와 

같다고 하여 해무리굽완이라 불린다.〈도 4) 이 해무리굽완은 고려전기에 

주로 차를 마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당시 공예품 가운데 귀하게 휘급 

되던 사치품목의 하나였다. 또한 장례절차와 연관하여 고려의 국왕이 

중요 대신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상당량의 차를 

하사하는 대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려무덤에 해무리굽완과 같이 

직접 차와 연관된 공예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문헌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차가 장례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무덤 부장용 공예품은 차와 관련된 고려의 장례문화의 일언을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도1 ) 사신문 석판, 고려, 국링흥앙빅를판 소장 

〈도3) 고려 석팍묘, 천안 .당흥 5효 석곽묘, 

흥청닝도억사뭉화월 'II·를 

〈도2) 고려 토월묘‘ 경쭈 검단리 98효 토광요, 

경상.도톨회재연구원 *를 

〈도4) 정자 해후리굳원과도기연영, 헌인 .당흥 5효 

석확요 .토, 용청닝도역사뭉회월 --률 



중국과같은 꽃습華風 

“현재 왕족과 재상가에서는 

중국풍이매우유행인데 

다시시간이흐르면 

바람에따라 

풀잎이 둡는 것처럼 퍼질 것이다. ” 
今王府與國相家 願有華風 更週以歲月 富如草f홉찾 

-卷20 챔A 

서긍이 책의 맨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은 중국과 동일한 문물I同文l이다. 정삭正에I, 

유학, 음악, 도량형 등 4가지를 꼽았다. 그 가운데 고려의 국력이 강성해진 

가장 큰 이유로 도량형을 꼽으며 “고려의 도량형이 송의 것과 거의 동일 

하다”라고 하였다. 송나라의 도량형은 길이, 부피 , 무게에서 모두 다섯 

단계의 단위를 사용하였는데 남아있는 고려 유물의 실제 계측치와 비교 

해보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절단은 생활용기의 모양, 색, 크기, 용도 

까지 직접 자로 재고 용량을 측정하고 수치를 재어 그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고려의 도기의 용량을 측정해보면 기록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사신의 방문은 고려 귀족이 선진물품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였다. 송과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 왕실은 송나라 상인을 통해 물품을 납품 

받고 뱃가를 치루는 무역으로만 진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 

다가 12세기 들어 Oef국 간의 국교가 복원되면서 사절단을 통해 송의 선진 

문물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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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훌受正뼈 --奉뿜學 훌양律同和 度量同制
흉40 同文 

(※ 정삭(正햄) 정월(正月)과 삭일(뼈日) 정월 조하루. 
여기서는 옛날 왕조가 바뀔 때연 정삭을 달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방의좌석에는 귀한노리개 . 

오래된그릇·서첩· 명화-

보기드문 향료 · 진기한차를 

늘여놓는데, 

四흉 列월玩 古용용 法혈 名훌 異香 奇홍 Illl용萬狀 *줌9;홍텀 

麗A훌不鷹歡 酒Ill 隨所好 --具PIT欲 取而予之
卷26 월禮館會 

오만가지진귀한것들이 

정교하고이채로워 

눈부시게만드는데 

고려사람들이모두 경탄해 마지않았다. 

술자리가 끝날즈음 취향에 따라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것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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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와요나라의 연호가새겨진 기와와동전 

연호年號는 전근대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 기간에 붙이는 칭호이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줄곧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상황에 따라 북송과 거란않의 

연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기와나 고려에서 유통된 중국동전의 명문에 

잘 나타나 있다. 지리적으로 고려와 가까운 %댁은 어느 국가의 연호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고려는 

양국 사이에서 실리와 명분을 지키는 능동적인 외교를 구사하면서 연호를 

선택하였다. 서긍은 거란이 멸망하면 고려가 금나라 대신 송나라를 택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고려는 송나라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금나라에 군신의 예를 하며 

국기를유지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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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1113년 |좌)10.7x9.7, 우)30.6x15.6 

앙앙 진전사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영기와의 등면에 요나라 연호 전경天g이 새겨져 있는데 

‘天慶三年쫓E’은 1113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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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1017년 I 좌) 9.Bx7.7, 우) 12.6x8.5 
전안 봉선홍경사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암키와의 등언에 ‘ ·ii¥符+ ’영이 앙각으로 새겼다 

홍경사지에서 발견된 영문기와 중에서 「대중상부 1 0년 

정사大中함쩌+年TE'.」명이 확인되어 같은 영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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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寧重I훌 
Chiness c。ins

송(宋) 1102∼1106년 | 지름 3 5, 무게 9g I 안성봉업사지 

중국 북송 휘증 송녕 연간11 02∼ 1 1()6년에 만들어진 동전으로 

고려 숙종7년∼여|종1년에 해당된다 

선화통보 
宣和通훨 
Chiness c。ins

송(*) 1119∼1125년 | 지름 3 0, 무게8.1g 

r고려도경」과 같은 언호엉 ‘선화’를 쓴 동전이다 중국 욱송 휘종 

선화 연간1119∼1125년에 만들어 졌으며, 고려의 예종14년∼ 

인증3년에해당된다 

용량이 쓰여진 질그릇 조각 
{Sffi銘뼈器片 
Earthenware Fragment with Inscription 

고려 | 길이 14.5 I 안성봉업사지 

질그릇에 쓰여진 ‘석부E농’는 ’석곡E힘’과 같은 뜻으로 

용량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1곡은 3.35리터 정도이다. 

곡석을 담는 흥에}리의 I다편으로 추정된다 



저울추 鍾 Weight 

자 R Ruler 

고려 I 2.7x51.0 I 딘국대학교 석주선기념빅물관 

동으로 민들어졌으며 시신을 젤 때 시용한 검시칙빠111.R이다 절반에 해S녕}는 

부분까지 눈금이 그어져 있으며, 앙쪽 몰부분은 사용 혼적이 잘 남아있다 

고려 | 좌) 높이 9.4, 무거| 5289 우) 높이 9.1, 무게 726g I 안성 몽업사지 

쇠로 만든 저울추이다 딘면은 8각형으로 주조하였으며, 상연에는 7개의 연꽃무늬를 

음각하였다 다른 하나는 흙으로 만든 저울추로 단면 사다리몰이다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크기의 구엉이 있으며 손으로 다듬어 만든 흔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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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저1 일 비색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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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시대 태평노인이 지은 r수중금j ‘천하제일’ 조에서는 “ ... 건주의 차, 촉의 

비단, 정요의 백자, 절강의 차 등과 함께 고려 비색%色은 모두 천하제일이다.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하고자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여 

당시 중국인이 고려청자를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서긍과 

태평노인과 같이 동시대의 중국인이 본 고려청자에 대한 높은 평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중국에서도 기형과 유색이 유사한 비색 

청자를 여러 곳에서 만들었지만, 고려청자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도자기의 

본 고장을 뛰어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자기린모양향로 
뿜없Ill빼113香빼 
Celad。n Kirin-shaped Incense Burner with Lid 

고려 12세기 | 전체높이 20.9, 뚜껑 높이 12.0 입지름 12.2 I 아모레떠시픽미술관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양.이 잠식되어 있는 정자 항로이다 몽체에 원통형에 벌어진 

전과 세 개의 다리가 달려 있으며, 서운문뭘WJt과 뇌문•it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푸른빛의 투명한 비색야용의 정자유가균일하게 시유된 영작으로 영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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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주전자, 승반 
뽑없注子承盤 
Celad。n Ewer 

고려 12세기 | 주자)높이 26.0, 승반)높이 14.8 입지름 17 . 51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주전자와 승반이 모두 강추어진 주기갱%이다 표주박 모앙의 주자와 뚜껑, 받침대인 

승반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단순한 모앙의 뚜껑 위에 달맹이처럼 살짝 돌린 고리를 

올혔다 몸체에는 장식이 없으며 수구와 손잡이의 선이 날렵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비색정자의걸작이다. 



청자 양각 모란 녕쿨 용 무늬 매병 
줌磁陽찢j收f규훔草龍文J1\il~梅llli 
Celadon Prunus Vase with carved Peony Scrolls and Drag。ns Design 

고려 12서|기 | 높이 37.9 I 국립중앙박물관 

침외모앙의 몸체에 모란문과 당초문, 용문 등을 새긴 매병이다 서긍이 밀한 

비색정자의 아름다움을 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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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사자모양향로 
뿜磁獅子形香빼 

고려 12세기 | 호림박물관 

서긍은 사자를 닮은 상상의 동물인 산예웰없모앙의 뚜껑을 가진 

항로를 어요@· 자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 항로는 맑은 

비색을 띠며 항 그릇이 연꽃 모앙인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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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살펴본 비색청자의 비밀 
이영은경기도박물관 

지금껏 천하제일로 칭송받는 고려의 비색정자. 고려인이 사랑한 비색은 

히늘빛을 닮은 듯, 바다 빛을 그린 듯 투명하고 푸르다. 비록 하나의 

도자기이나 절정의 아름다움이 주는 예술적 감동은 고려인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울림을 준다. 

우리나라 정자는 중국 청자의 기술이 도입된 이후 약 200년에 걸쳐 

조금씩 진보했다. 제작 초기 어두운 태토는 밝아졌으며, 유색은 짙은 

갈색이나 짙은 녹색조에서 점차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게 되었다. 그리 

하여 마침내 고려인들이 시료텀}는 비색정자가 만들어졌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청자 도편의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려 비색 

정자의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고려 정자의 유약은 점토에 식물의 재를 섞어서 만든다. 

원료의 칼슐, 칼륨, 나트륨 성분은 유약을 잘 녹게 하는 융제 역할을 

하여 유리질로 변하게 된다. 철과 티타늄산화물은 유약이 색조에 절대 

적으로 영흔떨 미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비색 정지는 어떻게 만들어 

진것일까? 

첫째, 비색 정자의 푸른색은 산화절성분에서 기인한다. 산호떨 성분이 

많으면 유약의 색이 어두워진다. 실제로 용인 서리 등 초기 청자 유약의 

산호{칠 홀량은 3% 정도였는데, 점차 줄어들어 12세기 강진과 부안의 

비색정자는 1.5% 이내이다. 약 50%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산화철 힘량의 변호}는 태토에서도 같은 앙상을 보인다. 태토에 칠효람이 

많으언 바탕의 색이 어두워져 유색이 더 어둡게 보이고, 밟은 회색의 

태토여야 푸른 유색이 더 돋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철의 전체적인 호발과 함께 절의 흰원상태도 매우중요하다. 밀폐된 

가마속에서 번조하게 되면 산소가부족하게 되고 도자기 유믿뻐|서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어 환원상태가 된다. 동일한 절료몽떨 갖는 정자도 번조 시 

산호뭔위기가 된다면 갈색빛을 띠며, 환원상태에 가까울수록 푸른색을 

딴다‘ 또한 정자유g때l서 관잘되는 푸른색부터 녹색조부터 미세한 변화 

역시 절이온의 산호}상태비윌Fe2+/Fe3+)의 차이 때문이다. 가마 요뻐|서의 

번조분위기를조절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바탕이 보일 듯 말 듯한 유약의 투명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융제성분이 많은 청자유약은 두꺼원도 비교적 잘 복을 수 있다 또한 

유약 내의 기포는 빛을 반사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기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정자 가마에서 불을 올리고 식히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은은히 빛나는 반투명한 유약은 유약의 성분과 

불의 때는 과정에서 최고의 번조온도에서 유지하는 시간,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얻어진 결과라 할수 있다. 

넷째, 유악의 두께가 어느정도 두꺼워야한다. 갚은 바다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초벌구이를 하는 이차번조 방법은 유믿k을 

두껍게 시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초기 정자의 유약은 

1QO-v2()()마이크론에 불과하나, 200년 동안 조금씩 두꺼워져 12서|기가 

되면 약 400∼800마이크론 정도로 4배가 된다. 

비색청자는 이름 모를 수많은 고려 도공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독자적인 첨단 기술의 성과물이다. 도자기의 원료인 태토와 유약의 

성분, 유약 두께의 조절 등 만들기 전 단계의 준비과정부터 가마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한 번조기술을 조호}롭게 운용하며 발전시켰다. 01차번조법의 

도입하는 기술의 혁신도 이루어졌다. 비색정자는 이 땅에서 나는 질 좋은 

흙과독자적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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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가귀 고려공여l 

“나전솜씨는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 ” 

而짧細之工細密可貴 

- 흉23 雜섬2 土훌 

“고려에항복한 

거란포로수만명가운데 

10명중 한 명은 기술자인데. 

그 가운데 기술이 정교한 자를 뽑아 

고려에머물게했다. 

이들로 인해고려의그릇과 

옷제조기술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 --
亦聞찢판降屬數萬A 其IfiZ+有-援흉精巧홈 

留於王府 比年용용服효1 흉19 民原 I技

고려의 공예품은 고려인의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명품이었다. 고려 왕실은 

솜씨 좋은 장인을 궁성 주변에 두고 우대하여 최고 품질의 물품을 만들도록 

지원을아끼지 않았다. 서긍은나전職, 지수그림細, 청자잔받침輪, 박산로 

싸1J빼, 청자 매병뼈향 등이 정교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군대의 기병이 사용한 

안장과 안장깔개는 나전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하다고 표현하였다. 고려사회는 

이민족을 포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또한 기술자를 우대하여 

비색청자와 세밀하고 정교한 공예품을 모떨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중국과 거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킨 고려의 개방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은제도금잔‘ 받침 
銀製鍵金n용흥 
Gilt Silver Cup and Stand 

고려 12∼13세기 | 전체높이 9 2, 전체지름 14.7 I 아모레떠시먹미술관 

시절단 가운데 제일 높은 계급의 정사와 부사만이 도긍한 그릇을 사용하였다 잔에는 연꽃잎 무늬를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잔 받침에는 타출기업으로 연꽃잎 모g띨 도드라지게 만들고 각 연에 연꽃을 

꺾어 놓은 모g띨 그려 넣었다 이러한 기업은 거란의 영흔떨 받아 발전한 고려의 공예 수업을 보여 

주는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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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집 
金製銷
Knife Case 

고려 12세기 | 길이 21.B I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몸에 지니는 작은 칼을 넣었던 칼집이다 위 아래가 약간 즙고 가운데가 몰록한 

모앙으로 겉면에 타출기법으로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뛰어난 고려의 공예 기술을 

짐작게하는작품이다 



금동팔찌 
金銷製엉|| 
Gilt-Bronze Bracelet 

고려 12∼13세기 |지름 so I 아모레떠시픽미솔관 

타출기업으로 제작된 금동 딸찌이다, 꽃무늬를 간략하게 그런 안쪽 면과 달리 

바깥 면은 높게 돌출시켜 타원형으로 된 다섯 개의 구획을 주문앙으로 

배치한 뒤 타원 요뻐| 미주보고 날개를 면 봉황을 돌아가며 시문하였다 

했f第쩔'?~'\~he~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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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높이 7 71 아모레떠시픽미술관 

북방지역에서 유행한 형태의 금동 병으로 항유용때를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몽체는 마디외 띠를 

사이에 두고 언봉형의 뚜껑이 덮혀 있다 아랫부분은 선?걱쨌으로 원형의 꽃잎 안에 날개짓 하는 

새를 네 언에 걸쳐서 표현하였다 세밀한 제작기법이 팔찌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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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속의고려공예 
최응천동국대학교 

고려 공예 관련 문헌 기록 중에서 고려의 생활상과 풍속 등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집팔한 책이 r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훌使홈옳圓經」01 다. 서긍徐짧이 

1123년 1개월간 고려에 머물면서 기술한 이 책에는 당시 고려의 다양한 

생활상과 풍속, 나아가 기명에 관한 자세한 영칭과 용도를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림은 사라져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비록 그림은 없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1 2세기 고려 공예를 복원해 

줄 자료인 동시에 중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던 당시 고려 공예의 

실상을 잘 보여주어 중요하게 활용된다. 

나전칠기공예 

고려 도경에 보이는 다양한 공예품에 관한 기록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나전칠기에 관한 내용이다. r고려도경」 권 23, 雜혐二 土훌 조에는 ’그릇에 

윷칠[훤하는 일은 그다지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랬細의 솜씨{工l는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 고 하여 당시 고려 나전의 기술이 세밀하고 정교하 

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고려 나전의 전성 시기는 12세기에 해당된다. 

그가 송나라에서 왕실을 포함한 최상층의 관리인 점을 감요f해 볼 때 

당시 송에서도 널리 사용된 나전칠기보다 고려 나전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려의금속공예 

고려시대의 공예품을 언급한 고려도경의 기록은 권30 기영 1, 권 31 기영 2, 

권 32 기영 3 이며 그 가운데 금속공예품은 주로 기명 1과 2에 기술되었다, 

r고려도경」 卷 23, 雜倚二에는 ‘고려 땅에는 금은金銀은 적으나 구리聞]는 

많다,’고 하여 금은의 사용이 적은 대신 구리 재료인 동제품이 많다는 단편 

적인 내용이지만 고려시대에 금속 제품의 제작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고려도경에 언급된 금속공예품은 크게 일반 금속공예품과 

불교 공예품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관련의 금속공예품은 용도에 따라 항로, 

등화구, 병과 잔, 항 짐승 모양 항로[It:쩨l, 박산로빽山헤, 정로쐐쩨, 화로[;짧}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영칭과 형태를 자세히 기술하여 이들에 관한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꽤 많은 수가 전해지는 광명대 

光明톨에 관한 내용이다. ‘광명대는 등불과 춧불을 받치는 기구이다 아래에 

발이 세 개가 있고,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데 모앙이 대나무같이 마디마디로 

이어진다. 위에 쟁반이 하나가 올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사발 하나가 

놀여 있는데, 그 작은 사발 가운데서 춧불을 밝힐 수 있다. 등불을 커려연 

구리 등잔으로 바꿔 기름을 담고 심지를 세워 작은 흰 돌로 눌러 놓고 

초롱은 붉은 망사로 씌운다 높이는 4척 5촌이고, 쟁반의 너비는 1척 5촌 

이다. 삿갓 덮개의 높이가 6촌이고, 너비가 5촌이다.‘ 고 하여 고려시대 

춧대 가운데 상부에 초꽂이가 없이 평펀한 원반형 받침부를 지닌 것은 

모두 이와 같은 광명대임을 알 수 있다 금속제 병과 잔에 해당되는 수병 

水뼈, 휴대용 병[提뼈], 꽃병[花쫓], 보온병[漫옳] 이란 영칭의 각종 병을 구체 

적인 설명과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반죠魔짧이란 은제 도금잔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그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은저|도금 화형탁잔은 

바로 이 반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반洗짧은 그 영칭에서 볼 수 

있듯이 세수대야와 같이 씻는 물을 담거나 물과 관련된 대야 형태의 생활 

용품으로 보인다. 세반의 종류로는 오화세烏花洗, 백동세8llil洗로 나누어 설명 

하고 있는데, 오화세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된 은입사가 장식된 대형 세반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물을 담는 수병과 

정병을 분명히 구분해서 밝히고 있음도 주목된다, 수병에 관해서는 울병 

[水뼈의 모양은 대체로 중국의 술주전;\~;햄범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려 금속 공예에서 가장 탁월한 기형을 지닌 정병에 관해 ‘목이 길고 

배[뼈]가 불룩한 모앙인데, 곁에는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하나 있다. 

〈정병의〉 가운데에 두 마디가 있는데, 〈이것이〉 또한 줄을 멜 수 있는 

고리[훌웹] 역할을 한다 뚜껑의 목 중간에는 턱이 있고, 턱의 위에는 다시 

작은 목이 있어 잠필흉.의 형상이다. 구|인홈λ과 고위 관리[國官], 도관 · 

사칠f觀휴]과 민개民웅]에서 모두 사용하는데, 오직 물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높이는 1척 2촌이고, 배의 지름은 4촌이며, 용량은 3승이다,’ 고 하여 형태와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입사 기법을 사용한 장식한 정병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아 이 시기 정병에 아직까지 은입사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불교 공예품의 대표적인 범종에 관해서는 보제사 

뿔훔츄 거종巨웰에 관한 기술이 보이지만 몸체의 신선은 비전상을 설영한 것 

같으며 보제사의 종만 유일하게 언급한 것은 짧은 기간 개성을 중심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범증을 실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특질 

고려시대 공예의 두드러진 특질은 나전칠기의 비약적인 발전과 금속공예 

기술의 다앙한 구헌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공예의 독장성은 

입사 공예의 활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항완香껄과 정병WJOC은 중국의 

기형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은입사를 활용하여 입사로 문g떨 넣은 것은 

순전히 고려 장인의 독창성에서 비롯된 장안이었다. 은입사와 더불어 

은제의 다양한 공예품에 시문된 타출 기법은 고려 금속공예에서 어느 

시기보다 뛰어난 기료k을 보여준다. 내면에서 타출시킨 뒤 다시 외부에서 

그 여백을 두드려 누르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마치 누금흉金처럼 따로 

떼어 붙인 듯 입체감이 강조되는 정교한 기법은 고려 금속공예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술적 특질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다앙한 

문화적 유입과 자극을 받아들여 국제적인 미술 양식을 성립한 통일신라가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근간을 이룬 시기였다면 고려시대는 한국적인 뚜렷한 

특징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와 앙식으로 완전히 정착을 이루며 변화 발전된 

시기였다. 고러 미술품에 나타나는 귀족적인 먼모의 화려한 품격은 금속공예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시기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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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전해지는 내서긍 책은 

그림은 없어지고 글만 남았는데, 

내가 다시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 ” 
#父 훌f흥廣言 ti!↑쩔송출 往往圖亡而經存 *追훌之 無難fu 然不
果就 -$@

-卷圖經城市全

擔書過客ifjJ'둔;煙 

可憐l했鳳樓前石 

續見徐脫奉使年

송나라로 돌아간 서긍은 다음 해 r고려도경」을 만들어 황제에게 바쳤지만 

곧 사라지고, 그림은 없이 글만 겨우 복원된 1167년 판본이 초판본으로 

전해진다. 이 초판본은 제작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펼사본만이 유행 

하였다. 청나라 때 발행된 사고전서본과 지부족제총서본이 성행했지만 

틀리거나 빠진 곳이 많았다. 다행히도 1925년 고궁박물원에서 궁중 장서를 

정리하다가 초판본이 다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 초판의 영인 

본이 발행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r고려도경j은 만든 지 몇 해만에 고려에도 전해졌다.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 

몇 책에 간간히 인용되는 정도였고, r서l종실록」 지리지에서 개경의 지리를 

언급될 뿐이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잊혀졌던 r고려도경」은 19세기 무렵 

중국과 조선에서 다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알려진다. 마침 고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개경을 소재로 한 한재렴의 

「고려고도정」이 발간되었고 신위는 r경수당전고」에 수록된 ‘제서긍고려 

도경’이란 시에서 옛 개경을 노래하였다. 한편 「고려도경J은 역사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발해’를 포함한 호택사의 인식은 유득공의 r발해고」나 

한치윤의 r해동역사」에도 이어졌다. 혹시라도 당시 고려에 전해진 그림이 

있는 r고려도경」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권의 도경에 도시가 다있어 

책 끼고 지나는 길손 황폐한 연기 조상한다 

가련하다, 위봉루 앞 돌이여 

여전히 서긍이 사신 온 그 해를 알려준다. 

서긍의 고려도경을 말하다. 
- 신위申뚫, 1 769 ∼ 1845 경수당전고 



중국제도자기 
Chiness Ceramic 

송(宋) | 상)높이 5 o. 입지름 100 I 안성 매산리 고분 
하) 높이 5.5, 입지름 130 I 인성옹업사지 

경기도 안성시 축산지역에서 출토된 송나라의 도자기로 무역을 통해 입수 

되었다 매산리 고문에서 출토된 흑유왼은 중국 건요과흉에서,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백자완은 중국 정요술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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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속편) 
‘흉東繹史(續編) 
Haed。ng ye。ksa(Sequel)

조선 1823년 | 실학박물관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원언과 조카 한진서속연가 쓴 역사서이다 단군조선 

부터 고려까지의 역시를 다루었으며 원펀 70권 속펀 15권으로 총 85권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속펀에서는 r고려도경」을 인용하여 개성의 모습을 자세히 

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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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어l 보이는 
고려의 의식주 

윤성재 숙명여자대학교 

1. 들어가는말 

1123년 송宋의 국신사國信使 중 한명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徐짧은 3개월간의 방문 일정과 한 달 정도 체류 

하는 동안 보고 들은 고려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여 40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목耳目이 닿는 

대로 여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중국과 같은 것들은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취하여”「서문」 그림을 그리고[圖] 

글을 지어[劉 제목을 r선호}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흠麗圖經」01하 r고려도경」이라 하였다. 서긍이 귀국한:Al 1 년 만에 

완성된 이 책은 1124년 8월에 송 휘종微宗에게 진상되었다. 지금 이 책에서 그림은 없어지고 글만 남아 전하 

는데, 12세기 고려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r고려도경」의 중요성은 서긍이 고려에서 한 달여간 생활한 체힘을 기초로 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성읍城물 

이나 궁전宮없, 궐문關門에서부터 백성[民Et]와 부인隔A, 기명器m에 이르기까지 보고 들은 것 뿐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서술되었다는데 큰 가치가 있다. 더구나 특히 국왕이나 귀족층만이 아니라 

백성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자료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려인의 일상생활, 그 중에 

서도 의 식 · 주 생활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보고자 한다. 

2. 고려사람의의생활 

r고려도경」에서 의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관복冠服」권7, 「도교道敎」권18, 「민서民應」권19, 「부인챔A」권20, 「조예륭랬 

」권2 1 , 「잡속雜혐」권22, 23 등이다. 「관복冠服」에는 왕에서부터 재상과 같은 고위 관료에서부터 서관應官에 이르기 

까지 관복官服을 수록하였고, 「도교道敎」에는 도교 도사道士와 불교 승려의 법의法衣 등을 서술했다 백성들의 

복식은 「민서」나 「조예」, 「잡속」 등에 흩어져서 보이며, 여성 복식은 신분에 관계없이 「부인」과 「잡속」권23에 

함께서술하였다. 

고려의 의생활을 알아보는데 r고려도경」으|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렁 왕의 복식 중 공복公服과 상복常服은 r고려사」「여복지없服志」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려 사람이 입는 평상시에 입는 의복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는 것이 드물다 

서긍이 인식한 고려는 특징 중 하나는 화려함을 경계하고 사치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긍이 정연작훔쪽開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왕께서는 인자함과 검소함을 소중하게 생ζ}해 그릇되거나 넘치는 행동이 없으시며, 옷은 수놀은 것을 입지 

않으시고 그릇은 조각한 것을 쓰지 않으신다.”(「궁전훌짧」2 연영전각延英짧聞)라고 자료념}기도 하였다 그래서 

의복에 있어서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들이 입는 일상복은 다르지 않다는 것에 주목 

하였다. 

서긍이 파악한 고려 사람의 일상복은 흰 모시 도포에 검은 두건[흥m日땀抱]으로 특징할 수 있다. 고려의 왕도 

평상시 쉴 때 검은 두건에 흰 모시 도포[뭘m白總]를 입고 있어, 일반 백성과 다를 게 없는 것(「관복」 왕복)을 

서긍도 알고 있었다. 또 농민과 상인 등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은 흰 모시도포[白웹힘]에 네 가닥 띠가 있는I四帶] 

검은 두건[烏rti l을 쓰는데, 옷감의 곱고 거친 것으로만 구별되었을 뿐 외건상으로는 동일한 옷차림을 하였다. 

고위 관료나 귀인貴A도 관복을 입지 않고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면 똑같은 옷차림을 하였다. 다만 신분상 

두건에 두 가댁兩帶] 띠를 하여 차이를 둘 뿐이었다. 복두소!樓頭所나 장작감將作앓에 소속된 ~킨들도 흰 모시 

도포에 검은 두건으로 똑같은 차림을 하였고, 일할 때만 관정에서 지급한 자주색 도포를 입을 뿐이었다. 

심지어 고려의 도人障士가 입는 법의도 중국과 달리 우으|%衣를 입지 않고 백포白布를 입고 네 가닥 띠가 

달린 검은 두건[될m四뿜]을 둘렀다. 

서긍은 고려를 방문하는 동안 여성을 볼 기회가 드물었고, 그들의 의복에 대해 관잘할 기회는 더욱 적었다. 

사신이 지나갈 때 양쪽 길의 누관樓觀 사이에서 난ζ뻐| 기댄 귀녀를女를 몇 번 보았을 뿐이었다. 그런 것치고는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서 꽤 정확한 기록을 남겼는데 신분에 관계없이 왕실의 잉칩勝흘부터 백성의 부인이나 

즙팩을 하는 비녀牌女이거나 그 복식은 엇비슷하다고 하였다. 여성의 복식은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로, 위로는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 처칩에 이르기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 

같습니다,”(「부인歸人」)라고 하였다. 가을이나 겨울칠에 입는 노란 치마는 노란 비단을 사용하였다. 여성의 

겉옷은 흰색 모시포로 남자 것과 비슷했으며, 특이한 것으로는 무늬 있는 비단으로 영주 안감을 댄 바지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지어 입은 것이었다.(「부인」 귀부貴협) 아마 여성의 기마옮馬 풍속과 관련하여 몸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이다. 

서긍도 주목한 여성의 옷차림은 귀부인이 착용하는 몽수豪首였다. 검은색 비단으로 만드는데, 한 폭의 길이는 

8척으로, 3폭으로 구성되었다. 말을 탈 때 사용되었으며 정수리에서부터 땅에까지 팔랄 정도로 길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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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면서 얼굴만을 드러내는 형태였다.(「잡속」1 여기女짧) 몽수는 가격이 은[白金] 1근에 해당할 정도로 비싸 

가난한 집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는데(「부인」 천시짧使),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이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것은 아니었다 서긍은 몽수를 드리우는 고려 풍속이 당훔나라 너윌훌짧]의 유법으로 이해했으나 

(「잡속」1 여기), 그것은 ‘중국의 교화를 입은 고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생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3. 고려도경에 보이는 식생활 

r고려도경」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잡속總삼」(권22, 23), 「공장供張」(권28, 29), 「기영器血」(권30, 31, 

32) 등이며, 실제 베풀어진 연회에 대해서는 「연례爾를」(권26)에 수록되었다. 

실제로 서긍이 먹은 고려의 일상음식이나 연회음식 뿐 아니라 고려의 토산물土훌物에 대해 옛 기록을 찾아 

보거나, 남에게 들었거나, 자신이 먹어본 것을 망라하여 기록하였다. 

고려에서 나는 토산물 중 곡식으로 메조[黃梁], 윷71쟁黑쫓], 좁쌀f寒훌], 참깨[胡麻], 보리와 밀[二쫓] 등을 재배한 

다고 하였고, 맙쌀이 있으나 잡쌀은 없고, 쌀알은 특히 크고 맛이 달다는 평가를 하였다.(「잡속」2 종예·轉) 

여기서 서긍의 오해가 드러나는데 “고려에서는 칩쌀이 없어서 맙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든다.”고 

하였다 술은 잡쌀로 빚는다는 인식을 가진 서긍이 고려에 잡쌀이 없기 때문에 맙쌀로 술을 빚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고려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잡쌀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조개, 왕새우, 무영조개, 대게, 굴, 거북손과 해조海쫓인 

다시마를 고려의 것으로 꼽았다. 육류에 대해서는 서긍은 고려가 “소나 앙을 기르는데 알맞다”(「잡속2」 

토산土훌)라고 이해한듯 하지만, 정작 서긍의 먹은 것은 돼지고기와 양고기였다. 서긍의 말에 따르면 

“앙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王公이나 귀인貴人이 아니면 먹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은 수산물을 많이 먹는다.” 

라고 하였다. 결국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의 차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조수가 빠진 뒤의 바닷가에서 굴과 대합 같은 조개를 주워 모으는 광경을 보고, “많이 거둬들여도 없어 

지지 않는”(「잡속」2 어演) 풍경은 서금이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수산물은 “냄새가 비리고 맛이 

짜다”라고 하여 그다지 환영하지는 않았다. 

고려의 식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기에 대한 이해였다. 서긍은 “부처를 좋아하고 살생을 경계한다 

따라서 국왕이나 재상이 아니면 앙과 돼지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결국 공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기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히 경제력이 좋은 계급에서만 소비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간혹 종교적 

이유로 고려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댔다고 이해하는 건해가 있는데 다만 서긍의 말처럼 “도축을 좋아하지 

않아” 도축 기술이 발들「하지 못했던 것뿐, 고려사회에서 고기 섭취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실저|로 방자房子의 

봉록漸윷이 매우 믿「해서 ’‘평상시에는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다”(「조여|」 방자房子)라 하였고, 01자검李資꿇은 

사방에서 선물로 받은 고기를 썩히는 것이 늘 수만 근이라 할 정도였다. 

채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자신이 먹어본 더덕[沙훌]과 버섯인 복령횟쩔을 만을 언급 

하였다.(「잡속2」 토산) 과일은 밤이 복숭아만큼 크며 맛이 달고 좋다고 했으며, 6월의 앵두와 개암 비자가 



가장 많다고 남에게 들은 것만을 전했다 일본에서 온 것으로 능금, 푸른 오앗, 침외, 복숭아, 배, 대추 등은 

실제로 먹어보고 “맛이 싱겁고 크기가 작다”고 하였다.(「잡속2」 토산) 

서긍이 참석한 연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상에 올랐다. 백성들이 고기보다 수산물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은 연회음식에도 반영되었는데, “안주로는 양과 돼지고기가 있지만 해산물{;鍵]이 더 많다”(「연려|爾윌 

연의월優)라고 하였다. 소고기나 닭고기에 대해서는서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식으로 올려놓지 않은 

듯하다 껍질을 까고 씨를 발라낸 과일과 채소를 상에 올렸는데, 도금한 금그릇이나 은그릇, 청자 따위를 사용 

하였다. 연회에는 술이 빠지지 앓댔는데, 고려는 “술과 단쉴圖을 귀하게 여겼”고, 안주로는 말린 고기와 생선, 

채소를 섞어서 내놀았다. 서긍은 “술 따르는 법도[酒行]에도 절도가 없다”고 하였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고려에는 맙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하고 빨리 

젠다고 하였다. 술을 ‘달다’고 표현하기도 했으나 좋은 술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아쉬워하였다. 왕은 “좌고 

左庫에 보관하는 맑은 법주[淸法酒]를” 백성들은“맛이 텀됩하고 빛깔이 진한 술을”(「기명」3 오}준효尊) 마셨 

다고 하는데, 서긍이 실제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날마다 먹는 일상음식으로는 사신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사신들에게는 식사가 하루 

세 번 차려졌는데 서열에 따라 소반 수의 차이가 있었다. 정사와 부사에게는 매 끼니마다 도금한 그릇에 

붉은 칠 한 소반{뀌흉썽] 다섯 개에 음식을 하루 3번 차렸다. 01들에게는 도금 한 그릇에 음식이 제공되었다. 

도할관과 제할관, 상절에게는 매끼 검은 칠 소브H짧쫓생] 세 개에 차린 음식이 하루 3번 나왔다. 중절은 소반 

두 개에, 하절은 한 소반에서 5명이 같이 식사를 했다.(「공쟁현히」) 구체적인 음식이 어떻게 차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매일 제공하는 더덕[沙흉]”이 올랐던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루 3끼 식사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짐작할만하다. 

4. 고려도경에 보이는 주거생활 

r고려도경」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성읍城동」권3, 「궁전宮없」권5. 6, 「관부官府」권16, 「관사뿜웅」권27, 

「곰장↑橫」권28‘ 29, 「기명器血」권30, 31, 32 등이다. 「성읍」 부분에서는 고려의 지리적 상황과 수도인 개성의 

형세를 설명하고, 왕성과 그 내부의 시쟁야市] 등을 설명하였다. 「궁전」에서는 회경전용慶짧을 비롯한 고려 

왕궁의 전각 배치 및 건물을 하나하나 설명하였고, 「관부」는 상서성尙홍省을 비롯한 중요 고려 관청의 

위치와 배치, 기능을 설명하였다. 「관사」는 순천표뼈天館 등 송으| 사절단이 머무르던 곳을 설명한 것이며, 

「공장」은 침{,f{없없]이나, 무늬 있는 돗자리 등 내부 시설을 묘사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월댔으나 서긍이 머무르던 관사의 내부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백성의 주거에 관한 언급은“10여 가家 단위로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며”, “벌집이나 개미구멍 같으며 띠를 

베어 지붕을 엮어 겨우 비바람을 피할 정도이다.”(「성읍」 국성國城)라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집 크기는 “집 

크기는 서까래 두 개를 세워놀은 정도”에 불과했지만,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는 기와집을 세운 경우도 조금 

있지만 열에 한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백성의 방 안에 놀인 가구로는 확인되는 것은 징상 

[없陽]이다. 서긍이 본 것으로는 중국 사신의 침상은 곱고 화려한 깔개에 무늬있는 왕꿀 돗자리를 낄tor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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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백성은 대부분 흙 침상으로, 땅에 구멍을 파서 온될火야]을 만들고 그 위에 누웠다” 

(「공장1 」 와듭며楊)고 하였다. 서긍이 직접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백성의 집에 방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먼 이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닌가 한다. 

서긍이 관정이나 사우 등이 아닌 일반적인 주거에 대해 잘 알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고려에 대해 직접 경험한 

폭이 좁았기 때문이었다. 서긍은 본인 스스로 “고려에 머문 기간은 겨우 한 달 남짓이었고, 〈고려에서〉 관사를 

제공한 다음에는 군사가 지키므로 관사를 나선 게 대여섯 번에 불과하였습니다.”(「서문」)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가 직접 보고 서술한 상황은 공간적으로는 바닷길을 제외하고는 개경 소재의 궁궐이나 문궐, 사우와 

관부 등에 불과하였다. 다만 서긍이 고려의 문물을 직접 보고 들은 만큼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은 것도 있다. 

서긍이 본 옛 기록에 “광대[띔뿔]의 집에만 장대[長후]를 세원 앙인의 집[良家]과 구별한다.”고 한 것을 “그렇지 

않고, 〈장대는〉 주문을 외우거나 귀신에게 빌기[厭觸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정된 공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머물던 「관사」와 관사의 「공장」과 「기영」에 대한 

묘사가 자세해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기명에 대해서는 그 형태적 특징과 높이 지름 용량까지 기록할 

정도였다. 정사 · 부사 , 도할관 -제할관의 거처에서만 사용하는 은으로 만든 면약호面쫓훌는 “둥근 배에 목은 

길며 뚜껑의 형태는 조금 뾰족하다. 높이는 5치이고 배의 지름은 3치 5푼分이며 용량은 1되이다.”라고 자세히 

묘사하였고, 은 3근으로 만들었다는 물병[水뼈은 “높01는 1자 2치이고 배뼈]의 지름은 7치이며 용량은 6되 

[升]이다.”라고 하였다. 서긍이 머물렀던 거처는 비단으로 만든 장막을 드리우고, 걸상 위에는 비단 깔개를 깐 

후 큰 자리[치훔]를 또 낄댔다. 방안에는 호땀함 , 술통 · 타구 · 식기 같은 용기들은 비치하였다. 

백성이 사는 민가 말고 고위관료의 저택이나 궁궐은 비교적 호화스러웠다. 서긍은 이자겸 저택[第술]의 규모는 

사치스러웠다고 평했고, 궁궐에 대해서는 “둥근 두공에 각진 정수리”나 “붉고 푸른 빛으로 장식한, 잇달은 

용마루”를 보고 “멀리서 보면 갚은 맛이 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고려에 대해 “음식은 

아끼되 거처[동室]를 꾸미는 것은 좋아합니다.”(「궁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해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는말 

12세기 고려 사회를 01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r고려도경」은 다른 기록에는 전하지 않는 

고려시대 백성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서긍이 파악한 고려 사람의 일상복은 흰 모시 도포에 검은 두건으로 특징할 수 있다. 물론 왕복이나 관복, 

법복과 같은 공적인 복장은 달랐지만 고려의 왕부터 농민과 상인[農商], 심지어 종교인인 도교의 도시道土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옷차림을 하였다. 여성도 비슷했는데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입었고. 귀부인들은 

몽수를착용하였다. 

r고려도경」어| 보이는 고려의 식생활은 실제로 서긍이 먹은 고려의 일상음식이나 연회음식 뿐 아니라 고려의 

토산물土훌物에 대해 옛 기록을 찾아보거나, 남에게 들었거나, 자신이 먹어본 것을 망라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고려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수산물 등은 언급하고, 연회에서 차려진 음식과 고려가 맙쌀로 빚는 술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제력이 좋지 않은 백성은 수산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던가, 사회의 종교적 분위 



기와 관련 없이 오히려 고위 관료들이 고기를 썩혀 버랄 정도로 많이 먹는다거나 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기록 

들이다 한편으로는 일상 음식으로는 구체적인 음식이 어떻게 차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매일 제공하는 

더덕”과 같은 반찬이 올라간, 하루 3끼 식사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만하다. 

일반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적은데, 이것은 서긍이 일반적인 주거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긍이 고려에 머문 기간은 겨우 한 달 남짓이었고 관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관사를 나선 게 겨우 

대여섯 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 직접 경힘한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보고 

서술한 상황은 공간적으로는 바닷길을 제외하고는개경 소재의 궁컬이나 문궐, 사우와 관부 등에 불고}하였다. 

그래도 백성의 주거에 대해 집의 크기나 흙 침상에 온될火쩌시설을 언급하였고, 고려의 문물을 직접 보고 들은 

만큼 잘못된 옛 기록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r고려도경」은 고려전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당시 중국의 고려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 주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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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홈뚫라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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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된비밀보고서 

3)895년전 고려사람들의 일상 

3. 잊혀진 ‘홍담시대’으| 기록 

1. ‘Pax Coreana’ 

1) 고려홈앓라는나라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사로 연상되는 것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수 십 년 동안 거의 변함 

없이 광대한 영토를 상징히는 ‘고구려’ 혹은 찬란한 문호}를 상짐하는 ‘신라, 석굴암’, ‘세종대왕, 효달’이라고 

한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자 금속활자 팔만대장경’을 연εh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위가 밀린다. 

실제로 고려시대사는 한국사의 역사학계에서도 전문연구자의 숫자나 간행된 책의 수량에서도 가장 적은 

편이다. 또한 초 · 중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도 고려시기는 기간에 비해 분량이 가장 적고, 학력고사와 

수능에서도 별로 중시되지 잃댔고, 현재도 그러하다. 

지난 6월 어느 역사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떤 한국사 강사 출신의 때널panel이 금속활자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시대는 500년 동안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르떨 받았던 시기’로 설명히는 내용을 방송 

했다. 이것이 사실일η” 이러한 곡해의 출발점은 1975년 베트남공화국 멸망 당시, 한국정부가 ‘국적 있 

는 교육’을 내세우며 ‘우리는 993차례의 침르t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교육 

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기억의 잔상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한국사의 역사에서 실저|로 침략전쟁 수 

행했던 것은 고조선의 멸망 이후 삼국시대에 244년 위나라 관구검田묘險의 침입에서 나당전쟁까지 10회 

미만이고, 고려는 거란 3회, 몽골 7회, 흥건적, 왜구 등을 합쳐도 20회 미만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 



호란, 병인양요-신미양요 등을 합쳐도 10여회에 불과하다. 993회의 침략은 ‘전쟁’이 아닌 ‘전투’의 횟수를 

말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고려의 건국할 무렵의 중국은 당훔의 멸망 후 여러 나라가 난립한 ‘5대10국’시대였다. 이들 나라들은 

스스로를 ‘황저|훌帝’로 자칭했고, 거란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도 각기 황제라 불렀고, 고려 역시 그러했다. 

이에 대한 당시 중국에서의 평가는 고려가 후삼국통일을 성취하면서 주변의 여러 세력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황제국’으|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거란은 통일 

제국을 한 송宋과의 일전을 준비하먼서 후방의 고려를 건저|하기 위해 일전에 돌입한다. 거란으| 1 차 질입은 

성종 12년993년 소손녕이 이끄는 80만 대군을 동원해 진격했으나, 고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서희와 

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훌앙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거란은 이후 송에 대한 전면전을 벌여 결국 1004년 

전연캘淵의 맹약盟約이라는 항복선언에 가까운 평화조믿k을 송으로부터 받아냈다. 이후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혼멸 요구하며 2차 침입을 감행한다. 결국 고려의 강력한 저항을 건디지 못하고 칠수했다. 마지막 3차 

침입은 고려의 효율적 방어전강감찬의 귀주대접으로 인해 거란을 완벽히 매퇴시켰다. 이후 동북아시아는 송­

거란-고려가 정립鼎立하는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10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유지된다. 

2) 멋진 신세계 - ‘Pax c。reana 팍스 코레아나’ 

‘Pax Romana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서 제정이 성립된 이후 200년 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기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80년대 미국의 패권주의를 ‘Pax Americana’로, 2000년대 일본에서 ‘중국굴기中國뺨起’를 

건제하기 위한 논리로 만든 ‘Pax Mongolica’ 등으로 변용하여 사용되었다. 한국사에서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이후 1231 년 몽콜의 침입이 시작된 200여 년 동안 지속된 ‘고려의 평화시기’는 고려에 의해 

만들어진 동아시아으| 평호μ|기이다. 당시 동아시아는 세계의 정치와 문화의 선진지역이었다. 이를 감안한 

다면, 팍스 로마’와 마찬가지로 ‘Pax Coreana 팍스 코레아나’로 불러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에게 ‘고려시기’는 수난의 시대로 인식되고 있어, ‘팍스 코레아나’는 혁슬리왜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와 같이 

모호하고 기괴한 세상으로 보일 것이다. 

이 시기 고려에 대한 팩트는 금나라 건국 이전까지의 100여 년 동안 여진 등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수 백 

차례의 조공을 받는 ‘황제국’으로 군림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들자먼, 우선 홍F해 동쪽의 지역은 중국과 

주변 민족들에게는 금E없斷의 땅이었다 물론 고조선과 고구려가 중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점령되었다. 

하지만, 왕검성과 평양성의 할락어| 1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점령 이후에도 지속적인 저항으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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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던 곳이다. 고려 때도 최강의 기병을 자랑하던 거란이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저항과 함께 퇴로를 막아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중국과 북망민족들에게 고려의 땅은 흉가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귀신의 집과 같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가까이 접근할수록 공포에 빠져드는 늪과 같은 곳으로 인식된 것 같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근접 거리에 있는 고려에 대해 수 십 년 동안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무력에 의해 직접적인 항복을 

받지 못했다. 몽골이 고려를 굴복시킨 가장 큰 계기는 고종 41 년 1 254 저15차 침입 때 206,800명을 포로로 

끌고갔다. 20만명은 고려의 수도 개경의 인구, 혹은 전체인구의 1/5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였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듯이, 01를 계기로 고려는 항복을 선택한다. 고려는 몽골에 포로 송환문제를 비롯한 

항복 조건의 협상을 위해 태자월종를 몽골의 수도 대도大都, 북경에 보냈다. 태자가 대도에 도착했을 때, 몽골의 

칸 몽케는 이미 사E「해있었다. 쿠빌라이 등 칸의 계승권이 있었던 인물들은 대도를 항해 출발한 상태였다. 

원종은 후임 칸으로 가장 유력한 쿠빌라이를 먼저 만나기 위해 출블F하여 사천四Jll으로부터 내려오던 쿠빌 

라이를 의ε廢昌에서 만났다.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황제의 의례를 행하면서 항복의 의사를 전했다. 쿠빌 

라이는 고려의 항복을 수용하며 ‘당나라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서도 항복받지 못했는데,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나에게 와서 항복을 했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2)라고 했다. 01를 계기로 고려는 영토와 백성, 

국왕과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개토풍不改죄화’으| 권리도 가질 수 있었다. 

중국과 북방에서 인식하는 ‘고려’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미스테리의 나라였다. 현종 원년1010년 고려를 

침입한 거란의 성종聖宗은 개경을 점렁하고 기수를 돌려 지금의 앙주시 북쪽 회천동인 창화현昌11:J.~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이 때 고려 현종은 남쪽으로 띠난을 가며 거란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하공진河했辰을 

사신으로 보냈다. 거란 성종은 하공진에게 고려왕이 있는 곳을 물었다. 하공진은 현종이 강남을 항했는데, 

‘강남은 아주 멀어서 몇 만리가 되는지는 알 수 없다江南치훌不知幾萬里’3)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거란군은 

추격을 포기했다. 고려의 영토는 고려와 인접한 북방민족인 거란조차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이처럼 고려에 대한 정보는 무지에 가끼웠다.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은 거란은 고려를 심하게 압박하며 굴복을 강요했다 고려는 거란과의 일전을 

준비하며, 송에 연합작전을 요구하는 사신 곽원을 파건했다. 송의 진종.宗은 고려사신에게 밀사 장사덕 

張師德을 보내 개봉성의 망힐i흥] 위에서 송나라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게 했다. 장사덕은 곽원에게 진종 

황제가 “송나라 수도의 높고 큰 집은 모두 군영이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날마다 군사훈련을 한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이니,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려가 거란에 항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한다”4)고 

전했다. 

하지만 2년 후 고려는 동북아 최강의 군대인 거란군을 대파했다. 이 전투는 흔히 강감찬의 귀주대칩으로 

잘 알려져있다. 고려군은 전통의 공성전을 비롯하여 기마병을 무력화시키는 검i倫l車라는 신무기, 독특한 

지연전술인 정O隨野전술, 초|종적으로 수공水攻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 거란과의 전쟁에 몰두한 사이 

동해안을 침범한 여진의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육상과 해상에서 주변의 세력들을 평정했다. 또한 8월에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실은 사신단을 송나라에 보냈다, 무요f해진 송이 전리품의 수령을 

거부하자, 고려는 송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5) 

이로부터 이어진 시대가 ‘Pax Coreana’의 시대로 고려의 흥답시기’이다 고려는 당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인 정자를 독자적으로 생산했으며, 세계 최고의 초정밀 기술인 ‘나전’과 ‘사경’을 만들었다. 사원에 



금을 입힌 동남아의 금탑보다 더 웅εh하고 화려한 청기오}와 금박, 보석가루로 입힌 궁전과 60m에 이르는 

거대한 광통보저|사를 건설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거대한 건축물이 즐비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화려한 20-30만의 거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 고려는 송-거란-일본에 산재한 불경을 집대성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지적 성과로 불리는 한역불경을 목판으로 새긴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사상계의 메카가 되었다. 

홀담의 나라, 고려으| ‘홍담시기’는 몽골의 침입으로 햇더미로 변했지만, 그 찬란함은 r멋진 신세계」처럼 

환상적인 기괴함이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Pax Co「eana’의 기록이 r고려도경」01다‘ 

디음은 송나라 사신단이 고려의 관문인 예성항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r고려도경」은 이렇게 기록했다. 

1123년 6월 12일앙력 7월 6일 아침, 고려 최대의 항구인 예성항은 어제까지 심하게 내리던 장맛비가 그치고 

중국 송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날이 밝아오자 새로 만든 당시 세계 최대의 

선박인 신주뼈冊 2척을 앞세운 송나라 사신단의 배 8척이 위세당S「하게 예성항 어귀에 들어섰다. 눈앞에 

보인 고려의 예성항에는 30m가 넘는 신기神뼈 10개가 신주에 맞서 앞을 가로막을 듯이 서 있었다. 그 

주변으로 중무장한 기병들과 의장대를 비롯한 고려 정예부대 10,000명이 도열해 있었고, 수많은 구경 

관들이 항구 주변을 에원썼다. 

송나라 사신단은 내심으로 거대한 신주의 규모에 압도'&해 입을 다물지 못한 고려인들을 상상했지만, 

오히려 놀란 것은 그들이었다 사신단의 신주를 앞세워 위풍당당하게 고려를 압도하려 했던 송나라의 

계획은 고려 땅에 첫발을 내딛는 예성항에서부터 좌절되었다. 

3) r고려도경」 - 경기京앓 1,000년의 타임캡슐 

‘경기京앓’는 현종 9년1018 고려가 거란과의 존망을 건 일전을 준비하며 지역펀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해 말 거란으| 3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고려는 10만에 이르는 거란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이듬해 강감찬은 2월 1 일기축 귀주대칩을 승리로 이끌고, 2월 6일 개선했다. 전쟁이 한잠 진행 

중인 1월 18일 여진의 추장 우나子那 등이 내조한 사례를 보았을 때, 주변의 여진족들은 고려의 승리를 

예S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4월에는 거란의 전쟁을 틈타 강릉;윷州]을 침범한 여진의 해적들을 

물리쳐 동해안의 제해권을 재확인하였다. 

고려는 전쟁 당사자인 거란은 물론 여진, 절록 등 동북방의 제부족, 기존의 송은 물론 남방을 이어주는 

송의 천주없州 상인집단과 일본까지 전방위적인 교류의 허브HUB로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20-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대도시였지만, 도심의 하천이 

임진강의 작은 지류였기 때문에 도시 확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r고려도경」어| 따르면, ‘성城에서 40리 떨어진 

곳에는 개성부開城府가 있는데 백성들의 혼인, 토지 문제, 쟁송[民R婚田關짧]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아 경기京앓는 현재 수도권의 개념과 유사한 고려의 중심부였음을 알 수 있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 찾아 

온 ‘Pax Coreana’ 시대에 대외교역으로 겉벤 부(富)는 도시의 정비, 거대 건축물의 건설, 항만과 도로의 

확충 등에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이 개경과 경기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각지에서 

출토된 엄청난 수량의 유물이 수도인 개경에서 출토된 유물과 질과 양의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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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초 요還의 몰락과 금金의 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송나라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 100년 동안 부富와 

군사력을 축적해 강국으로 부상한 고려와의 연합작전을 구상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사신단을 파견했다. 사신딘 파견의 궁극적 목적은 금나라 군대에 맞서기 위해 고려로부터 군대를 따병하게 

하는 것이었다. 군의 동원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더욱이 외국의 

군대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즙h해진다. 군대에서 필요한 무기와 식량 등의 군수용 보급물품은 

‘군인’들의 생활 습관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려군’ 뿐만 아니라 ‘고려인’의 생활습관,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광범위한 기본 조사가 필요했다 그 조사의 결과물이 r고려도경」인 것이다. 

r고려도경」은 조사단의 규모와 기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조사범위가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의 경기로 한정 

되었다 이로 인해 1123년 여름 개경과 주변 지역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담긴 r고려도경」01라는 타임 

캡슐은 우리에게 900년전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r고려도경」 - 그림 없는 그림책 

1) 그림없는그림잭 

r고려도경」은 11 23년 고려에 파견된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인 서긍徐陽이라는 인물이 고려로부터 귀환한 

후 1 년 동안의 정리작업을 거친 후인 11 24년 8월에 휘종 황제어|게 r선호}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r고려도경」01라는 약칭도 서긍이 붙인 제목이다 책은 총40권으로 

28개의 주제[門흘]로 30 1 개의 세부 항목項-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은 제목에 ‘도경圖經’ 즉 ‘그림과 내용’, 혹은 ‘그림을 곁들인 설명’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붙였다. 즉 책에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실저|로 책의 내용 가운데 서긍이 각 주제의 서문이나 개별 항목에서 

‘본 것은 모두 그린다’ 혹은 ‘본 것을 차례대로 그린다’ 등의 표현을 수 십 번이나 반복해 표현했다. 그 중에서 

국성과 궁궐과 같은 항목은 ‘개괄을 잡아서 그린다’고 했고, 기명의 경우는 ‘대략 간추려 그린다’고 서술했다. 

이는 서긍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301 항목 모두에 한 장 씩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모아서 그랄 수밖에 없는 항목과 1장 이상을 그려야 할 항목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림을 생략할 경우 ‘동문의 3개 항목은 그림을 생략한다’고 서술했다. 이처럼 원래의 보고서에는 

300장 내외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r고려도경」은 ‘그림 없는 그림책’이다. 원래 r그림 없는 그림잭」은 달月이 글방에 

세들어 사는 가난한 화가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가상의 내용을 담은 덴마크의 작가 안델센이 

1839년에 발표한 연작단편집의 제목이다. r고려도경」은 그림이 사라진 그림책 말 그대로 ‘그림 없는 

그림책’이다 서긍이 고려를 방문한 후 송의 황제 휘종에거| 1 년이 지나서야 보고를 올린 이유는 고려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함꺼| 300장이나 되는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려 보고하게 한 보고서는 r고려도경」01 유일하다. 이는 중국 역사상 그림을 가장 사랑한 황제로 

알려진 송 휘종의 특별지시에 때문이다. 휘종은 자신이 서호냄훌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국사를 돌보는 

것보다 서화와 골동품의 수집에 골몰했던 황제였다. 

흔히 세계 4대 여행기를 마르코 폴로Marco p。。, 1254-1324으| 동방견문록, 오도릭Odoric. 1265-1331의 동유기 

東遊記, 이븐 바투타lbn Ba삐a. 1304-1368의 여행기 그리고 혜초慧超, 704-787으| r왕오천축국전」을 꼽는다. 

이들은 특별한 한 개인이 미지의 세상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시각의 기록이다. 



외국을 방문한 사신의 주임무 중의 하나는 이 방문한 나라의 정치-경제 사호|-문화를 상세하게 조사 

해 보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려|로 r진랍풍토기흉뼈화土記」를 들 수 있다 1296년 8월에 캄보디아에 도착한 

원나라 사진 주달관周達觀은 1 년동안 머물며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 등에 크메르 왕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r진랍풍토기」는 사신 주달관이라는 개인의 시각으로 크머|르 왕국을 

조망하고, 신기하고 다채로운 풍물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기록으로 여행기에 가깝다. r고려도경」은 중국 

사신단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전문적인 집단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01들 

여행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록이다. 

당시 송나라는 1122년 12월 금나라에게 막대한 세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경월京과 계주剛州 등 6주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송은 금과의 전먼전을 준비하면서, 고려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고려군을 동원해 

금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는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고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적었음을 자ζ돼 고려에 대한 광범위하먼서도 구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했다. 우선 군대를 

동원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와 관련된 편제와 명령체계, 무기와 흔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리적 환경, 역사, 정치, 문화 등 고려사회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금의 항공모함 정도에 해당하는 2척의 거대한 

신주神f!J-라는 배를 만들어 보내 고려에 위세를 과시하여 고려와의 군사동맹을 이랄어 내고자 했다. 

송나라는 1123년 6월에 상절 25명, 중절 23명, 하절 108명 등 156명의 공식사신단과 뱃사람 720명과 

그밖의 수행원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당시 세계 최고의 선박인 신주 2척과 객주 8척을 동원한 대규 

모의 사신단을 고려에 파견했다. 송나라가 고려에 보낸 역대 최대 규모의 사신단이었다. 대규모의 사신단 

파견은 당시 송나라의 입장에서 금과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 즉위한 인종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때문이었다. 

고려에 대한 정보 수집은 송 휘종의 직접 지시로 사신단 전원에게 하달된 임무였다. 휘종은 특이하게도 

수집한 정보를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게 했다. 이 때문에 글과 그림에 능한 서긍徐짧 1091-1153이 정리와 

보고의 책임을 맡았고, 전문지식과 함께 그림에 능력이 있는 성충랑 주통周遠 등 접보활동을 담당할 전문 

요원 58명을 선발하여 수집과 정리업무를 하달했다. 이들은 개별분야의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랄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송 휘종은 파견할 사신단이 구성되자 이들을 직접 불러 임무를 하달했고, 

사신단이 출발할 때도 전원을 불러 직접 송별언을 열었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고려에 대한 

보고서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서긍의 의도가 아니라 휘종의 특별한 지시 때문이었다. 

r고려도경」은 서긍 일행이 중국을 떠난 5월 28일부터 8월 26일 명주에 도ξ텀}기까지 85일 동안의 기록 

이다. 주요 내용은 개경의 관문인 예성항에 입항한 6월 12일부터 7월 13일 순천관을 떠나기까지 개경에 

체류한 30일 동안의 기록이다. r고려도경」은 40권 29문 301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52,500자 

내외로 논어 · 맹자 · 대학 ‘ 중용을 합친 사서四홍 정도의 분량으로 체류기간을 감요「하면, 엄청난 분량이다. 

서긍은 서열 4위의 제할관提體官으로 본인이 사신의 거처인 순천관을 떠난 것이 6번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이는 상당부분의 기록이 서긍01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의 역할이 정리자였음을 알려준다. 

2) 공개된비밀보고서 

r고려도경」어|는 고려군의 조직과 배치, 무기체계, 통신과 운반도구와 체제 등 군대와 관련된 기사가 체계 

적으로 정리되어있고, 고려의 지형을 비롯하여 고려 개경의 궁성과 관청, 고려의 정치 기구와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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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려사회의 정치와 운영 실태에 대해 적혀있다. 또한 고려의 중요인시를 비롯하여 고위관료에서 말단의 

시동까지 기술했고, 진사와 농민, 상인, E벤과 뱃사람을 비롯하여 귀부인과 일반 여성의 복장까지 조사 

했다. 고려의 어려 불교샤찰과 주요 사당, 도교사원을 비롯하여 승려와 이들의 활동도 기록했다. 또한 

그들이 거처한 순천관을 비롯해서 고려에서 접하거나 사용한 다양한 물건들의 용도와 크기 등을 실제로 

측량했다. 여기에 중국과 다른 고려사람들의 풍습과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서긍은 파견될 때의 직함이 제할인선예물提뿔人船웹꺼官으로 정사 · 부사 · 도할관에 이은 서열 4위였다. 

그의 임무는 사신단에 속한 1 ,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2척의 신주와 6척의 객주, 그리고 고려에 보내는 

예물과 고려로부터 받은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따라서 그는 3월 13일 황제의 명령을 받아 개봉을 

떠날 때부터 8월 26일 중국의 명주 정해현으로 귀환할 때까지 182일 동안의 인원과 물자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사신단에서 가장 바쁜 직책이었다. 이러한 그가 이처럼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서긍이 첩보활동에 나선 것은 r고려도경」어|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듯이, 송 휘종의 직접지시에 의한 것이 

었다. 휘종은 접보활동을 위해 선발된 58명의 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충대하절이라는 이름으로 사신단의 

하절에 포함시켰고, 서긍을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서긍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공식적인 업무는 

정사와 부사의 지시에 따르지만 나머지 모든 사항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첩보활동은 서긍 

뿐만이 아니라 사신단 전원에게 황제가 직접 내린 특별 명렁이었다. 더욱이 사신단이 개봉을 출발하기 

직전, 후|종은 파격적으로 직접 지시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즉 서긍의 직함은 사람과 

물자의 관리였지만, 실제의 업무는 첩보활동의 지휘를 맡아 고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여 보고 

하는것이었다. 

r고려도경」어|는 고려의 왕과 주요 관리들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고려의 지리, 인사, 의례, 풍습과 정치 

저|도는 물론 궁전의 배치와 구성, 무기의 종류, 왕 관원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의 

복식,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의 양상과 각종 생활용품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궁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황성과 궁성에 몇 개의 문이 있고 궁성에는 궁전의 배치현황과 개별 궁전의 

명칭, 우|치, 규모, 형태, 실제의 용도,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대해 기록했다. 궁성에 있는 관부와 황성 

안에 있는 관부, 황성 밖의 관부로 나누어 같은 형식으로 개별관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군대와 무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벽란도에서 

내려 개경으로 행진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행렬에 동원된 고려군의 구성과 지휘체계, 맡은 업무, 복식과 

무기, 깃발과 장막 등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개경에 체류한 30일 동안, 숙소인 순천관 밖에 나선 것이 5-6차례에 불과했다고 기록했다. 오|출한 

것도 조서의 전달과 예종의 조문, 숭산묘와 광통보제사 방문을 제외하면 한두 번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는가는 광통보제사의 사례를 보면 명확 

해진다. 서긍 개인이 보고 들은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괴물인것이다. 

생활용기도 접근 가능한 것은 모양, 색, 크기, 용도까지 기록했는데, 직접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물을 

담아 용량을 측량하지 않는 한, 몇 자 몇 치, 몇 되 몇 홀 등으로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가 기록한 용기 



가운데 청자로 몇 종은 현존하는 유물이 많다. 몇 년 전에 박물관에서 r고려도경」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유물에 물을 담아 그 용료k을 측정해본 결과, 일부 유물은 서금의 기록과 거의 같댔다. 

r고려도경」은 ‘종합 접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 정리된 ‘ 1급 비밀자료’였지만, 귀국 후 보고되었을 

때는 휘종의 호사스런 취미에 부동tof는 ‘신기한 여행기’정도로 취급되었다. 이후 이 책은 12세기 고려의 

문화뿐만 아니라 고려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보물상자 

01다. 

3)895년전 고려 사람들의 일상 

서긍 일행은 고려 사람들의 일상을 스케치했다. 당시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활보할 수 있는 곳은 극듭 

한정된 국제도시였다. 중국인들은 고려사람들 속에 들어가 소소한 일상까지 기록할 수 있었다. 

r고려도경」을 처음 일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수베개[構tl였다. 수베개는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에 항초좁草를 채우고, 앙쪽 끝을 금실로 빙돌려 무늬를 수놓은 베개를 말한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지금 쓰는 베개와 다름이 없이 일상의 도구이다, 서긍이 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O 

든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아니 최근까지도 중국인들은 베개로 보통 벽돌이나 나무토막을 사용했다. 

나무토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고려의 풀자루 베개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물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약재인 인삼에 대한 대목이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 최고로 인정되는 

약재는 인삼이다. 우리는 인삼의 인공재배가 시작된 것은 1514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인삼을 개성인삼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서긍은 당시 고려 최고의 인삼이 지금의 춘천에서 

생산된 ‘춘주인삼’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 중국으로 수출되던 쩌서 익혀 건조시킨 숙삼의 제조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고려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색다르고 신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 있었다. 

r고려도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대목은 비색청자짧色좁효 항목이다. 보통 우리는 고려정자의 색을 

비색뿔色이라 한다. 이러한 비색이라는 말의 기원이 r고려도경」0 1 다. 이것은 서긍이 ‘도기S購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혔色이라고 한다.[關器色之좁흉 麗A謂之뚫色]라고 기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서긍은 

정자를 도71關器로 표현했다. 도자기는 소성온도를 기준으로 1 ,200℃ 이하로 구운 질그릇을 어슨웨어 

earthenware 즉 도71關器라 하고 1 ,300℃ 이상으로 구운 것을 포셀린porce떼마즉 자기磁옳라 한다. 고려청자는 

소성온도가 1,250℃ 내외로 도기도 자기도 아닌 셀러8-celadonOI다. 

고려청자의 유색은 녹색 · 연두색 -노란색 등 다양하다. 흔히 말히는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영어로 셀러단 

그린 celadon green으로 표현하는데, 실저|로는 언두색에 가까운 북색이다. 비색 옳色은 비취색으로 표현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취색이 아니라 비취옥색이다. 비취는 짙은 녹색 유리에 가까운 에메랄드계열의 보석이고, 

비취옥은 연두색에 가까운 녹색의 옥빼e이다. 청색 좁色은 흔히 블루blue라고 생ζk하지만, 동앙의 전통 

시대에서는 블루와 그런gree털 모두 포햄f는 개념이었고, 오히려 그린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당나라 말 

최고의 도자로 불렸던 월주요뼈씨좋 자기 역시 청자로 불렸지만, 실제의 색은 연두색 yelloN--i) reen 혹은 노란 

색에가까운도기였다 

당시 북송에서 여주요핏씨좋에서 황실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청자가 새롭게 등장했다. 하늘색 sky-blu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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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맑은 유약이 굽바닥까지 입혀지고 표면에 빙렬7k앓이 있는 이 자기를 보통 ‘여요짜쫓’라고 부르는데, 

현재 100점 미만이 남아 있다. 서긍은 “고려에서 생산되는 비색랬色정자는 월주요趣씨의 옛날 비색[古뺑色] 

이나 여주요[;빼]에서 요즘 생산되는 도자기[新뿜옳]와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서술했다. 그가 고려의 비색 

정자와 비슷하다고 한 여요청자는 역대 중국의 정자 가운데 최고의 영품으로 간주되며 작은 소품의 경매가가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이다. 수십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는 물론, 소E면}고 있는 것 자처|가 그 박물관 

의 위상을 높여줄 정도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진품의 여요는 1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으로 볼 수 있는 여요자기는 방여요做껏훌라고 불리는 것으로 여요를 모방한 작품을 말하는데, 이 조차도 

최고급의 자기로 인정받을 정도이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청자는 중국 역대 최고의 여요와 동등하게 

건줄정도였다. 

몇 년전 ‘세밀가귀細密可貴’라는 r고려도경」의 한 구절을 딴 전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은 대체로 ‘자연의 미’, ‘투박하고 가공하지 않은 순수의 아름다움’ 정도이다. 이 전시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발상의 전흔떼었다. 뿐만 아니라 ‘세밀함의 극치’ ‘초정밀의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으|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였다. r고려도경」어|서 ‘세밀가구|’를 나타낸 것은 ‘나전操細’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레인 경함은 전복껍질을 0.3mm 두께로 갈아, 폭 2-3mm, 길이 5-6mm 조각 2-3만개를 연속된 꽃 

무늬로 전체를 장식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고려와 조선의 나전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서긍은 이를 

‘세밀가귀細密司톨라 했는데, ‘가늘고 정밀한 것은 귀하게 봐 줄만하다’ 정도로 r고려도경」에서 다른 항목들을 

설명할 때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시 송나라의 것보다 우수하거나 

좋은 것들은 기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송 휘종의 엄명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기록은 하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대한 규모의 크기를 서술할 때는 단지 높이가 그러하다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 32m 이상의 신기神뼈와 

동행으로 주조한 번ζ觸후, 60m 이상 높이의 광통보제사 등의 서술에서는 몇 장文 몇 백 척文이라는 객관 

적인 정보만 기록했다. 하지만 고려의 정궁인 회경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에 대한 정보는 

없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들어갔다는 내용만을 적었다. 서긍이 본 고려의 궁전은 고려불호뻐| 보이는 

극도의 화려함이었겠지만, 위치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잃댔다. 

하지만 송나라 황제가 하사한 물품을 보관히는 정국안호μ뻐| 대해서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전 과정과 

주변의 모습, 가람의 배치와 전물들에 대해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했다. 또한 그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쓴 

표현은 ‘다동多행’01다. 고려에는 동웰이 많다는 것이다. 서긍이 r고려도경」어| 묘사한 기물들 가운데 상당 

수가 동기행옳01고, 고려사람들은 이러한 동기를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적 사용한다고 

적었다, 동기를 제ξ팅}기 위해서는 동과 주석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동의 주산지는 일본이고, 주석의 

주산지는 말레이시아이다. 중국은 당나라 이전부터 극심한 동웰부족을 겪고 있었고, 서긍이 쓸w던 북송 

역시 그러했다. 고려의 동은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당시 일본과 말레이시아 말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동기가 고려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넘쳐났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의 공급지인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주석은 천주景州 상인집단을 결합한 교류의 허브HUB가 

고려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긍은 ‘옛 사서에 따르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중국의 r위서짧書」에서 r수서階홍」까지 고구려편에 반복해서 인용되는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몇浮g흥]는 구절을 말하는데,7) 그 역시도 고려 사람들의 모습이 옛 역사기록과 다르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는 ‘고려 사람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每笑中國A多휩聊]’고 했는데,8) 

이 역시도 고려-조선을 넘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중국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서긍이 개경에 체류한 시기는 양력으로 환t빼 보면 7월 7일에서 8월 6일까지로 여름에서도 가장 더운 

때였다. 그는 “고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먼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넷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놀고 물구비를 따라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980년대까지도 남녀 

노소가 여름에 개천이나 계곡에서 벌거벗고 역 감는 풍속은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모두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었고,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연소자는 각기 장소나 시간을 달리하여 먹을 깊댔다. 생활 

속의 전통은천 년 전이나지금이나항상우리 곁에 있다. 

3. 잊혀진 흥담시대’으| 기록 

고려도경은 1123년 중국의 송나라에서 국력을 기울여 만든 최고급의 자료이다. 더욱이 전승을 통해 

가필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고려시기 연구자들의 주 텍스트인 

r고려AfJ와 r고려사절요」는 엄밀히 말해서 조선 초에 가공된 2차 사료이다. r고려도경」은 1차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오류가 지적되면서 사료로서 평가절하되면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그러 

하다. 여기에는 r고려도경」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한 사례인 것이 적지 않고, 상당부분은 현재로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새롭게 밝혀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해로l每路는 실제의 해앙 답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가능하다. 또한 여러 기물들의 경우, 서긍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기를 재고, 액체 등의 내용물을 넣어 용량을 확인하거나, ×-ray로 촬영한 데이터의 체적을 

계t」「해 그가 했던 ξH겁을 검증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r고려도경」01라는 자료는 역사학에서 그리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지만, 개별 항목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설영이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이 없어진 r고려 

도경」은 그리 쉬운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r고려도경」은 작성과 보고의 책임을 맡은 서긍 개인이 하나하나 

조사한 것이 아니라 송 휘종이 선발한 58명의 전문가집단이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공한 내용을 

서긍이 종합하여 정리해 보고한 자료이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 개인이 건축, 으|상, 공학, 해앙, 공예, 미술, 

사상, 으|례 등의 분야를 총을F하여 분석해 종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이 책 자체가 ‘박물지’으|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이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고려 건국 1,100년, 경기 설치 1,000년에 r고려도경」01 갖는 의미는 이방인의 눈에 비친 고려의 실상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문호|를 대표히는 고려청자, 8만대장경, 금속활자, 고려불화, 

고려사경, 고려나전, 은입사 등은 대부분이 무신집권 이후 원간섭기와 고려말의 유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려라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등 국력 극도로 쇠약해진 시기의 유물이다. 그렇다면, 최강의 

거란군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허브로서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100여년간의 흥담시기’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불행하거|도 r고려사」에는 여진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조공에 대한 기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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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기록이나 유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기록이 r고려도경」01 다. 

r고려도경」은 잊혀진 홍담시대’으| 흔적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32m 이상의 신기神뼈와 동햄으로 주조한 

번죠爛쑥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거대한 당간지주의 용도와 당시 건물들의 규모와 번성힘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60m 이상 높이의 광통보저|사에 대한 기록은 편린으로 전하는 평양서경의 금탑 등 각지에 산재한 

유사한 높이의 거대 건축물들의 실재를 알려준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은 무신집권기나 원간섭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8만대장경처럼 ‘홍담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r고려도경」어|서 강조하는 ‘다동多짧은 ‘홀담시대’ 고려의 부富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는 서긍이 비판적인 

기사의 사이사이에 남겨놀은 조각의 기록을 통해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고려를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r고려도경」은 이방인의 눈에 비친 ‘Pax Coreana’으|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1) 當梁之龍德二年옳海軍統帥王建所殺 建自효去大封之名 復稱高麗 以開~'111鳳東京 平t앓뚫西京 吳天祚二年當품 

之天福元年 敗新羅 百濟 於是f쫓 뼈 浮羅 於繹 · 鐵했 東훗諸國皆附之(r南훔書」 卷18 浮尾젖규흠麗列傳 

第15). 王武者 王建之子 本國中大族國中推而뚫主 有智勇 兵力日盛 以兵井三韓百濟之地 東훗君長 最篇雄盛

(r五代會要」 卷30 흠麗〉 

2) r고려사」 권 25 세가 25, 원종 원년 

3) r고려새 권 94 열전 7. 하공진 

4) r고려사절요J 현종 7년(1016) 1월 

5) r고려사」 헌종 10년(1019) 8월 

6) 개성부는 당시 수도였던 開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박용운의 연구에 따르면, 문종 16년(1062)의 관제 

개편으로 開城府에서는 경기 1 2縣만을 관흘h하였으며 개경은 관훌h하지 않았는데, 개성부가 자리잡은 開城縣은 

현재의 개풍군 서면 개성리에 해당한대박용운, 1996 r고려시대 開京 연구」, 일지사 69--70쪽). 

7) r鍵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 r南史」 卷79 列傳第69 高句麗 ' r~t史」卷94 列傳第82 高句麗 ’ r階書」

卷81 列傳第46 흠麗 

8) r고려도경」 권23 잡속2 





도판 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본 개경의 역사를 쓴 책, 송경지 청자기와 
宣和奉使홈團圖經 m版本 松흙끓 좁li!H'L 

드프 료르 
Seonhwab。ngsa Gorye。dogyeong s。nggye。ngji Celadon R。of tile 

-「 --, 승{宋) 1167년 조선 1830년 I 32.0X20.1 고려 | 길이 26.5 

대만고궁박물원 효댁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 영인본 송경폭원도 세발달린항로 
宣和奉使高훌!!Ill經 m版종印本 松京福員圖

줌網三足香껄 
Se。nhwabongsa s。nggye。ngp。kw。nd。

Go rye。dogye。ng(Replica) 조선 1830년 132× 40.2 
Br。nze Incense Burner 

승{宋) 1167년 I 26.1x16.8 효댁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 11 ∼12서|기 | 높이 34.0 

효댁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없49 

개성전도 
선호}봉사고려도경 지부족재본 開뼈全뼈 청동사자항로 

宣和奉使高麗圖뼈 知不足짧本 조선 1872년 I 35.8X25.4 품었페獅子香빼 

Se。nhw~~~~~r~~tGo~。e~~ogyeong 서울대학교 규장각효택학언구원 
Br<。nze Lion-shaped Incense Burner 

M。。dbl ed 고려 | 높이 14.3. 지름 14.6 
정(;홉) 1774∼1823년 119.2× 11.5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효택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송도기행접 

松都紀行!뼈 

척경입비도 조선 1757년 전후 | 강세횡 작 청자기린항로 

Hi~흉立6용Ill 
국립중앙박물관 뿜littMfl!I香빼 

Celadon Kirin-shaped Incense Burner 
조선후기 with Lid 

고려대학교박물관 
고려 1 2세기 | 높이 18.5. 지름 16.3 

영지대학교박물관 

송경성내도 

~京域內Ill

휘종어진 
Songgye。ngse。ngnaedo

조선 1830년 I 32.0X40.2 
%$宗細흘 효택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자음각국화무늬 잔, 받침 

대만고궁빅물원 룸m陰횟j짖§花文훌·훌}f; 

Celadon Cup and Stand with 
chrysanthmu「n Design 
고려 12서|기 | 높이 14.3 

전개성출토기와와전돌 소장 3010 

고려사권17 f횡開城出土:at흉 

홈麗史흉+t R。。Hile and Brick 

Goryeo History B。。k v。|17 고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넘박물관 
청자뿔잔 

도깨비얼굴무늬수막새 줌磁角杯 

7 지름 14.0~15,0 두께 1.1 ∼2.3 Celadon Horn Cup 
고려 12서|기 | 길이 17.5 

인종장릉출토품 해무리무늬 수막새, 암막새 소장 3267 

t宗長隆出土品 가로 23. 5∼27.2, 두께 1 4∼2 0 

전돌 

가로 15.7∼20. 1, 세로 3.8∼7 . 3,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길이 6.9∼14.0 얼굴무늬기와 

흉조昌풋銘鏡 
A面:a

Bronze Mirror with lnscripti。n of 
R。。Hile with Human Face Design 

‘훨조昌天’ 
고려 | 좌) 10.5 안성 봉업사지 

고려|지름 17.2 우) 14.7 영월 흥교사지 

소장 1945 막새기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圓I쿄當, 1¥1쿄當 
Roof-end Ti le 

9 고려 

신주와객주모헝 수막새 지름 8∼8 4cm. 〈정영εh하도〉부분 
길이 25∼25.9cm 

神ill 홍ill 模l!:1 
암막새-가로 17.8∼18.6cm. ;줌明上河圖 fill分 

현대 길이 11.4∼14.5cm 북송{北宋) 1120년 경 

국립해앙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북경고궁박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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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아집도대련 장생무늬은입사수반 청자상감구름학무늬합 십이지신이새겨진거울 

雅集圖對n11 휩깅製銀A絲長生文水盤 품종§象없雲g용~·양子효 +二支銷鏡

고려 1371 년 1139.0×78.0 Bronze Basin with Silver-inlaid Longevity Celad。n Covered Boxes Bronze Mirror with Twelve Earthly 
Symb。Is Design 고려 1 3세기 | 높이 6. 1. 입지름 12.5 Branches 

리움미술관 고려|높이 1 0.0 입지름 28.5 고려|지름 1 7.5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가전박물관 소장 7224 

정자변기 
금은입사잔 화장도구 용나무전각무늬거울 

훔!ill便용§ 
$용製金銀入--킹§ ft없具 뿜$며龍엄!j~團文$킹鏡 

Celadon Chamber Pot 

고려 12∼13서|기 I 49.0x20.0 
Iron C~ with Gold and Silver Inlaid Cosmetic T。。1 Bronze Mirr'。r with Figures and Pavilion 

Scroll sign 고려|길이 11.4 
1n a Landscape 

인천굉역시립박물관 고려|높이 5.4 입지름 9.7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고려|지름 18.0 

가천박물관 소장 6874 

청자음각연꽃무늬병 ‘풍’자모앙벼루 청자상감국화무늬 효뭘} 종모양거울 

품!ill陰찢j풀ft文Im 
ttf'.I文風字!ill. 줌fill象없행ft文香효 

$훌形§챔$§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tus Fl。wer

~~~:。a~~e~“h風a1~~~~e” the Chinese 
Celad。n lnsence Cover때 B。x with 

Bronze Bell-Shaped Mirr,。r
Design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길이 20.0 
고려 1 2세기 I 높이 31 .5 

고려 1 2세기 I 11.0X6.4X2.6 고려 13서|기 |높이 3. 1. 입지를 7.0 소장 286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3056 소장3152 

〈문회도〉부분 

청자국화무늬베개 ‘단산오옥’01 새겨진 먹 文會圖部分

R山烏玉銘뚫 
청자유병 북승(~t宋) 

줌!ill象없짧花文tt 좁[ill;由Im 대만국립고궁박물원 
Celad。n Pillow with Inlaid 고려 I 11 .2×4.0 

Celad。n Oil Bottles 
Chrysanthemums Design 국립정주박물관 | 보물 제1880호 
고려 13세기전반 정자철회넘쿨무늬유영 

길이 24.4. 높이 9.8. 폭 11.7 소장 5134 줌!ill鐵홈훔훌文油11& 
청동주전자 

Celad。n-gG~J~r~i l bottle with a Ser。||

윤언식묘지명 
Design in aze iron-painted 품$리酒子 
고려12서|기 | 높이 6.1 I 소장 92 Br'。nze Jar 

尹彦植훌誌銘 고려 | 높이 36.0 너비 13.9 

정자상감꽃새무늬의자 
Epitaph 。f Yun Eon-sik 청자상강구틈학무늬유병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고려 1149년 I 45.5× 55.5 × 2.0 줌磁象g웃雲짧文油Im 

줍!ill象飯ft鳥柳文영* 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Celad。n Oil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eladon Stool with Inlaid Flower Bird Crane Design 
and Willow 고려13서|기 | 높이 4.9 1 소장 2984 
고려 13서|기 | 높이 41.6. 입지름 30.8 칫잔뚜껑(재현품) 
소장 5348 

삼국사기 
정자상감구름무늬유병 銀河(再現品)
줌!ill象없雲文油11& Silver lid(Recreation) 

三國史記 Celad。n Oil B。ttle with Inlaid Cl。ud 고려 l 지름 13.0 

고려 1145년 
Design 

개인소장 

서울대학교 규징각효택학연구원 
고려13서|기 | 높이 6.0 I 소장 96 

정자철화난간기둥 정자상강꽃무늬유영 
줌!ill짧륨빼柱 줌!ill象없花文油11& 
Celadon p。le Celad。n Oil B。ttle with Inlaid Fl。wer 청자잔 
고려 12∼13세기 | 높이 55.0 밑지름17.5 Design 톱!ill훌 
영지대학교박물관 bf口...!처C그 -j‘<:.~ 고려13세기 | 높이 4.21 소장 3154 Celad。n Cup 

훌民llt i용像 고려 12세기 | 높이 4.5 입지름 12.4 
정자퇴화무늬유영 

소장 371 
조선 1788년 줌li!l!tft文油11&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저1588호 Celadon Oil Bottle 

정자화분 고려12세기 | 높이 3.81 소장 4826 

룹!ill花효 정자상감국화무늬유영 
청자앙각연꽃잎무늬잔 

Celadon Flowerpot 줌fill象없%힘花文油%§ 뿜nit陽횟j運$$文훌 
고려 12세기 | 높이 24.0 입지름 30.0 

수베개(재현품) Celadon Oil B。ttle with Inlaid Ce lad。n Bowl with Carved L。tus Petal 

국립중앙박물관 Chrysanthemum Design Design 

$홀tt(再現品) 고려14세기 | 높이 4.21 소장 2190 고려 12세기|높이 7.2. 입지를 8.2 
에|。w(Recreation) 소장 21 87 

청자상감국화무늬수반 
정자상감국화무늬합 쌍용무늬거울 청자잔 

룹!ill象g윗짧花文水盤 

Ce lad。n Basin with Inlaid 읍좋종象없찢i花**子릎 흥릉龍文鋼鏡 줌!ill꿇 
Chrysanthemum Design Celadon C。vered B。xes Bronze Mirror with Twin Dragon Design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높이 7.7, 입지름 30.5 고려 1 3세기 | 전체높이 2.8‘ 입지름 4.4 고려|지름 26.0 고려 12서|기 | 높이 8.7, 입지름 9.5 

소장 4810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2935 소장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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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청자음각앵무무늬 대접 청자음각모란무늬완 거북모앙약마석 매병 

룹없陰刻g훌뽑文**$ 뿜li!!~흩찢j收판文!ilil ~形훌§용E P빼융용梅%&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Celadon Cup with Incised Pe。ny Design Tortoise-shaped Tritu rato「 Eaπhenware Prunus Vase 
고려 1 2서|기 | 높이 7.6. 입지를 17.6 고려 12세기 | 높이 6.5 입지름 10.6 고려 | 높이 18.0 너비 33.0 고려 | 높이 30.7 

소장 2473 소장 3109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2243 

청자 음각국화무늬 잔, 받침 쇠솥 정자참외모양주전자 
청자앙각연꽃무늬대접 톱li!!陰찢j쩔花文훌‘경m 

寶鼎
품li!!ll\l!~注子 

뿜li!!陽~J運:it文**$ Celadon Cup and Stand With 
Iron Caldron 

Celadon Melon-shaped Ewer 
Celadon Bowl with Carved L。tus Fl。wer Ch「ysanthemum Design 

고려 | 높이 33.0, 너비 27.0 고려 1 2서|기 | 높이 19.1 
Design 고려 12세기 

소장 4819 
고려 12서|기 I 높이7.9. 입지를 17.7 잔)높이 6.4, 입지름 7.0,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소장 3110 받침)높이 5.4. 입지를 14.7 

소장 2481 
청자음각 꽃무늬 잔, 받침 

정동흔벼}리 협li!!~훌刻짧:it折技文?El!~훌·훌R 

청자음각국화녕쿨무늬대접 
좁網大훌 Ce lad。n Cup and Stand 

청자용머리손잡이 잔 Bronze Jar 고려 12세기 

톱li!!陰刻찢§훔草文大*홍 톱li!!;둥ili'il!~把手附훌 고려 | 높이 55.0‘ 입지름 45.0 잔)높이 7.4 입지름 9.2, 받침)놈이 4.9 
Celad。n Bowl with Incised Celadon Drag。n Head-shaped Cup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소장 4997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0. 입지름 8.3 
고려 | 높이 7.6. 입지름 17.7 

가천박물관 
소장 2185 

처0도C그 하 .. 정자앙각대나무모앙완 

백자항합 줌업경효 룸li!!陽刻竹iil文S햇 
59 Bronze C。ver잉 Boxes Ce lad。n B。wl with Carved Bambo。

정자상감구름 학무늬 주전자 
Bli!!홉효 고려 | 가운데 위 높이 16.5, 지름 15.5 

Design 
White p。rcelain Incense Case 고려 12세기 | 높이 6.0, 입지름 11.5 

뿜li!!象없활짧文注子 고려 12서|기 | 전체높이 8.2. 지름 12.0 
소장 709. 715, 1602. 1779 

소장 3149 
Celad。n Ewer with Inlaid Cl。ud and 

소장 5014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 님은 높이 20.0 

국립중앙박물관 .s 정동입큰병 정자접시 
청자흥t합 줌업경盤口%& 뿜li!!~웅i 
톱li!!香효 Br。nze Bottle Celad。n Dish 

60 Celad。n Incense Case 고려 |높이 28.4. 입지름 9.8 고려 1 2서|기 | 높이 2.7. 입지릉 10.3 

정자음각 앵무무늬 주전자 고려 12세기 | 높이 4.3. 입지름 8.7 소장 706 소장 4817 

품li!!~흘횟1J 1휩E훌文酒注子 
소장 2847 

Celadon Ewer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 2서|기 | 높이 25.7 
숱가락,젓가락 청자접시 

소장 3181 청동항완 
좁엉리훌훌 좁li!!~훌L 

f륨엉경香!ilil Bronze Spa。n , Chopsticks Ce lad。n Dish 
Br。nze Incense Burner 

고려 | 최대길이 28.7 고려 12서|기 | 입지름 10.1 
고려 |높이 19.0. 입지름 18.3 

소장 630, 704, 1711 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상감표주박모양주전자 소장 2499 

줌없象g윗짧花文뼈jf~酒注子 
71 Celadon Gourd-shaped Ewer 청자꽃모양 접시 

고려 13서|기 | 높이 34.8 백자항완 드」:!. .!: 「ξ
뿜li!!:/tl!~~훌L 

소장 5015 터없香뼈 團용용훌 Celadon Fl。wer-shaped Dish 
White P。rcelai n Incense Burner Earthenware Big Jar 

고려 12서|기 | 입지름 17.6 
고려 11세기 | 높이 18.0, 입지름 13.4 고려 | 높이 62.0. 입지름 34.5 

국립중앙박물관 
62 소장 5025 안성봉업사지 

청자상감구름학무늬주전자 

f륭li!!象없혈뽑文酒注子 청자철화모란무늬 병 
Celad。n Ewer with Inlaid Cl。ud and ‘승l<lf국’이 새겨진 정자 합 동이 룹li!!鐵 • • 엇月文lfB: Crane Design 

고려 1 2서|기 | 높이 17.7 뿜li!!陰刻尙훨局銘효 없팅용§훨 Ce lad。n B。ttlewith Pe。ny Design in 
Ce lad。n Covered B。x with Incised Earthenware Jar Underglaze Iron-painted 

소장 4822 Inscription of ’尙쫓局’ 
고려 | 높이 30.5. 입지름 49.7 고려 1 2세기 |높이 26. 1 

고려 12서|기 |높이 9.6. 지름 7.0 
안성봉업사지 소장 3241 

한독의약박물관 

63 
정자음각모란무늬병 

정자철화풀무늬매병 
뿜없陰刻'1±1'.l文lfB: ‘흥빡봉위’가새겨진 질그릇 시루 

줍li!!~훌훌흘文梅짧 
Ce lad。n B。tt le with lnci똥d Pe。ny 香훌奉UL~뼈용g 뼈원융용§& Celad。n Prunus Vase with Grass Design 
Design Earthenware Inscription of 홈쫓奉位’ Eaπhenware steamer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 2세기 | 높이 26.6 고려|높이 11.2 고려 | 높이 8.0 입지름 12.5 고려 1 1세기 |높이 26.5 

소장 5131 소장 5 1 3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징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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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물가풍경 무늬 펀호 교장 거란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조각 청자주전자, 승반 

~!ill象없柳홈水an文扁훨 --흩§ i!~號銘 :m:片 룹없注子承盤 

Celad。n Flattened Jar with Inlaid Will。ws c。mentary on The Avatai띠saka Sutra, Vol 1 R。。I-tile with Inscription Ce lad。n Ewer 
and Water!。wl Design 고려 12세기 I 30.3X 16.5 고려 1113년 고려 12세기 주자) 높이 26.0. 
고려 13세기 |높이 32.4. 입지름 10.5 

소장 5283 죄) 10.7X9.7. 승반) 높이 14.8 입지름 17.5 
소장 6471 앙앙진전사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우) 30.6 × 15.6 

묘법연화경권저1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빅물관 

정자상감구름학무늬완 *11紙銀’尼잉‘法훌훌經 환第= 청자 앙각 모란 녕쿨 용 무늬 매병 

Hand-c。pied Lotus Sutra in si lver 。n f륭!ill陽刻!fj(f'ff,홍흘龍文JllJl~f홉If& 
룹!ill象없혈.文뼈 Indigo Blue Paper v。1.2 Celad。n Prunus Vase with carved Peony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고려 14Ail기 I 31 .5 X375.0 송나라 연호가새겨진 기와조각 Scrolls and Dragons Design 
Crane Designd 

소장 5284 *~~뼈jg :m:片 고려 12세기 | 높이 37.9 
고려 13서|기 | 입지를 18.5 Roof-tile with lnscripti。n 국립중앙빅물관 
소장 3238 고려 1017년 

좌) 9.8× 7.7 

쌍사자모앙춧대기둥 전인봉선홍경사지 
정자사자모양항로 

옆獅子光BJl를柱 우) 12.6× 8.5 

청자상감구름학무늬완 Br,。nze Candle Stand Pillar Part with a 딘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ill獅子形香Ill

Pair of Li。n Br。nze Candle Stand 
톱!ill훌I&:향엠文E했 고려|높이 17.0 고려 12세기 
Celad。n Bowl with Inlaid Cloud and 

소장 2842 호림벅물관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륨 17.5 숭녕중보 
소장 2475 宗훨重R 

정동춧대 Chiness c。,ns 은제도금잔, 받침 

"'銷光明톨 
송(末) 1102∼1106년 | 지름 3.5‘ 무게 영 銀뼈훌S金~꿇 

Br。nze 냐mp Stand 인성봉업사지 Gilt Silver Cup and Stand 

청자상감버들물새무늬대접 고려 | 높이 39.7. 40.0 고려 12∼13세기 

룹!ill象I&:홉llD水빼文大樓 소장 6850‘ 6851 전체높이 9.2. 전체지륨 14.7 

Celad。n Bowl With Inlaid Willow and 아모레떠시픽미술관 

Water!。wl Design 선호}통보 
고려 13서|기 | 입지름 20.0 宣和通훨 

소장 4998 청동춧대 Chiness c。ms
장도집 

f톨$히t용 송(宋) 1119∼1125년 | 지름 3.0. 무게8.lg 

Bronze Candle Stand 효힐--웹 

고려 | 지름 20.0 
Knife Casenze Candle Stand 

소장 724 
고려 12서|기 | 길이 21 .8 

청자상감모란무늬대접 용량이 쓰여진 질그릇 조각 아모레퍼시픽미슐관 

ilt!il!象없!&i't文大*$ :0$銘뼈뚫片 
Celad。n B。wl with Inlaid Pe。ny Design Earthenware Fragment with l nscripti。n

고려 13서|기 | 입지름 19.0 청동걸이항로 고려 | 길이 14.5 ~드 C>등 ig,t"Jl、 I
소장 3584 ·*香Ill 인성봉업사지 金$폐월$!11 

Br。nze Hanging Incense Burner Gilt-Bronze Bracelet 
높이 20.5 고려 12∼13서|기 I 지름 8.0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아모레떠시믹미술관 

수월관음도 자 

水月뼈를Ill R 
Water-Moon Aval。씨esvara 칭동항완 

Ruler 

비딘에 채색 | 고려 14서|기 I 106.2X54.8 고려 I 2.7X51.0 표주박모앙병 

아모레퍼시띄미슐관 | 보물 제1426호 
톱휠香lil'1 딘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金훨뀔鳥文뻐jf~lf& 
Br,。nze incense burner G。urd-sha야d B。ttle

고려|높이 14.0 고려|높이 7.7 

소장 2500 아모레퍼시믹미솔관 

저울추 
대방광불화엄경 권 저11 용훌 

*方廣佛훌밟經흉第- 석관 
Weight 중국제도자기 

~i~;a:r~J~ka Koreana, The Avatamsaka 
:om 

고려 좌) 높이 9.4. 무게 528g 
Chiness Ceramic 

고려 11 서|기 | 길이 1223.5 Stone Coffin 
우) 높이 9.1. 무게 7269 

송{宋) 

소장 3얘3 | 국보 제256호 고려|높이 35.0. 길이 95.0. 폭 50.0 안성봉업사지 
좌) 높이 5.0. 입지름 10.0 안성 매산리 고분 

소장 4659 우) 높이 5.5. 입지름 13.0 안성 용업사지 

정자기린모양항로 

대~JO뼈}라밀다경 권575 옹관 옵!il!lllttlilm香Ill 해동역새속펀) 

大般윌浪용훌훌多經 흉E몸t十표 훌*용 Celad。n Kirin-shaped Incense Burner 海東*훌史(*I編) 
The Perfection of Wisd。m Sutra, Vol 575 Earthenware Coffin 

with Lid 
Haed。ng yeoksa(Seque” 

고려 12세기 전체높이 20.9. 
고려 1046년 | 세로 25.0 고려 12서|기 | 높이 57.0 뚜껑높이 12.0 입지름 12.2 조선 1823년 

소장 6832 안성매산리고분 아모레떠시픽미술관 실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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